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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전지구화시대에 국경을 횡단하는 이주는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

니다. 2007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 명에 이

르면서 전체 인구의 약 2%에 해당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역시 증가하여 2007년 현재 97,23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

성결혼이민자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

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사회통합

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된 이후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

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책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는 주된 이유가 이들이 정주

하여 가족을 구성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이들

이 아니라 타국에서 이주한 이들의 특성상 급여중심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만이 아니라 대인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권리의 총체적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여

성이 탈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고 자율성을 증진한다는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한 본 연구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권을 강화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

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정책관계자와 지역의 

시설관계자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아울러 본 연구

의 진행과정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

원 강복정팀장님,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김정

화기획부장님,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송영희센터장님, 나주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손경희선생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짧은 연구기

간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해주신 연구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

립니다.

2008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김  태  현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외부 단
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

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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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제 흐름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체류외국인이 1990년 중반부터 증가

하기 시작하여 2007년 8월말 현재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치수이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가 알고 

있던 ‘단일민족’의 순혈주의 담론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과정에는 이들에 대한 사

회적 권리, 사회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성결혼이 민자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사회․문

화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사회구성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적 보호(social care)를 포함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적 권리를 총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은 일회적인 것보다는 이들이 급변하는 탈산업사

회에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위험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자율성을 증진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생

애주기별 사회서비스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론

가. 문헌연구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외국사례연구를 위해 국내외 관

련 문헌을 검토하였고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및 사회서비스 현황파악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각

종 관련 자료와 통계자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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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층면접조사

1) 조사대상자 및 사례연구 지역

◦조사대상지역은 우선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서울과 전라남도의 나주와 

영암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

였다.

◦지역적 특성에 더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결혼이민자 증가추이, 다문화가

족지원센터 등의 기관의 협조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울과 전라남도의 나주와 

영암을 그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피면접자는 부부로서 자녀가 있고,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

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총 28쌍으로 서울 13쌍, 전라남도 15쌍을 면접하

였다.

2) 조사대상 표집방법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가장 접촉이 활발한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시

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지원시설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는 공문을 보내

고, 이들 시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면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요청하였다.

◦지원시설을 통해서만은 연구가 목적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만나

서 면접하기 어려워 피면접자들에게 다른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을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표집대상을 늘려가는 추적표집법(snowball sampling)도 취하

였다.

3) 조사방법

(가) 사전조사

◦ 2008년 4월 중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사

전조사가 이루어졌다. 여성결혼이민자 2명과 남성 배우자 1명이 그 대상이었다.

◦사전 조사 전후에 2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마련

하여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한 경험과 향

후 필요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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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조사

◦본 조사는 2008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면접대상자들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요한 요소로 정했기 때문

에 심층면접의 질문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했다. 

◦본 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자택이나 일터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조사하기 전에 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고 면접내용은 익명으로 사용됨을 밝혔다. 사례 당 면접시간은 1시간-2시간 정

도가 소요되었으며, 면접내용은 녹음을 하였다. 

4) 조사내용

◦심층 면접을 위한 조사내용은 국내외 관련문헌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전문가 워

크숍과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수렴하여 생애주기별로 기본 영역을 수립

하였다. 

◦기본 영역은 ①일반적 사항, ②입국초기-가족형성기, ③자녀 출산 및 양육기, 

④노동시장(재)진입기로 구분하였다.

다.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수행을 위한 심층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 민자 

사업에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로 자문을 받았으

며, 연구과정의 주요 단계마다 협동과제 연구진들과의 합동 자문회의를 실시하

였다.

3. 연구결과

가.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

◦입국 초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전담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게되는 경

우 좀 더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경험하지만, 대체로 임신·출산기에 들어와서 본

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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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내용은 한국어교육, 산전·후 관리와 아동양육도우미 서비스가 보편

적이며, 아동양육기에는 보육비 지원과 방과후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의 서비

스를 경험한다. 

◦직업서비스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다양하지는 않으며, 전(全)단계에 걸쳐 한국문

화체험, 여가활동프로그램, 상담서비스, 가족행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역별 차이에서는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지원 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와 보

건소 이용, 문화체험, 남편교육의 경우 전남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좀 더 많

이 경험한 반면, 서울지역의 경우 취학전･후 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 좀 더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관심의 부족 등으로 이주 여성남

편의 경우 육아 양육교육, 자녀와의 문화체험, 찾아가는 한글교육 등 배우자가 

경험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주여성이 남편이 남편대상교육에 참여한 것에 대해 

모르는 점이었다. 남편대상의 사전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참여도를 낮추

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1) 입국초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정보제공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이다.

◦한국어 교육 지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점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어 교육서비스는 다

양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교육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없을 만큼 충분히 한국어를 습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수혜자들은 교육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한국

어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

원을 통한 교육 강사의 자질개선과 강의 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v

◦한국문화 및 배우자 국가의 문화 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에 앞서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피면접자들의 의견처

럼 한국의 예절, 명절과 같은 한국의 전통들, 한국의 음식 등에 대한 교육이 선

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교육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린 자녀 때문에 혹은 지리에 어둡거나 이동방법을 잘 몰

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잘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정보의 취득이나 교육기관에 대

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취득하여 지리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상담 및 부부교육

일방적으로 한국의 문화에 동화될 것을 강요하는 주입식 교육은 서로 다른 문

화가 공존하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장애가 된다.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의 문화를 익히는 것만큼 아내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2) 임신 및 출산전․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산후관리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임신 전･후 받아야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산후조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산후도우미의 존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방접종 및 정보제공

언어구사 능력이 부족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정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혼이민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정보

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자나 포스터 등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통역서비스 제공

의사소통을 도와줄 동행이 같이 오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가능하다면 의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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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녀양육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엄마 교육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보육시스템과 각종 육아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

아이를 아주 어린 나이부터 어린이 집 등의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어서 보육비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체험 및 역사교육

다문화 가족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

험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이나 부부간의 여행에 대한 지원을 바라는 요구

가 높았다.

◦방문 학습지원 서비스(한국어 교육)

실제로 아이들의 한국어 이해․구사력은 취학 후 학습 능력이나 학교 적응과

도 연결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이 문제는 하나의 사회적 서비스나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닌

데, 피부색이나 인종, 문화의 차이에 대해 인정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 

사회 전체적인 인식을 새롭게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보육시설

농촌지역의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농번기 철에도 늦게까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아도 일손

이 부족한 농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중요한 일일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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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취학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상담서비스

상담을 통해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이의 긍

정적인 정체성 확립을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모교육

아이의 학교생활과 연령에 맞추어 학부모가 알아야 될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동 학습지원

아동 학습지원의 경우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의 지도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특히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각국의 다양한 문화자원 유지를 위한 지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외에도 다문화가족이 가진 자원과 문화를 적극적으

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 체험서비스

경제적인 이유로 영위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체험에 대한 요구가 있다. 취학

기의 자녀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과 가족의 친밀

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

하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홍보

다문화 가정을 알리기 위한 긍정적 의미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5) 노동시장 (재)진입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정보화 교육

직업교육의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많았다.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한국 사회에서 정보화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결혼이민자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자 해도 이에 대한 정보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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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컸다.

◦보육지원

일하는 동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4. 정책제언

가. 입국초기-가족관계형성기

◦사전 정보 제공 및 교육의 확대

사전의 정보제공을 여성결혼이민자 외에 한국인 배우자에게도 실시함으로써 

국제결혼생활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입국 후 가족형성 단계에서 여성결

혼이민자나 부부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의 목적을 외국여성의 한국사회

이해에만 두기 보다는 부부의 상호문화이해에 초점을 두어 좀 더 발전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생활안내 도우미제도 체계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사회적 자립을 위하여 입국초기에 한국생

활을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좀 더 체계화하고 보편화된 서비

스로 제공되어야 한다.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통역서비스 제공

입국초기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혼자서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각국의 언어로 통역을 제공하

는 서비스 보완이 요구된다.

나. 임신·출산전 ․ 후기

◦임신 및 출산지원 강화

임신․출산을 전․후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는 큰 어려움이 정보부족과 

언어문제이다.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의료 관련 통역 서

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임신·출산기는 고향의 가족과 음식 등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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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시기이다. 최근 친정가족 초청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계로 인

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를 위해 국내 거주 하는 같은 국가 출신자들로 

하여금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강화

임신․출산기 전에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

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다. 아동양육기: 아동취학전 ․ 후기

◦아동양육지원 강화

방문지도사의 아동양육지원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지원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서비스 기간을 한정한다 하더라도 이 후의 활용 가

능한 서비스 안내나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가정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담당인력의 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

화되고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결혼이민자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아동교육 및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

한국사회에 비교적 잘 적응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우리사회의 학부모 

모임에는 적응이 어렵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일반 부모 대상의 다문화교육과 함께 방과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

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라. 노동시장(재)진입기

◦사회참여 통로의 확대와 의미부여

센터나 복지관의 자원봉사자 형태나 준전문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결혼

이민자들은 사회참여의 의미도 찾고 급여수당이 가계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일자리창출로도 볼 수 있으며 멘토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역할이 쌍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사 대상

의 정기적인 수퍼비젼이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센터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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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가 이들 준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요청  

된다.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방안

여성결혼이민자의 장점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중 언어 전문가로 교육,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적성에 맞는 취

업교육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저임금 노동을 하게 되는 경

우가 많은데 취업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정규직 취업을 위한 고용

촉진 지원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전(全)단계

◦한국어교육의 다양화

초급이나 중급 교육과정 후의 고급과정의 개설이 중요하며, 단계적 교육이 어

려울 경우 최소한 개별학습에 대한 안내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방

문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부서, 담당자 대상의 교육 확대

보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서 등의 담당자들이 불친절하거나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가 부족하다. 또한 행정부서나 관련기관의 담당자 대상의 교육이 미흡한 

실정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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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경을 횡단하는 국제이주는 전지구화시대에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변화하는 경제․사회 

인구학적 상황에 맞추어 외국인을 노동자로 유입하거나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국제이주보고서 2003(International Migra- 

tion Report 2003)｣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35명 중 1명은 국제

이주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흐름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체

류외국인이 1990년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 8월말 현재 100만명

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법무부 2007; 세계일보 2007.4.26). 이는 우리나

라 전체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치수이다. 그리고 같은 시기 결혼이민자는 

전체 체류외국인들 중 약 10.5%를 차지하는 104,74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수치는 우리가 알고 있던 ‘단일민족’의 순혈주의 담론에서 새롭게 다가오

는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

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체류외국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2006년 다인

종․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에 대한 차

별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빈부격

차별시정위원회 2006. 4.26). 이주자들을 위한 이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마련되긴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나 학계 모두 

노동이주보다는 결혼이민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

들이 외국노동자와 같이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주하여 가족을 구성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

일 것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정주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도 장기적 안

목에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절대수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 현재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여성결혼이민자는 97,236명으로 전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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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민자 중 88.1%로 나타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인 것을 보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대책이 “여

성”결혼이민자를 우선으로 하여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2006년도 중앙정부의 다문화사회 정착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 대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과 그 가족에 주목하여 인권, 문화, 복지, 가족 등에 관련된 영

역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고자 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사

회통합을 위해서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과정에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권리, 사회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권이 부여된다

는 것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그 사회의 보편적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Marshall 1950).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관련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으

며, 이들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

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문순영 2007). 이렇게 법률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점

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설동훈외(2005)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대두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현재 급여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이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문화, 풍습, 가치, 언어

를 배우면서 이곳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

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고, 사회구성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수성

을 고려한 사회적 보호(social care)를 포함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적 권리를 총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

회적 권리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에 위한 사회서비스는 일회적인 



Ⅰ. 서 론  5

것보다는 이들이 급변하는 탈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위험에 대

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자율성을 증진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지원 강화

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론 및 한계

가. 연구 방법론

1) 문헌연구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외국사례연구를 위해 국내

외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및 사회서

비스 현황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각종 관련 자료와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2) 심층면접조사

(1) 조사대상자 및 사례연구 지역

 2000년도 중반부터 우리 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면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다문화 가족의 중심으로 두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은 어려움과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경제․사회적 위치에 대한 논의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더불어 진행되어 왔다. 이러다 보니 여성결혼이

민자와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그 배우자에 관한 연구는 오히려 미흡하다. 이

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구

성원으로 자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이 여성들의 경험만이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인 남성의 경험까지 이해하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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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우선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서울과 전라남도의 나주

와 영암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

시하였다. 서울은 도시의 특성을 그대로 가진 곳으로 2007년 현재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23.2%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24.9% 다음으로 여

성결혼이민자가 많다(통계청 2008). 전라남도는 같은 시기 여성결혼이민자가 

전체의 4.8%가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2008년 농림업 종사 남성

과의 혼인 건수 비율이 33.9%로 전국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

나서 농촌지역에서의 여성결혼이민자 문제를 드러내는 데 적절한 곳으로 판

단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더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결혼이민자 

증가추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1) 등의 기관의 협조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울

과 전라남도의 나주와 영암을 그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피면접자는 부부로서 자녀가 있고,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총 28쌍으로 서울 13쌍, 전라남도 15쌍을 면

접하였으며, 중앙건강가족지원센터가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면접자를 섭외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었다.2)

(2) 조사대상 표집방법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의 표집은 우선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가장 

접촉이 활발한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시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

다. 우선, 피면접자를 만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시설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들 시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면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요청하였다. 지

역의 지원기관은 이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여

 1) 2008년 9월22일부터 관련법 시행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

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 강복정팀장님,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김정화기획부장님,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송영희

센터장님, 나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손경희선생님 등이 본 조사에 도움을 주

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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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혼이민자 관련 지원시설들은 주요 모니터(gate keeper)로서, 주요 정보

제공자(key informants)로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들과 지역

적으로 거의 접촉과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 관련 연구를 위

해서 이들의 도움과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원시설을 통해서만은 연구가 목적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

우자를 만나서 면접하기 어려워 피면접자들에게 다른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을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표집대상을 늘려가는 추적표집법(snowball 

sampling)도 취하였다. 이는 주로 최초의 피면접자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

으로 다음 피면접자를 찾아내서 샘플 수를 점차 확대해 가는 방식이다. 한데 

추적표집 방식이 한정된 지역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모든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확대 해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 조사방법

(1) 사전조사

2008년 4월 중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다. 여성결혼이민자 2명과 남성 배우자 1명이 그 

대상이었다. 사전 조사 전후에 2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마련하여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한 경험과 향후 필요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내

용을 검토하였다. 면접은 면접자와 피면접자 일대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였다. 면접은 피면접자들의 희망에 따라 자택을 방문하거나 또는 달리 

원하는 장소를 택해 이들이 서비스 경험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피면접자들에게는 우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양해를 구하여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08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일단 여성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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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에게 면접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남성배우자가 면접에 응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 면접을 요청한 많은 경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에 자연스

럽게 응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서 부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면접대상자들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요

한 요소로 정했기 때문에 심층면접의 질문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

게 응답할 수 있어야 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려다 보니 표집대상이 매

우 한정되는 문제점도 있었고, 피면접자를 섭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

다. 남성들의 경우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일이 끝난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면접

을 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정하였다. 농촌지역의 경우는 심층면접을 실시한 

기간이 농번기라서 낮에 여성결혼이민자를 면접하기도 쉽지 않았으며, 남성

은 일이 끝난 후에 늦게 만나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여

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서울 지리를 아직 잘 모르기도 하여 면접을 하기 위해

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찾기 쉬운 장소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본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은 조사대상자들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곳으로 이들의 자택이나 일터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조사하기 전에 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면접내용은 

익명으로 사용됨을 밝혔다. 사례 당 면접 시간은 1시간-2시간 정도가 소요되

었으며, 면접내용은 녹음을 하였다.

4) 조사내용

심층면접을 위한 조사내용은 국내외 관련문헌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전문가 

워크숍과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수렴하여 생애주기별로 기본 영역을 

수립하였다. 기본 영역은 ①일반적 사항, ②입국초기-가족형성기, ③자녀 출

산 및 양육기, ④노동시장(재)진입기으로 구분하였다<표 Ⅰ-1 참조>.

첫째, 일반사항에서는 가족관계 및 가구소득, 입국시기 등을 질문하였고, 

둘째, 입국초기-가족형성기에는 한국에서 와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기관 등을 물었다. 셋째, 자녀출산 및 양육기는 임신 전․후에 필요한 

서비스와 자녀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질문하였다. 넷째, 노동시장(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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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기에는 자녀의 취학 후에 취업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등에 관하여 질문하

였다.

<표 Ⅰ-1> 심층면접내용의 기본 영역

일반사항

본인(남편)연령

자녀의 연령

함께 거주하는 사람

결혼연도 

한국입국시기

한국거주기간

남편(부인)을 만나게 된 동기

본국(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의 가족상황

입국초기-가족형성기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어려움 

한국 도착했을 때 가장 필요한 서비스(도움) 

한국에서 처음 받아본 서비스(도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어떻게)

해당기관을 어떻게 알게 된 경위

한국어를 처음 배운 곳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임신 전․후에 경험한 서비스 및 필요한 서비스 

출산이후, 자녀양육시기에 경험한 서비스 및 필요한 서비스

자녀 취학 등을 위해 경험한 서비스 및 필요한 서비스

노동시장(재)진입기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5)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수행을 위한 심층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민

자 사업에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로 자문을 받

았으며, 연구과정의 주요 단계마다 협동과제 연구진들과의 합동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방법, 심층면접

의 내용과 방법 등에서 적절성과 실효성이 검토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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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제한점

질적 조사는 그 자체가 표본의 대표성을 가지고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보다는, 피면접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듣고, 이를 심도 있

게 분석하여 이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심층면접을 통해 나온 피면접자들

의 사소할 것 같은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경제․사회

적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질적 방법론은 이러한 장점 때문

에 양적 방법론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찾아 낼 수 있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까지도 그들의 얘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과 전남의 나주와 영암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기타 

지원기관을 이용한 28쌍의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이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내용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서 본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배

우자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과 사회서비

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직접 대면하여 이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무

엇보다도 필요하다. 질적 방법론은 일상적이고 아주 사소한 얘기지만, 그것

을 통해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그 후속 연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사회서비스의 정의 및 기능 13

2.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 19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Ⅱ



Ⅱ.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13

1. 사회서비스의 정의 및 기능

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및 특징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인사회서비스, 사회적 보호 등 다양한 용

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

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가 포함된 광의의 개념이다(정경희외 2006; 강혜규

외 2007).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광범위하다가 보니 이를 구성하

는 요소와 영역이 국가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상의하게 나타난다(정경

희외 2006).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는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간호서비스, 

육체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아동과 청소년을 보

호하는 개인 및 가족보호, 알코올 및 약물 남용자를 위한 서비스, 자산조사에 

따른 경제적 지원으로 그 구성과 영역이 규정되어 있다(정경회외 2006:39). 

미국에서는 인간서비스(human services) 또는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가 

소득보장, 교육, 보건의료, 문화 관련 분야가 제외된 사회복지 부문의 서비스

로 통용되는 반면, 영국에서는 소득보장,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을 포괄하

는 광의의 사회정책 영역으로써 대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와

는 구별된다(강혜규외 2007:36). 영국에서 대인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 민간, 

비영리 자원단체를 통해 사회적 보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과 보호를 

의미한다.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그 내용을 확대하여 사회적 보호를 포함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인 욕구에 대해 집합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사회서비스로 볼 수 

있다. 강혜규외(2007:39)의 정의를 빌면 “사회복지-돌봄-기초 의․식․주거

보장-보건의료-교육-고용-문화 관련영역의 개입이 가능한 영역의 개인을 

위한 서비스가 사회서비스”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것에 안토넨과 시

필라(Attonnen and Sipilä 1996)가 주장하는 개인의 자율성의 개념을 더하여 

이를 증진하기 위해 조직화된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보고자 한다. 정리하

면,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가능케하고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

에 대해 집합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사회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를 이렇게 정의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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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재화의 생산이나 분배와 관련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인서비스라는 점이다(Bahle 2003). 

둘째, 사회서비스는 대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비물질적이고(김혜원외 

2003:63), 전달체계 그 자체가 서비스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점이다(이봉

주외 2007). 그래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 즉 인적자원의 전문성은 사회

서비스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셋째, 사회서비스라는 용어에 “사회”라는 말

이 포함된 것처럼, 사회서비스는 한 개인의 육체적 욕구나 지적 욕구를 충족

하기 위한 것보다는 사회적(social)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사회서비스는 개인적이나 사적(private) 관계를 넘어서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차원에서 제공된다(Attonen and Sipilä 1996; 

Bahle 2003). 그리고 자원의 배분도 개인적 선택이나 결정이 아닌 의회, 관

료제, 법률, 여론 등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김혜원외 

2006), 사회서비스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요 가치와 규범에 따라 제공

되게 된다. 넷째,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 사회서비스의 주된 목적이고, 그 공

급주체가 집합적이지만, 개개인의 욕구가 그 욕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충

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화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이봉주외 2007). 

따라서 현금급여 위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대상자의 일정 기준 조건에 

따라 표준화를 할 수 있지만(이현주외 2003:75), 사회서비스는 욕구 충족에 

있어서 개별화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표준화하기가 어렵다(강

혜규외 2007:37).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

조와 같이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는 달리 사회서비스는 가족, 국가, 시

장, 비영리 민간에 의해 제공된다. 이들 제공자는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에 따

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족은 호혜적 연대감과 도덕적 의무감에서, 국가

는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에게 공식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시장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비영리 민간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른 자

원주의적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Bahle 2003). 사회서비스는 사실 사회

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내용이 대인적이고 개별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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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민간부문이 전달체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이봉주외 2007; 강혜규외 

2007). 그리고 실제 사회서비스체계 안에서는 이들 제공자의 역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서비스를 “복지복합 또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mix 또

는 welfare pluralism)”라고도 부른다(Bahle 2003).

사회서비스가 복지혼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재정적 측면에서는 국가

의 역할이 강화되는 반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다(이봉주외 2007:231). 즉, 과거 사회서비스의 핵심이 공

적 제공이었던 것에 반해 1990년대 이후부터는 가족, 시장, 비 시장 간의 상

호관계 속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최근 복지국

가의 변화의 추세이다(Daly 2002). 이러한 변화의 추세 속에서 서비스 제공

도 국가보다는 지역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홍승아외 2007). 이는 탈중

앙화를 통해 서비스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조하

여 소규모 집단 안에서 인간관계와 책임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회서비스정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봉주외(2007)는 지적한다. 사회서비스는 한편 서비스 수요자의 주권을 강

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한다. 즉,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나 현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자신

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민간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사

회서비스는 그 전달체계에서도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면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서비스의 질이 제대로 보장되는지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정

경희외 2006).

나. 사회서비스의 기능 및 대상

복지국가체계에서 사회서비스는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구성원의 욕

구를 충족하기 위해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

회적 책임이 전제가 된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람의 사회적 기여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권리성은 미약하지만, 빈곤 상태에 있거나 그 

욕구가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표적 효과가 높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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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외 2003). 정경희외(2006)는 사회정책에서 공공부조나 사회보험과는 달

리 사회서비스가 가지는 기능을 다음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사회서비

스는 시민권을 보장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구성원의 기본욕구를 충족하

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최근 대두되는 새로운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현금서비스는 이를 수급할 권리를 가진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사용되기 보다는 다른 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물서비스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제공되어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점이 있다. 셋째, 사회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그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서비스 질의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넷째,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서비스는 그 효율성이 현금서비스보다도 높다. 

즉, 사회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발생한다.

정경희외(2006)는, 사회서비스의 이러한 기능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서비

스는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위기(new risks)에 대한 보편적 

대응, 즉, 각 생애주기에 따라 그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 내용을 다르게 제공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이렇게 개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는, 사회정책이 궁극적

으로 지향하는 사회적 연대의 형성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주요 기능이 위와 같다면, 이 서비스의 대상은 누구인가도 

중요하게 고려할 문제이다. 이현주외(2003)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변천을 3

단계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서비스의 대상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서비스가 범주적 공공부조체계와 서로 분

리되지 않고 미분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두 번째 단계는 범주적 공공부조에

서 벗어나 일반적 공공부조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분화가 일

어나는 단계이지만, 그 대상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에 제한되며, 마지막 

단계는 일반적 공공부조가 실시되고 사회서비스가 분화되고 확충되어 전 계

층으로 확대되며, 그 내용도 예방적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변천 단계를 

볼 때, 사회서비스와 공공부조는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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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사회서비스가 사회구성원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

면, 그것의 가장 기본은 최저생활의 유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

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이현주외 2003:68). 이러

한 점에서 이현주외(2003)는 공공부조는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소득보전

과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두지만, 이것이 빈곤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

경제적 욕구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서비스의 대상은 노인, 장애자를 위한 서비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서

비스, 여성을 위한 서비스, 가족을 위한 서비스, 실업자를 위한 서비스 등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들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이들을 위한 예산도 급

격히 증가한 추세이며, 관련 부처들이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그런데 우리 사

회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결혼이민자들을 위

한 지원 사업들이 이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강혜규외(2007)는 고용, 교육, 문화, 보건의료, 주거, 사법행정으로 사회서

비스의 개입분야를 나누어 일자리보장, 인적자본확충․기회평등, 사회적 관

계참여, 신체적․정신적 건강확보, 기초적 재생산을 위한 생활보장, 일반 행

정 및 서비스전달을 성취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그림 Ⅱ-1 참조>. 이 같

은 사회서비스의 개입분야와 성취목표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 사회에

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그림 Ⅱ-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

이 비경제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18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목표 개입분야 서비스내용

일자리보장

고용

교육

문화

 ▪ 직업소개 ․ 재취업지원

 ▪ 직업훈련 ․ 재교육

 ▪ 직업재활 ․ 특수교육

인적자본확충

기회 평등

복지

 ▪ 자활 지원

 ▪ 노인 ․ 장애인등일자리지원

 ▪ 학교사회사업 ․ 청소년보호(쉼터․학습지원)

사회적 관계

참여

 ▪ 평생교육

 ▪ 여가지원 ․ 문화생활

 ▪ 가족상담 ․ 가족생활교육

 ▪ 이동 지원

 ▪ 교정 사회사업

 ▪ 국제결혼이주자등 외국인 지원

신체적․정신적

건강 확보

교육

돌봄

보호

(care)

 ▪ 보육

 ▪ 방과후 보육

 ▪ 입양 ․ 가정위탁

 ▪ 위기개입 ․ 학대보호

보건

의료

 ▪ 수발서비스․일상생활지원․장애인활동보조

 ▪ 임신 ․ 출산관련서비스

 ▪ 심리상담 ․ 정서적지지

 ▪ 방문보건 ․ 건강지원 ․ 예방 ․ 건강교육

 ▪ 의료재활

복지

 ▪ 정신보건

 ▪ 약물 ․ 알콜중독

기초적재생산을 

위한 생활보장

 ▪ 식사지원 ․ 급식 ․ 영양지원

주거
 ▪ 기초 주거 ․ 시설 보호 ․ 공동생활가정

 ▪ 집수리 ․ 주거환경개선

일반 행정 및 

서비스 전달

사법

행정

 ▪ 법률서비스 ․ 옹호서비스

 ▪ 사례관리

 ▪ 정보제공 ․ 연계

자료: 강혜규외(2007),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주요 사회서비스 수요 추계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0.

[그림 Ⅱ-1］사회서비스의 목표, 개입분야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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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

가.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최근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전환(paradigm shift)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s) (Giddens 2000; Esping-Andersen et al 2002) 

또는 enabling state3)에 대한 담론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복지복합의 형태를 가진 사회서비스는 탈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에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위험(new risks)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

로 복지국가의 재편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van Berkel and van der Aa 

2005; Balhe 2003; Kautto 2002). 탈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과거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위험과는 다른 문제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새로

운 위험들은 탈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의 결과

로서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직면하는 위험들이다(Talyor-Gooby 

2004:2-3).

탈산업사회의 경제․사회적 변화로 나타나는 새로운 위기감은 다음과 같

다(Talyor-Gooby 2004).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

의 양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남성중심의 일인생계부

양자모델과 달리 이중의 소득원이 생김으로써 가구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장

점이 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미비할 경우는 이들의 노동시

장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는 다른 계층보다 저소득층 

여성에게 더 커다란 위기감으로 나타난다. 둘째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

적 부양비도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살핌(social care)이 필요해지

고 있다. 셋째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안에서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들은 더욱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으로 배제

되는 위험을 갖게 된다. 넷째 탈산업사회에 국가가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

 3) Neil Gilberts (2005), “The Enabling state?" from public to private responsibility for 

social protectio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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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롭게 도출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그 재정적 압박이 

상당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서비스(private services)가 점차 확대되

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노인과 아동을 보살피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서 

국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사회급여나 바우처

(voucher)를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여 민간부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

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바로 국가가 복지의 직접공급자의 위

치에서 서비스를 구입하는 위치로 전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복지국가의 역할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 베르켈

과 반 데르 아(van Berkel and van der Aa 2005)는 말한다.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전환에 있어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가족과 젠더’이

다. 전통적 복지국가에서는 남성이 가족의 주된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하였

지만 노동시장의 참여, 노동력의 유연성과 활성화(activation), 국가에 의존하

지 않고 자립할 것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공적 영역 참여를 정책적으로 북돋고 

있다. 테일러-구바이(Talyor-Gooby 2004)는 이러한 정책은 여성에게 일종의 

기회도 되지만, 일면으로 여성에게 부담이 되는 점도 없지는 않다는 점을 지

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이 주로 가족이라는 사적영역에서 담당하던 아

동과 노인을 위한 보살핌 노동이 점차적으로 공적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필

수적이다.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충족하기 위

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주된 관심이었다. 그러나 새로

운 위기의 도출과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는 복지국가에서는 모든 노동력을 활

용하여 가구소득을 증대하고, 국가가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서비스로 

대치하는 것에 그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테일러-구바이(Talyor-Gooby)는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감안하여 에스핑-앤더센(Esping-Andersen 1990)의 탈

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계층화(stratification)개념만이 아니라 ‘재상품

화(recommodification)’와 ‘유연성(flexibility)’ 개념 역시 변화하는 복지국가를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위기는 취약계층일수록 그 영향을 받는 정도

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는 이들이 빈곤으로 인해 평등한 삶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위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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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특히 언어의 문제, 적절한 기술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해 사회적 적

응이 떨어지는 이민자들과 같은 소수자들은 새롭게 나타나는 위기에 노출되

기가 더욱 쉽다는 것은(Talyor-Gooby 2004) 이주자를 수용하고 있는 복지국

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브록크만과 피셔(Brockmann and 

Fisher 2001)는 오스트리아에서 이주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정책 아젠다

로 크게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이주자들이 고령화되면서 나

타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리고 모리센과 세인즈버리(Morissen and Sainsbury 2005)는 복지국가레짐 

간의 비교를 통해 이주자 가구와 내국인 가구 사이에 생활수준의 차이가 나

타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이주자들의 사회적 권리가 취약함을 지적하고 있

다. 이주의 시대(Castles and Miller 2003)라고도 불리는 이 시대에 이주자들

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이들의 안녕과 복지를 보장하고, 이들의 문

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생성되는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복지국가

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더불어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나.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체제 유형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전환과 함께 사회서비스도 역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부터 꾸준

히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국가가 복지재정의 압박으로 인해 증대하

고 있는 욕구들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 나라의 상태이다. 사회서비스

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화가 

되는 상황은 국가마다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에 의해 많은 영향

을 받고 있다. 에스핑-엔더센(Esping-Andersen 1990)은 복지국가를 자유주

의복지국가, 조합주의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로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유형들은 복지국가를 구분하는데 준거틀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의 준거틀이 현금 프로그램을 주위로 복지국가를 유형하고 있어서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

다는 지적도 있다(Bahle 2003; Alber 1995; Anttonen and Sipilä 1996). 알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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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 1995)는 에스핑-엔더센는 social transfer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레짐을 

유형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 국가 간의 관계와 계층화가 그 분석의 초점

이 되고 있으나, 복지국가의 분석에 사회서비스를 포함하면 이것의 중심축은 

중앙-지방(center-periphery)과 교회-국가(church-state)의 관계로 옮겨가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버가 인정하듯이 국가별로 그 내

용은 다양하지만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회서비스를 포

함한 복지국가의 유형화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테이터(data)도 주

로 아동과 노인을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자를 포함한 복

지국가에 대한 분석도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Morissen and Sainsbury 

2005),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복지국가의 유형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

자만을 따로 분류해서 이를 국가 간에 비교․분석하여 유형화하기란 더욱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하여 사

회서비스체제의 유형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체제의 유형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토넨과 실필라(1996)와 바

아레(Bahle 2003)는 이것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아토넨과 실필라는 ① 전체 

3세 미만의 아동중 이들이 보육시설에 등록한 비율, ② 전체 3-5세의 아동들 

중 이들이 유치원(preschool)에 참여하는 비율, ③ 65세 이상의 노인이 시설에 

의해 보살핌을 제공받는 비율, ④ 65세 이상의 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을 가지고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를 측정한 후, 제한되지

만 그 결과를 가지고 사회(보살핌)서비스레짐(social service regimes)을 유형

화하였다. 바아레는 알버의 틀을 빌어 가족의 역할, 교회-국가의 관계, 중앙

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의 중요한 변수로 보고, 이에 따

라 주요 국가들을 군집화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아토넨과 실필라의 유

형화 틀에 맞추어 바아레가 설명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회서비스체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북유럽 유형(the Scandinavian Model)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아동

과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제공되며,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보편주의적 원칙에서 

제공된다. 북유럽복지국가는 루터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개별화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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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ized family)의 개념에 근간을 두고 성장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지방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로부터 일정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북유럽국가들에서는 지방정부가 

사회(보살핌)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생산하는데 주요 역할을 한다.

둘째,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가 포함된 가족주의 유형(family 

care model)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고 공공서비

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이런 여건으로 인해 부유층은 시장에서 서비스를 

사서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은 대부분이 비공식부문(informal market)

에서 서비스를 이용한다. 스페인과 이태리에서는 강력한 가족제도의 영향으

로 사회서비스체계가 매우 최근에 성장하였다(Bahle 2003:10). 이들 국가에

서는 사회서비스는 복지혼합(welfare mix)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회

가 그 서비스를 조직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회와 국가 중심으로 서

비스가 제공되지만, 이것은 보편적 원칙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제공된다. 최근, 탈중앙화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제도

화가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영국이 포함된 자산조사유형(means-tested model) 또는 미국 등을 

포함해서 앵글로색슨 자산조사 유형으로 확대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이차

세계대전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영국의 사회서비스는 북유럽과 같이 지

방정부가 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점차 잔여주의적 성격을 가진 복지복가로 전환하게 되었다(Anttonen and 

Sipilä 1996:96). 이 유형은 국가가 사회서비스의 공급에 책임을 가지고 있음

을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과 양적 측면에서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

의 역할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난다. 경제적 능력이 있

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정책적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상

품화된 서비스가 눈에 띄게 가시화되어 있다.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는 사회

서비스에 커다란 기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19세기부터 활발한 활동

을 한 자선단체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넷째,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가 포함된 유럽의 보충주의 모델이다. 

이 보충주의 모델에서 바아레는 아토넨과 실필라와는 달리 벨기에와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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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라 구분한다. 그는 이러한 구분의 근거를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에서 

서비스 제공의 차이에 두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모두 역사적으로 비영

리부분이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네덜란드는 중앙집권화 된 국가이지만, 독일은 탈중앙화 된 국가로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있어서는 벨기에와 프랑스는 독일과 네덜란드와 다

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강력한 가족정책을 취하고 있는 벨기에와 프랑스는 

보육과 유치원시설이 광범위하게 제공된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서비스가 아

동을 위해 제공되고 있어 여성들이 풀타임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네덜란드와 독일은 보육이나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아서 

여성들도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프

랑스는 카톨릭의 가족주의와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강력한 가족정책을 취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복지를 제공하는데 그리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 데, 이는 1905년 국가와 종교의 분리 원칙에 따라 신자들에 한해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벨기에 모두 공공부분에서 제

공하는 서비스가 민간이 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압도하는 상황이다. 프

랑스와 벨기에 모두 강력한 중앙집권제였으나 198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는 

탈중앙화에 영향으로 서비스체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경회외(2007)는 아토넨과 실필라(1996)와 바아레(Bahle 2003)의 유

형화에 동아시아 유형이 빠져있는 것을 보고, 일본을 동아시아 가족주의유형

에 첨가한다. 일본은 1990년 전후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면서 아동과 노인을 위한 서비스지원을 강화하였다. 노인보호는 2000

년도 도입된 개호보험으로 점차 탈가족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동에 

대한 보육은 아직도 주된 돌봄자를 여성으로 보고 있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이 낮은 편이다. 일본에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은 낮은 편이고, 

비영리단체와 민간공급자들이 복지혼합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서는 중앙정부는 정책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역

할을 하고, 지방정부는 주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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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사회보험4), 공공부조5),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대한 논의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축척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2005년 이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

가 부적 증가하였고, 이것이 사회서비스 부문의 최근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에 관한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를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연구로는 우선 김혜원외(2006)의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방안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업은 OECD 국가에 비해 과소 발전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일자리

창출과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발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여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는 전체적으로 교육

부문은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지 않지만, 그에 비해 보육, 노인요양 등의 복

지부문과 공공행정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 보고 있

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최근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로 시민사회단체가 주목

하고 있으나, 이들 단체의 사회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그 방식에서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노대명외(2005)는 자활사업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사회적 일자리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방안 및 제

도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자들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원해야 

할 잠재집단의 규모를 파악하고, 사회적 기업이 국가보조금을 인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체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적정한 임금을 보장할 전망이 불확실하

 4) 사회보험은 개인의 시장에서의 위치를 반영하고, 기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구성

원들의 상호 위험을 분산, 대비하는 보장기체이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시장의 위치

에 따른 기여가 전제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배제되는 폭이 크다(이현주외 2003: 

6-7).

 5)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비기여의 원칙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보장제

도라 할 수 있다(이현주외 2003). 의료급여와 같은 현물급여와 함께 경제적 지원이 

포함된 현물급여가 공공부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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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연구결과의 함의로 제시한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협약이 필

요함을 주장한다.

사회서비스분야를 여성의 일자리확대와 연계하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민현주외(2007)는,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확대는 가족 안에서 

주로 여성이 담당하던 보호와 양육, 부양 등의 돌봄노동을 사회적으로 해결

함으로서 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고 보고,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 분야 일자리 창

출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집중된 사회서비스 논의는 사

회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성과 기능을 희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타

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아닌 복지체계

에서 사회서비스, 그 자체의 중요성을 논의한 초기의 연구로는 이현주외

(2003)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를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체계가 갖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연

구자들은 첫째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관계는 공공부조가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

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둘째, 공공부

조가 사회서비스에 고착되면서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기능의 한계성이 나타

나고 있어 사회서비스가 공공부조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이와 같은 현상

이 나타나는 것은 국가가 빈곤과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충족을 개인과 가족

의 책임으로 전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구자들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

스의 특성에 대한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국가의 복지수준 향상과 개별화되

고 다양화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를 분리

하는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패러다임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경희외(2006)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서비스가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적으로 정책적 화두가 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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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일자리 창출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연구자들은 2006년 기획

예산처에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이 설립되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을 

사회서비스의 확대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서비스 자체

의 발전을 위해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부각되지 못하고 정책적 선택지도 포

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연구

자들은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관련해서 논의해야할 정책적 쟁점을 ①탈가족

화 vs 재가족화라는 틀에서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②사회서비

스의 공급주체로서 시장-국가-제3섹터의 기능이 어떻게 분화되는지 ③서비

스인력 양성조건과 서비스대상의 우선 순위는 누구인지로 크게 세 주제로 나

누어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발전 전략으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질 품질관리 및 인력개발과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이봉주외(2007) 역시 정경희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서비스가 일자리 창출

에 집중되어 사회서비스의 수요측면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간과하는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우려를 나

타내고 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

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서비스 내용과 전달체계에 관

한 논의가 생략된 상태에서 일자리 공급만을 늘리기 위한 사회서비스는 그 

효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서 이들은 저숙련, 저임

금의 공공취로사업과 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급 위주의 사회서비스는 국

가재정의 악화와 일자리의 양극화를 일으켜 오히려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이와 같

은 비판 속에서 연구자들은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은영(2007)은 또한 사회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어떤 서

비스를 얼마나 제공할 것인지, 누가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 우선 고

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비스 내용과 목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그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서비스확충 분야와 거시적 원칙 

제시하는 비전을 마련하여 부서 간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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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사회서비스가 욕구충족을 위한 것보다는 일

자리 창출을 위한 도구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현존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종류를 분석하고 욕구조사를 

수행하여 그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혜규외(2007)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체계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제도

의 도입과 확충이 급진전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는 이와 같은 발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가족구조의 변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으로 인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복지서비스

에 대한 수요증대, 지방화, 민간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급여건의 변화는 현금급여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

로 전환하고 전통적 가족역할을 대체할 사회서비스의 제도화가 요구되고 있

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등만이 아

니라 국제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사회서비스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사회서비스가 이주자들을 우리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역할

을 한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제결혼이민자를 포

함한 외국인을 사회서비스의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대상

을 확대하고, 그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점을 부

각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연구들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국한하지 않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이를 정책의 쟁점으로 부각하고자 한다. 이

러한 연구들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인구구성의 변화 등에 의해 개별화되고 사

회․문화적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토

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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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결혼이민자6)의 현황 및 특성

가. 규모 및 증가 추이

여성결혼이민자는 2007년 말 채 100,000명을 넘지 못했으나, 그로부터 반

년이 지나지 않은 2008년 5월 말 현재 103,345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내의 

전체 결혼이민자 중 88.0%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시기 국내에 체류하고 있

는 외국인 총 1,140,701명 가운데 결혼이민자는 117,392명으로 10.3%를 차지

한다. 결혼이민자 수가 체류외국인의 약 10%를 처음 넘어선 2005년 이래7) 

체류외국인-결혼이민자-여성결혼이민자 간 숫적 비중은 거의 비슷한데, 말

하자면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 약 10명 가운데 한명은 결혼이민자이고, 다시 

결혼이민자들 중 열에 아홉은 여성인 셈이다<표 Ⅲ-1 참조>.

<표 Ⅲ-1> 결혼이민자 증가 추이(2005∼2008)
(단위: 명, %) 

2005 2006 2007 2008.5.31

여성 결혼이민자(C) 66,659 82,828 97,236 103,345

C/A 88.9 88.3 88.1 88.0

남성 결혼이민자 8,352 10,958 13,126 14,047

전체 결혼이민자(B)  75,011 93,786 110,362  117,392

B/A 10.0 10.3 10.4 10.3

총 체류외국인(A) 747,467 910,149 1,066,291 1,140,701

자료: 출입국관리국(2005), 법무부(2007), 법무부(200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의 관
련자료 재구성).

 6) 귀화자는 제외한다. 사실 결혼이민자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즉, 귀화자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겠으나, 혼인 귀화자에 관한 성인지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1991

년부터 2006년까지의 귀화자 37,998명(법무부 2006, 2007) 대부분이 결혼이민자이

고 또한 이들 대다수가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

어 이들 귀화자수는 제외한다.

 7) 2003년 결혼이민자 규모는 총 체류외국인 678,687명 중 44,416명으로 6.5% 수준이

다. 2004년에는 750,873명의 총 체류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57,069명으로 7.6% 차

지한다(법무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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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래 <표 Ⅲ-2>에서 보듯이, 결혼이민자들은 ’02년 이후 2005년까지 

매년 30% 안팎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07년에는 2002년에 비해 약 3.2배나 

늘어났을 정도다. 그러나 2005년을 고비로 결혼이민자 증가 추이는 차츰 하

향세를 보이거니와, 2008년 들어서는 2005년의 증가세와 비교하자면 거의 절

반 정도에 그친다. 

<표 Ⅲ-2>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현황
(2008.5.31 현재, 단위: 명)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5

인  원 25,182 34,710 44,416 57,069 75,011 93,786 110,362 117,392

증감률

(전년대비, %)
- 37.8 27.9 28.5 31.4 25.0 17.7 15.9

※ 2008년도 증감률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출입국x외국인정책본부(2008), ｢출입국x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08년 3월호. 

www.immigration.go.kr.

그럼에도 국제결혼 및 한국남자와 외국여자 간 혼인비중 추이를 감안하고 

보면, 단기간 내 여성결혼이민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속단할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2005년 이후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매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절

대치가 줄어드는 가운데도, 2006년의 경우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건수

는 여전히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가 하면, 2007년의 경우에도 전체 국제결

혼 건수의 75.7%를 차지할 정도인 만큼, 여성결혼이민자 수가 금방 감소하리

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표 Ⅲ-3>.

<표 Ⅲ-3>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2001 2003 2005 2006 2007

총 혼인건수(A) 320,063 304,932 316,375 332,752 345,592

외국인과의 혼인(B) 15,234 25,658 43,121 39,690 38,491

구성비(B/A) 4.8 8.4 13.6 11.9 11.1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C) 7,304 11,017 25,594 30,208 29,140

구성비(C/B) 47.9 42.9 59.4 76.1 75.7

자료: 통계청(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p. 14의 <외국인과의 혼인>표 재구성.



Ⅲ. 여성결혼이민자와 사회서비스  33

나. 국적

2007년 말 현재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즉, 국적분포는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49.8%), 베트남(22.7%), 캄보디아(6.2%), 일본(5.7%), 필리핀(5.3%) 

등의 순이다.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한국계 중국 및 중국 출신국 여성들이 

훨씬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의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2002년에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중 불과 4.3%에 지나지 않았던 ‘베트남’ 국적

의 여성들이 2006년에는 전체의 33.5%를 차지하여 ‘중국’ 국적에 필적할 정

도의 규모로 늘어나더니, 2007년에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2순위를 차지

하고 있다<그림 Ⅲ-1 참조>.

자료: 통계청(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p. 2.

[그림 Ⅲ-1] 외국인 처의 국적별 추이(2002∼2007)

2007년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2000년에 비해 거의 70배 정도 

늘어난 규모로, 역시 2003년부터 새롭게 등장하여 2007년 들어서는 거의 9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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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 늘어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표 Ⅲ-4 참조>와 더불어,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중 특히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표 Ⅲ-4>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현황(2000∼2007)
(단위: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남자+

외국여자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100.0 -3.5

중 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14,608 14,526 49.8 -0.6

베트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0,131 6,611 22.7 -34.7

캄보디아 * * * 19 72 157 394 1,804 6.2 357.9

일 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1,484 1,665 5.7 12.2

필리핀 1,358 510 850 944 964 997 1,157 1,531 5.3 32.3

몽  골 77 118 195 318 504 561 594 745 2.6 25.4

태 국 270 185 330 346 326 270 273 531 1.8 94.5

미 국 235 265 267 323 344 285 334 377 1.3 12.9

기 타 552 817 899 1,246 1,171 1,198 1,233 1,350 4.6 9.5

* 기타에 포함
자료: 통계청(2008.3), p. 15의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표에서 한국여자+외국남자에 관

한 통계는 제외함.

다. 거주 지역

2007년 말 전체 결혼이민자 중 남성의 경우 주요 거주 지역은 서울(42.1%)-

경기(29.8%)-인천(7.3%)등의 순이며, 여성은 경기(24.9%)-서울(23.2%)-경남

(6.1%) 등의 순이다.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결혼

이민자는 전체의 79.2%인데 비해, 여성의 경우는 53.8%로 크게 차이난다. 이 

같은 경향은 2006년과 비교하여 매우 미세하지만 남녀 결혼이민자들의 거주

비율이 각기 반대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2006년에 비해 서

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은 78.3%에서 

79.2%로 늘어난 데 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수도권 거주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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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에서 53.8%로 줄어들고 있다<표 Ⅲ-5>.

이로 미루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 거

주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농촌과 도시지역의 국제

결혼비중 및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비중 등에 의

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2007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의 비중이 전

체적으로 11.1%로 나타난 가운데, 농촌지역을 가리키는 읍･면부(13.5%)에서

는 동부(7.3%)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운 정도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 특히 읍･면부의 농림어업종사 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비중은 

무려 44.5%로, 농촌지역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으로 2007년에 혼인을 

한 10명 중 4명 이상이 국제결혼 하였음을 나타내준다<표 Ⅲ-6>. 바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비수도권 거주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는 연유이다.

<표 Ⅲ-5> 지역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2006/2007)
(단위: 명, %)

구  분

총(%) 남  자(%) 여  자(%)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93,786(100.0) 110,362(100.0) 10.958(100.0) 13,126(100.0) 82,828 (100) 97,236(100.0)
서울특별시 24,992(26.6) 28,108(25.5) 4,574(41.7) 5,526(42.1) 20,418(24.7) 22,582(23.2)

경기도 24,143(25.7) 28,135(25.5) 3,296(30.0) 3,918(29.8) 20,847(25.2) 24,217(24.9)

인천광역시 5,721(6.1) 6,536(5.9) 727(6.6) 955(7.3) 4,994(6.0) 5,581(5.7)

경상남도 4,822(5.2) 6,267(5.7) 248(2.3) 296(2.3) 4,574(5.5) 5,971(6.1)

경상북도 4,349(4.6) 5,487(5.0) 188(1.7) 210(1.6) 4,161(5.0) 5,277(5.4)

부산광역시 4,320(4.6) 5,018(4.5) 432(4.0) 487(3.7) 3,888(4.7) 4,531(4.7)

충청남도 4,084(4.4) 5,024(4.6) 211(1.9) 259(2.0) 3,873(4.7) 4,765(4.9)

전라남도 3,785(4.0) 4,766(4.3)  72(0.7) 89(0.7) 3,713(4.5) 4,677(4.8)

전라북도 3,667(3.9) 4,314(3.9) 139(1.3) 160(1.2) 3,528(4.3) 4,154(4.3)

충청북도 2,891(3.0) 3,425(3.1) 189(1.7) 201(1.5) 2,702(3.3) 3,224(3.3)

대구광역시 2,641(2.8) 3,268(3.0) 253(2.3) 295(2.2) 2,388(2.9) 2,973(3.1)

강원도 2,408(2.6) 2,676(2.4) 133(1.2) 132(1.0) 2,275(2.7) 2,544(2.6)

대전광역시 2,108(2.2) 2,437(2.2) 209(1.9) 248(1.9) 1,899(2.3) 2,189(2.3)

광주광역시 1,643(1.8) 2,053(1.9) 112(1.0) 148(1.1) 1,531(1.8) 1,905(2.0)

울산광역시 1,464(1.6) 1,919(1.7) 102(0.9) 125(1.0) 1,362(1.6) 1,794(1.8)

제주특별자치도   748(0.8) 929(0.8)  73(0.7) 77(0.6)  675(0.8) 852(0.9)

자료: 법무부(2007), ｢출입국관리통계연보｣, p. 493의 표 및 법무부(2008), ｢2007 출입국･외
국인정책 통계연보｣, p. 601의 표를 합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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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농촌지역(읍 ․면부)과 도시지역(동부)의 혼인-2007년
(단위: 건, %)

혼인건수
(A)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자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건수(B) (B/A) 건수(C) (C/A) 건수(D) (D/C)

계*  345,592 29,140 11.1  7,930 2.3 3,172 40.0

동부 270,980 19,762 7.3  1,699 0.6 515 30.3 

읍․면부 59,701 8,033 13.5 5,953 10.0 2,651 44.5 

* 국외 및 미상 포함
자료: 통계청(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p. 17.

본 연구에서 서울과 더불어 심층면접에 응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또 다른 

거주지역인 전남지역만 해도,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전체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동시에 국제 결혼한 한국남자 중 농림어업종사

자의 비중도 가장 높다<표 Ⅲ-7>.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거주 지역에 대한 경

향성을 이해하게 하는 예이기도 하거니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

민자 문제가 사회화되고 있는 현실적 배경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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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시도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비중 및 농림어업종사 
남성의 국제결혼 비중(2006/2007)

(단위: %)

전체 혼인건수 중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의 비중**

외국여자와 혼인한 한국남자 중 
농림어업종사남성의 비중***

2006 2007 2006 2007

전국* 9.1 8.4 11.7 10.9

서울 8.3 7.9 0.9 0.8

부산 7.3 6.7 2.9 2.4

대구 7.7 6.3 3.8 3.8

인천 9.1 8.4 3.0 1.7

광주 7.6 6.7 4.0 3.2

대전 7.2 6.6 2.3 2.8

울산 8.3 8.0 3.9 4.0

경기 8.4 7.9 4.5 4.5

강원 9.1 9.0 23.8 24.4

충북 10.3 9.4 21.8 19.2

충남 11.0 10.7 26.8 27.7

전북 12.9 12.1 25.4 28.0

전남 15.1 13.9 37.8 33.9

경북 11.7 10.3 34.2 30.8

경남 10.8 9.3 24.4 20.8

제주 7.7 8.3 21.7 23.2

  

* 국외포함
**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건수/전체 혼인건수×100
*** 농림어업종사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건수/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건수 x100
자료: 통계청(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p. 16의 표 재작성.

라. 혼인 연령차

2007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는 11.3세로 한국남

자와 한국여자 간 부부 경우의 2.4세에 비해 거의 5배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많다. 이는 지난 2000년의 6.7세와 비교하더라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벌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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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부부간 연령의 차이가 점차로 벌어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8>.

<표 Ⅲ-8> 한국남자와 외국여자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단위: 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한국 남자 +

외국 여자
6.7 7.4 7.8 8.2 8.3 9.1 11.5 11.3

한국 남자 +

한국 여자
2.7 2.6 2.6 2.6 2.6 2.5 2.4 2.4

자료: 통계청(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p. 18.

그런가 하면 외국여자와 혼인한 한국남자의 재혼비율 또한 2000년대 초반

에 비해 높아진 편이다. 2007년 국제 결혼한 전체 한국남자 중 초혼 비율은 

63.2%로 재혼비율 36.8%에 비해 약 1.7배 정도로 훨씬 높긴 하나, 이는 초혼

비율이 재혼비율의 2, 3배를 넘어선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된 

추세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표 Ⅲ-9>. 

<표 Ⅲ-9> 외국여자와 혼인한 한국남자의 혼인종류별 구성비
(단위: 세)

혼인종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초혼(A) 75.8 67.4 66.8 59.0 54.1 56.2 64.0 63.2

재혼(B) 24.2 32.6 33.2 41.0 45.9 43.8 36.0 36.8

A/B 3.1 2.1 2.0 1.4 1.2 1.3 1.8 1.7

자료: 통계청(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p. 18.

여기에서 앞의 혼인연령차에 관한 표의 내용과 연결하여 생각해보면, 결국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외국인 처를 맞이하는 한국인 남편의 

재혼비율이 과거보다 높아지면서 그에 따라 부부간 혼인연령차 또한 한층 벌

어지게 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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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혼 추이

2007년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전년에 비해 40.6%가 증가하고 있

다. 총 이혼 건수에 대비한 구성비는 7.1%로, 전년 대비 2%이상 늘어난 셈이

다. 특히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이혼 증가율은 2007년의 경우 그 전

년에 비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 증가율을 상회한 44.5%를 기

록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 부부의 이혼 증가율 

33.7%에 비해 훨씬 높다. 말하자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율이 남성결혼이

민자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겠다<표 Ⅲ-10>.

<표 Ⅲ-10>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단위: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이  혼  건  수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24,590

▪ 외국인과의 총 이혼 1,866 2,164 3,400 4,278 6,280 8,828

총 이혼 대비 구성비 1.3 1.3 2.4 3.3 5.0 7.1

   증       감 - 298 1,236 878 2,002 2,548

   증   감  률 - 16.0 57.1 25.8 46.8 40.6

․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401 583 1,611 2,444 4,010 5,794

   증   감  률 - 45.4 176.3 51.7 64.1 44.5

․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 1,465 1,581 1,789 1,834 2,270 3,034

   증   감  률 - 7.9 13.2 2.5 23.8 33.7

자료: 통계청(2008), ｢2007년 이혼통계 결과｣.

2007년 이혼에 이른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평균 동거기간은 3.3년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거기간이 4년 이하인 부부가 90.2%를 차지한다. 이를 

같은 시기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 중 동거기간이 4년 이하인 부부

는 60.3%이고 평균동거기간이 6.2년인 것에 비교할 때, 결국 이혼에 이른 여

성결혼이민자의 결혼기간이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보다 훨씬 짧음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동거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데에 기인하는 것이겠

는데,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 중 자녀가 없는 부부가 91.8%에 달한

다[그림 Ⅲ-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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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8), ｢2007년 이혼통계 결과｣, p. 3.

[그림 Ⅲ-2] 외국인과 이혼한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 

한편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 부부의 이혼을 시도별로 보면, 2006년의 경

우 전체 이혼 건수 중 한국인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3.2%인데, 전남 4.6%, 전북․충북 4.3%, 경북 4.1% 등 주로 농촌 중심 도 지

역에서의 이혼 구성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전남․북 및 경남․

북 지역에서의 이혼은 전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일 정도다

<표 Ⅲ-11>. 이들 지역은 그동안 농촌의 국제결혼 추세를 주도해온 곳이기

도 하다는 점에서, 차후 농촌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여성결혼이민자와 사회서비스  41

<표 Ⅲ-11>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시도별 이혼
(단위: 건, %)

2005년 2006년

이혼
건수

한국남편+
외국인처

구성비
이혼
건수

한국남편+
외국인처

구성비

전국* 128,468 2,444 1.9 125,032 4,010  3.2 

서울 25,300 536 2.1  24,354 791  3.2 

부산 9,905 124 1.3 8,953 277  3.1 

대구 5,916 69 1.2 5,490 140  2.6 

인천 8,646 136 1.6 8,132 214  2.6 

광주 3,127 45 1.4 2,974 85  2.9 

대전 3,328 68 2.0 3,287 108  3.3 

울산 2,780 42 1.5 2,825 74  2.6 

경기  30,358 531 1.7  30,003 840  2.8 

강원 4,105 89 2.2 3,985 108  2.7 

충북 3,469 98 2.8 3,438 149  4.3 

충남 4,594 118 2.6 4,647 168  3.6 

전북 4,471 94 2.1 4,448 193  4.3 

전남 4,394 96 2.2 4,423 202  4.6 

경북 5,828 117 2.0 5,604 228  4.1 

경남 7,844 135 1.7 7,603 247  3.2 

제주 1,663 35 2.1 1,613 50  3.1 

* 국외 포함 
  주: 한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 주소지 기준임.
자료: 통계청(2007), 2006년 이혼통계 결과.

2.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주요 지원정책

정부의 결혼이민여성 지원은 1990년대 말 여성 이주노동자와 성매매 외국

인 여성을 돕는 데서 출발했다가 2000년대 중반 결혼이민여성으로 정책 대상

을 전환하였다. 2005년 8월 정부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제1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결혼이민자의 체류불안정 문제

를 해소하고자 하였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그 후 빈부격차･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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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위원회 주관으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생활안정대책을 중심으로 해당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체계 구축, 자녀양

육 지원 등을 2005년 11월 제 2차 대책을 발표하였다.

제 3차 대책은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2006년 4월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관리 및 이민정책을 주

관하고, 여성가족부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은 ①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②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③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④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⑤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⑥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⑦ 추진체계 구축 등으로 7개 분야로 구성되

었다. 

2007년도 다문화가족의 통합과 관련된 사업의 시행은 여성가족부와 보건

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등이 주요한 사업을 실행하였다. 다문화가족 

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2세들에 대한 통합과 복지차원의 접근은 여성가

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 교육을 지원하였다. 한편 농림부의 경우 다문화가족 중의 상

당수가 농촌에 거주하는 상황을 반영해 농촌지역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해 지

원을 하였다. 

2008년 정부가 새로이 구성되면서 정부조직이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여성

결혼이민자 관련 부처별 업무도 변화하였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축소된 

것이 주요한 변화 중의 하나이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축소됨에 따라 여

성가족부에서 담당하던 결혼이민자가족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

고, 여성부는 인권문제와 관련된 이주여성긴급지원, 이주여성을 위한 폭력 

관련 상담 및 쉼터, 국제결혼 희망자 교육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농림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이렇게 부처별 담당 업무가 변화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의 주관부처가 되었고,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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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주요 내용

보건복지가족부9)

- 07.1월부터 미성년자 양육 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 건강검진서비스 시범실시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

- 결혼이민예정 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실시

- 한국인 배우자 대상 결혼준비교육 추진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 종합 생활정보 제공 

-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다문화사회 통합 선도자 육성

- 이민자 적합 직종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 다문화정책 추진기반 마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여성부10)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 이주여성쉼터 운영

-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공동사업)

교육과학기술부11)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중장기계획(’09～’12) 수립

∙교과부-교육청간 연계․협력 강화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교재,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 연구․개발(중앙다문화교육센터)

-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반, 방과후학교, 멘토링, 문화체험활

동 등 지원

∙정책연구학교(10개교) 운영으로 학교 단위 다문화교육 강화

- 제도 개선 및 성과 확산

다.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지원 관련 부처별 주요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Ⅲ-12> 정부부처별 주요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지원 현황8)

8)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향후 계획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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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주요 내용

법무부12)

- 결혼이민자 출입국・체류관리
-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공동사업)

-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 1345)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 다문화거점대학(ABT 대학: Active Brain Tower) 선정

- 정부합동고충상담회

-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주관

문화체육관광부13)
- 이주민대상한국어․문화이해교육 시범사업 실시

- 이주민과 내국민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컨텐츠의 제작

노동부14)

-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통역서비스 제공강화

- 사회적일자리 제공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행정안전부15)

- 지자체 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

- 외국인주민 무료진료 추진

-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 외국인주민 기초 실태조사

- 결혼이민자 정착 우수사례 발표회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상황 점검

- 다문화 공공서비스 헌장 제정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 외국인주민 집단거주지역내 관리체계 강화 

- 외국인주민 자조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외국인주민 지도자 육성 및 취업 교육 지원

 9)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과(2008),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

화 계획” 및 관련 실무자의 자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0) 관련 실무자 자문을 거쳐 작성하였다.

11)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및 관련 실무

자의 자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2) 관련 실무자 자문을 거쳐 작성하였다.

13)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팀 내부자료 및 관련 실무자의 자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4) 노동부(2007), “결혼이민자 가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방안”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5)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본부(자치행정과) (2008), “이주민 정착지원 추진 계획” 및 관

련 실무자의 자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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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현황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 정책이 수립된 지 시간적으로 얼마 되

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정책은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

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822개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결혼이민여성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한

국어 교육이 608개(74%)로 가장 많았다. 요리강습(44.6%), 전통문화 체험

(34.7%), 예절 교육(24.0%)이 뒤를 이었다. 반면 취업 교육, 법률 지원, 의료 

상담은 각각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김이선 2007). 

김희선(2007)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다문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한국어교육(74.0%)과 한국요리강습(44.6%), 전통

문화체험(34.7%), 생활예절교육(24.0%)과 같이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력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

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 형

성이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각종 상담(법률, 심리), 취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 결혼이민여성의 출신문화 교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10%미만의 소수에 불과하다.

기존의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해보면, 첫째, 결혼이

민여성이 가족 나아가 한국사회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와 요구에는 무관심한 

채 한국인 가족들이 제기하는 요구에 대응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결

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갈등과, 어

려움, 이들이 한국사회에 제기하는 질문과 요구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언어와 생활적응 부분에 일방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둘째,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전문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대부

분의 기관에서 결혼이민여성 상담인력에 대한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 없이 상

담을 진행하거나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와 같은 기관에서만 이중 언어 

사용 전문상담인력 육성이 미흡하게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제한된 경우에 한

국어를 다소나마 구사하는 결혼이민여성이나 해당 국가 언어를 구사하는 전

문가가 전화 등으로 간단한 통역을 제공하기도 하나 몇몇 언어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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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현재의 정책

은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결과적으로 동화를 촉진

하는데 일방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문화적 차이를 극복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출신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인정

하고 차이를 우리 사회가 보유한 중요한 자원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은 현재

로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예컨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기술교

육은 주로 제과․제빵 기술, 비즈공예 등의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비교적 단기간에 쉽게 배울 수 있고 취업도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선

정된 것이기는 하나, 결혼이민여성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과 

서로 다른 문화를 오가며 쌓아온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술교육을 받더라도 이

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데에도 한

계가 있다.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 자체를 가치 있는 자원

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기 보다는 일반 여성들에게 제

공되는 기술교육을 그대로 시행하는 수준이다(김희선 2007).

최현미과 이수연(2008)은 다문화 관련기관16)의 지원 사업 분석을 위해 인

터넷을 통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검색

어를 입력하여 나오는 기관을 조사하였다. 현재 2008년 3월에 개소하는 다문

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프로그램을 아직 실행하고 있지 않아 전화조사를 

통해 필수 기본사업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현재 전국에서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

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0개소, 이주노동자센터 및 쉼터 52개소, 종합사회

복지관 12개소, 종교기관 21개소, 여성단체 34개소, 기타 의료기관, 상담소, 

협의회, 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 38개소 등 총 239개소가 파악

되었다. 

16)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 관련기관은 결혼이민자 및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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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다문화관련 기관 및 주요 지원 사업을 6개 권역 즉, 수도권(서울․

인천․경기도), 영동․영서권(강원도), 충청권(대전), 호남권, 영남권(부산․

울산), 제주특별자치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역별 차이로는 기관 수 외에

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각 지역별 기관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98개소, 영

남권 58개소, 호남권 42개소, 충청권 27개소, 영동․영서권 10개소, 제주권 4

개소의 순이었다. 이들 239개소의 지원 사업을 살펴본 결과는<표 Ⅲ-13>과 

같다.

<표 Ⅲ-13> 다문화 관련기관의 지원 사업 현황

한국어 교육 - 한글교육(83.7%)

상담

- 개인(노동, 법률, 직업상담 등), 가족상담(89.1%) 

- 쉼터 제공(18%)

- 통․번역(3.3%)

의료
- 의료지원(40%)

- 정기적 무료진료(32.6%)

가족지원

- 아동양육 도우미(34.3%)

- 가족교육 및 부부교육(22.6%)

- 가족캠프(9.2%)

- 출산도우미, 임신, 육아, 산모교실(9.2%)

문화, 정서지원

- 자조집단 지원 및 멘토링(32.6%)

- 생활요리교실(25.9%)

- 문화체험(66.1%)

- 문화행사(64.4%)

결혼이민자가족

역량강화

- 컴퓨터 교육(40.2%)

- 다문화 강사 및 원어민 강사 양성(1.7%)

-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2.9%)

다문화 인식개선

- 다문화 축제(64.4%)

- 인식개선 캠페인(10.5%)

- 다문화 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연구조사(11.7%)

찾아가는 서비스 - 방문교육(28.5%)

종교활동 - 선교활동(7.9%)

네트워크 구축 - 국내(관공서, 정부부처, 병원, 복지기관, 기업 등), 국외 연대 활동(2.5%)

기타

- 리더쉽, 안전, 금융, 영양, 직업, 인권, 국제 언어, 상담원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교운영(지구촌학교, 일요학교) 

- 장례식 지원

- 무료급식 및 푸드 뱅크 사업 

- 귀환/친정 보내기 프로그램 

- 태권도/노래/국악 

- 무료 이․미용/이동도서관 서비스

- 온라인 카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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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

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이를 주제에 따라 분류해 보

면, 우선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

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강습, 예절교육, 문화체험(문화유적 

탐방, 나들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상한 것 이상으로 한국어교육이 

83.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상담

(가족, 부부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89.1%로 매우 높은데, 이는 실제로 얼마

나 전문 상담이 이루어 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혼이민여성이 가족 및 부부

갈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에서 주요 사업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교육, 부부교육, 가족캠프도 결혼이민여성 대상 사업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검진, 심리치료, 

출산 도우미 파견 등의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

으로 한 일반 교육, 즉 컴퓨터교육, 교양취미교육, 요리교실, 노래교실 등도 

추진되고 있으며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문화축제(64.4%) 등의 문화

행사와 세미나와 연구조사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증가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방문교육(찾아가

는 서비스, 28.5%)과 아동양육 도우미 사업(34.3%)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외국인노동자센터, 종교단체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이주노동자 및 결

혼이민여성을 위한 상담, 쉼터 제공과 무료진료 및 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

다. 이 외에 소식지 발행, 조사연구, 자조집단 및 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들은 현재 초기단계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특히, 많은 프로그램들은 일회적이며 한글이나 민족문화체험 등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적응과 관련된 사업에 치중된 경향이 있으며, 중복적이

므로 그 효과적인 면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그동안 진행된 민

간단체들의 다문화지원서비스를 조사, 분석하여 기존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가장 핵심적이며, 긴급한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취업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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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교육(40.2%)에 치중되어 있고 전문 강사 교육이나 일자리 알선사업

(2.9%)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 교육과 취업 알선, 통․번

역 사업(3.3%)은 다양한 사업 중 가장 취약한 사업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

자가족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참여와 취업욕구를 감안해 볼 때 이를 충족

할 만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부처별 주요 지원정책 및 서비스

2008년 정부조직 개편이후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업무의 조정이 있었기 때

문에 아래에서는 2008년 부처별 사업과 계획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17)  

1)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새 정부의 출범과 조직개편으로 주요한 

여성결혼이민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다문화가족과가 신설

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바탕으

로 중앙정부-지방-NGO의 유기적 연계 및 체계적 추진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 한다. 이 법은 ① 한국어․사회적응․직업․가족교육 등 교육지원 및 생

활정보 제공 ②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 ③ 다문화가

족지원센터의 지정, 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족 지원을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38개소였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8년 80개소로 증가한다. 이 센터에서

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육, 상담, 문화 활동 지원 등 다

양한 서비스제공을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2008년 5월 13일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

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을 내놓았다. 즉, 입국 전 단계부터 정착기

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

17)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만이 아니라 향후 계획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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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보면, 정착 및 아동양육기에 고용지원센

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역량강

화(영농기술교육, 취업교육, 정보화교육)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역량강화

기에 들어서 취업까지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다문화사회 통합선도자로 육성

한다는 계획이다.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의 입국 초 가족관

계 형성기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 집합형태로 언

어별, 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다

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더

하여 한국디지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방송교

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신․출산지원서비스도 역시 가족관계형성기에 제

공된다. 

3단계의 자녀양육 및 정착기에는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등이 지원된다. 아동

양육지원서비스는 아동발달주기와 가정환경을 고려한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도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서 0세-12세의 자녀가 있는 해당 가정에 제

공된다. 그리고 이 단계는 취업역량 강화교육으로 영농기술교육과 다문화가

족지원센터에서 정보화교육도 실시된다. 또한 직장예절, 면접기술 및 구직등

록, 기술교육 등의 취업능력 향상 교육도 지원된다. 4단계는 역량 강화기로 

다문화사회 통합 선도자 육성과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등을 주요 사업으로 

다루고 있다. 전(全)단계는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다문화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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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단계별 내용

1단계
입국 전 

결혼준비기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

◦결혼이민예정 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실시

- 베트남, 필리핀 등 2개국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 몽골, 캄보디아 등에 콜센터 운영 및 입국 전 교육 프로그램 운

영계획

◦한국인 배우자 대상 결혼준비교육 추진

- 결혼이민여성 입국 전 한국인 배우자에게 사전 교육추진

2단계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 집합교육: 언어별․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실시(연중)

- 방문교육: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08.1～3)

- 온라인교육: 한국디지털대학교와 협약 체결(08.1～)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종합 생활정보 제공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3단계
자녀양육 및 

정착기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실시

-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 보육시설 등에 다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 시설 미이용 다문화가족 영유아 대상 보육교사 파견

◦취업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영농기술교육

- 정보화교육

- 직장예절, 면접기술 및 구직등록, 기술교육 등을 통한 경제적 자

립 능력 지원

4단계 역량강화기

◦다문화사회 통합 선도자 육성

- 자조모임결성, 이민자 사회통합지원멘토 역할 수행

- 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로 구성된 다문화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이민자 적합 직종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 다문화강사 양성

- 원어민 외국어강사 양성

- 통․번역사 등 이민자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인력양성과 연계 시

스템 검토

전단계 다문화역량 강화

◦다문화정책 추진기반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08.9)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 다문화가족활동가 전국대회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2008),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
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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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부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축소된 이후 여성부의 이주여성관련 업무는 크게 

3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을 운영하는 것

이다. 이 지원센터에서는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8개 국어로 자국어 상

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병원과 경찰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를 지원한

다. 둘째, 이주여성쉼터에서 긴급보호, 의료,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표 Ⅲ-15> 이주여성관련 주요 사업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 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 등 8개 국어 자국어 상담

- 병원․경찰․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지원

◦이주여성쉼터 운영

- 긴급보호, 의료․법률 지원서비스 지원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

3) 법무부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이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외국인 

정책을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

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관

점에서 다루는 정책”으로 정의된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07). 

그 간의 주요 외국인정책의 변화를 보면, 1993년 산업연수생제를 도입하여 

중소업체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였으며, 1999년에는 재외동포법을 제정하여 

구주․미주지역 동포의 국내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2004년에는 단

순노무 외국 인력의 근로자의 지위 인정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다. 

이어서 2006년에는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정책의 기본방

향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2007년에는 2002년 도입된 취업관리제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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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방문취업제를 시행하여 중국, 구소련 동포의 방문 및 취업범위를 확대

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정

책 수립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외국인정책의 변천의 흐름에서 보듯이 외국인정책의 대상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한재외동포, 그리고 그 자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이중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된 법무부의 사업

은 결혼이민자 출입국 및 체류관리,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공동사업),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등이다. 그리고 법무부는 ABT 대학을 선정하여 다문화 이

해를 증진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표 Ⅲ-16>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주요 사업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 결혼이민자 출입국・체류관리
-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공동사업)

-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 1345)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 다문화거점대학(ABT 대학: Active Brain Tower) 선정

- 정부합동고충상담회

-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주관

4)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다. 2008년 4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18,778명이며 이는 2007년 대비 39.6%가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 비율로 보

면, 초등학교 84.2%, 중학교 11.7%, 고등학교가 4%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초

등학교 재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Ⅲ-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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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08.4.1 기준)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잠재인력정책과(2008),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 현황.

전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16,937명으로 

90.2%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 3,296명, 서울 1,746명, 전남 

1,837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Ⅲ-18 참조>. 

<표 Ⅲ-18> 국제결혼가정 자녀 시 ‧도별 학교급별 현황
(’08.4.1 기준, 단위: 명)

 구분
시도

 국제결혼가정 학생수(A)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B)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서울 1,813 319 127 2,259 1,446 220 80 1,746 

부산 634 92 44 770 542 70 29 641 

대구 403 38 15 456 369 27 5 401 

인천 560 67 35 662 560 67 35 662 

광주 394 28 17 439 374 25 16 415 

대전 249 61 17 327 209 57 13 279 

울산 220 30 14 264 204 25 13 242 

경기 3,091 576 211 3,878 2,656 477 163 3,296 

강원 883 95 27 1,005 849 83 24 956 

충북 877 88 29 994 839 73 23 935 

충남 1,235 185 56 1,476 1,162 166 52 1,380 

전북 1,235 131 18 1,384 1,160 112 18 1,290 

전남 1,675 136 58 1,869 1,644 136 57 1,837 

경북 1,150 110 32 1,292 1,114 102 22 1,238 

경남 1,239 237 54 1,530 1,212 232 46 1,490 

제주 146 20 7 173 112 13 4 129 

계 15,804 2,213 761 18,778 14,452 1,885 600 16,937

비율(%) 84.2 11.7 4.0 100.0 91.4 85.2 78.8 90.2

※ 모가 외국인인 학생 비율은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대비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잠재인력정책과(2008),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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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점차 개방적이게 되면서 결혼이민자만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

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도 역시 취

학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

양해진 우리 사회 구성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사회적응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다언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8년도 사업계획(안)은 기간 관 연계 강화 및 학생 맞춤형 교육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원주의 가치ㆍ개성ㆍ창의ㆍ존중, 인재 육성을 비전으

로 세우고 있다. 이 사업계획(안)은 ①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②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 ③ 제도 개선 및 성과 

확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에서는 첫째 관

계부처와의 협력과 시도별 다문화교육 현황 모니터링 및 협의를 위한 토대 

구축으로 다문화 교육지원 관련 부처와 교육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자 한다. 

둘째, 시도별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청, 지자체, 학교, 민간

단체 등 지역 내 지원 역량을 결집하고, 현장수요,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방안 마련을 유도하고자 한다. 셋째 중앙다문화

교육센터(서울대학교)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위한 교재, 교사 연

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방향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②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학습능력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KSL)반, 부모와 함께하는 한글교실, 방과후 

교실 등을 운영한다. 또한 방문교사제, 대학생 멘토링 등을 통해 한국문화 이

해 및 학습을 지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자아정체성의 형성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가족배경 등으로 인해 자아정체성에 혼돈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상담과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도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학생들만이 아니라 일반 학생, 학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도 지원을 한다. 한편, 교과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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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책연구학교 운영(10개교)을 통해 학교 단위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③ 제도 개선 및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학교․지역별 다문화교육 사업 평

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발굴과 확산 등을 할 계획이

다.  

<표 Ⅲ-19>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사업계획(안)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 다문화 교육 지원 관련 부처 및 교육청과의 협의 강화

- 시․도별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개발 추진

∙중앙다문화교육센터(서울대학교)운영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학습 능력 향상 지원

∙한국어(KSL)반, 부모와 함께하는 한글교실, 방과후 교실 운영

∙방문교사제, 대학생 멘토링

-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정체성(Identity)확립 지원

∙자아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상담 등 지원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 일반 학생 등의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다문화 관련 이해 제고

◦제도 개선 및 성과 확산

- 학교․지역별 다문화교육 사업 평가체제 구축

- 지역별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 다문화교육 정책 중장기 방향 연구 실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문화의 배타적이고 차별적 측면을 극복하고 다양

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한 추진기반으로 ‘다문화 사회적 문화

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민의 한국사회에 대

한 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하여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문화이해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에는 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 지방문화원이 연

계 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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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주민과 내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이

주민 다문화축제 ‘2008 Migrants’ Arirang'(08. 5.11)과 이주민 지역생활문화

축제를 개최해 왔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여 아리랑 TV를 통해 방영하였다(07.12-08.4/08.5.19, 5.20). 

이와 함께 내국인의 다문화사회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다

문화 이해 교육을 위해서 다문화강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

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만이 아니라 소속․산하기관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포함한 외

국인근로자 및 기타 이주민이 된다. 결혼이민자 또는 가족이 포함된 다문화

가정 관련 사업은 관광산업본부의 국내여행경비 지원, 한국관광공사의 다문

화가족 대상 한국문화 관광체험기회 제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다문

화학교 대상 미디어 교육, 국립국어원의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국립중

앙박물관의 엄마아빠 문화배우기,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 도서관 조성 등이 

있다<부록 1 참조>.

<표 Ⅲ-20>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다문화 사업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08.3～’09.6)

◦다문화정책 연구를 위한 지속적인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실시

◦이주민대상한국어․문화이해교육 시범사업 실시(’08.4～’08.11)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 지방 문화원의 연계 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 역할분담 방안

∙국립국어원: 교과과정․교재개발, 교원 수급 총괄

∙국어문화원: 한국어․문화교육 강사 양성․연수, 교육실시

∙지방문화원: 참여프로그램 운영, 교육 실시

◦이주민과 내국민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이주민 다문화축제 󰡐2008년 Migrants' Arirang󰡑개최
- 이주민 지역생활문화축제 개최

- 다문화 청년캠프 운영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컨텐츠의 제작

- 다문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 사업

- 다문화 강사 등 다문화 매개 인력 양성 사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8), 다문화정책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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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부18)

여성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들의 사회 부적응이 심화되는 양

상을 나타낸다. 그 동안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이 문화･교육･복지서

비스의 한정에 있으나,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결혼

이민자 취업 알선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결

혼이민자 취업 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는 고용지원센터 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한 취업희망자에게 취업상담과 취업알선 등을 한다.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결혼이민자의 구직등록은 1,606건이고, 이중 취업은 447건으로 나타

나고 있다<아래 표 Ⅲ-21 참조>. 2007년 9월 현재 F2 비자를 가진 국민의 

배우자 등의 1,480명이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여 291명이 취업하였

다. 2005년 209명의 구직등록 중 50명이 취업하였고, 2006년 783명의 구직등

록 중 171명이 취업을 하였다. 이를 보면 해가 갈수록 구직등록을 하는 결혼

이민자도 증가할 뿐 만 아니라 취업을 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노동부의 “결혼이민자가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방안” (2007.11)을 토대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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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 고용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취업알선 실적

<2008년 1∼6월누계>

시도명 구직등록건수 구직신청건수 알선건수 취업건수

16개시도합계 1,606 1,819 7,970 447 

서울 258 294 922 66 

부산 73 82 133 16 

대구 64 67 176 19 

인천 122 145 833 36 

광주 28 31 58 6 

대전 45 48 130 14 

울산 13 14 47 5 

경기 704 805 4,547 191 

강원 22 24 15 4 

충북 75 86 374 22 

충남 41 44 318 16 

전북 37 43 65 12 

전남 18 19 21 9 

경북 38 43 130 9 

경남 56 62 197 20 

제주 12 12 4 2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노동부의 통역제공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에 있는 고용지

원센터에 통역요원을 배치하여 언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25개소

에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7년 35개소로 확대되었다. 고용지원센터

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및 통역서비스가 제공은 되고 있으나 고용지원센터

를 찾아 구직등록을 하는 결혼이민자는 2006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결

혼이민자의 1%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언어, 문화적 차이에 따라 정보와 취업으로 소

외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지

원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와의 

사업 연계를 통한 고용-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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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혼이민자를 취약계층에 포함하여 이들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우선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통해 이들이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해 

지도･감독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표 Ⅲ-22> 결혼이민자가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고용지원센터 이용 제고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와의 사업연계를 통한 고용-복지 연계서

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에 적합한 일자리 적극 발굴

∙고용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알선

◦통역서비스 제공강화

- 외국인근로자 언어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06년 부터 운영

중인 통역시범센터(35개소)의 지원언어 다양화 추진

※ 그간 주로 제공되는 언어서비스가 영어, 중국어 등에 편중되

어 있어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

어, 태국어, 몽골어 등으로 서비스 확대 추진

◦사회적 일자리 제공

- 여성결혼이민자를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이들이 다수 거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08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 여성결혼이민자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않

도록 사업장에 대해 지도․감독

-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시 여성결혼이민자 성희롱 예방에 대

해서도 포함 

자료: 노동부 (2007)，결혼이민자 가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방안.

7)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본부의 자치행정과는 매년 급증하는 외국인을 지역사회의 주민으

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를 구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2008년 ‘이주민 정착지원 추진계획’을 수

립하였다. 지방행정본부의 계획은 여성결혼이민자만이 아니라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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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문화수용을 확산하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왔다.

2008년은 지자체 업무담당자 전문성을 제고하고, 외국인주민 무료진료를 

추진하는 것 등의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의 제19조와 ‘외국인 주민 지원 표준조례안’의 제14

조에 따라 ‘세계인의 날 행사(매년 5월 20일)’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부처의 성격상 이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혼이민자를 위하여 부모를 초청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내국인과 혼인 후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모국(친정)을 방

문한 적이 없는 여성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부부

이다. 그리고 친정부모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고 해외여행이 가능한 사람

을 우선으로 한다. 선정 시 ① 4촌 이내의 자매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여성, ②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적극 참여하

는 자(남편), ③ 통･이장, 부녀회장 등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여성, 

남편과 사별 후 자녀와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있은 여성과 같은 특별한 사연

이 있거나 특이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등이 우선 대상자가 된다. 

<표 Ⅲ-23> 2008년 이주민 정착지원 활성화 계획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상반기>

◦지자체 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

-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업무추진 계획 시달(’08.2)

- 지자체 업무담당자 순회 소양교육 확대(’08.3)

◦외국인주민 무료진료 추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외국인주민 기초 실태조사

◦결혼이민자 정착 우수사례 발표회

<하반기>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우수사례 발표회

◦다문화공생 해외 선진지 견학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상황 점검

◦다문화 공공서비스 헌장 제정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본부 자치행정과 (2008), 이주민 정착지원 추진 계획.



62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성별·국적 등 기본현황과 정부(지자체)·민간기구 등의 외국인주민 지원실태

를 파악함으로써,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관심을 제

고하고,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역사회통합시책 추진의 기초 자료

로 활용코자 외국인주민 실태조사를 2006년부터 추진하였으며 매년 5월 1일

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8년 실태조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1달간)까지 시군구별로 읍면동 

단위로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체류자격 등 법적요건에 관계없이 관내 거주자를 상대로 전수조사 하였

다<부록 2, 3 참조>.

라.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앞의 부처별 주요 정책 및 서비스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결혼이민자

를 위한 서비스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

한 서비스는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보다는 급변하는 탈산업사회에

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위험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과 가족의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는 생애주기에 따른 과제와 삶의 조건

들을 파악함으로써 자기 이해와 자아 정체감 확립에 도움이 된다. 여성의 생

애주기는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발달과정을 얘기하

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접근에서의 생애주기는 1) 1단계는 20-24세의 

연령에 속하는 여성으로서 취업준비 및 취업단계를 말하며, 2) 2단계는 

25-34세의 결혼, 출산, 육아의 생애사건에 직면한 시기로 사회적, 가족적으로 

모성보호 지원이 없는 여성은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퇴장한다. 3) 3단계는 35

세 이후의 여성으로서, 육아가 종료된 후 재취업을 희망하거나 기타 사회활

동 요구가 증대하는 시기이다. 결국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사적 경험

들은 여성의 고용상태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나영선, 이수경 2000).

김가율(2007)은 여성의 혼인과 연령을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구분하였는데, 

30대미만인 미혼청년기와 기혼청년기, 막내자녀의 학령기 연령이 거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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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생애주기 서비스내용 부처

1단계

입국초기

-가족관

계형성기

◦베트남, 필리핀 등 2개국에 국제결혼 이민관을 파견해 상담․사

전정보제공, 주재국 정부와의 협력활동 강화 등추진

◦몽골, 캄보디아 등 현지에서 콜센터 운영 및 입국 전 교육프로

그램 운영 (계획)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80개소)에서 결혼이민여성 입국전 한

국인 배우자에게 사전교육 추진

- 배우자 교육 시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보건복지

가족부

◦국제결혼희망자 사전교육

여성부/법

무부/보건

복지가족부

2단계
임신․

출산기

◦출산 1～2개월 앞둔 출산예정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임신․출

산 지원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

가족부

되는 30-44세의 자녀양육기, 그리고 45-64세의 중․고령기로 나누었으나 노

동시장 행위와 관련해서는 미혼,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양육 완료기의 세 

단계가 적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출산력과 같은 여성 고유의 생애사건으로 

인해 직업경력단절이 초래되기 쉬운 상황에서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진로

변화 양상, 직업경력단절 양상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초점

이 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한국으로의 이주와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큰 변화를 경험하며 직업경력단절 양상이 더 뚜렷할 수밖에 없다. 

이주로 인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수성도 있지만, 이들 역시 내국인 여성들

도 별반 차이가 없는 취업,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생

애주기가 발전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

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서비스를 생애주기별 단계로 나누어 분류하

였다. 본 연구는 이민자로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위치를 고려하여 1) 

1단계로 입국초기의 가족관계형성기, 2) 2단계로 임신․출산기, 3) 3단계를 

취학 전후로 구분한 아동 양육기, 4) 4단계는 노동시장(재)진입기로 나누었

다.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모든 단계에 제공되어야하는 서비스를 전(全)단계

로 따로 구분하였다<표 Ⅲ-24 참조>. 이렇게 구분된 생애주기별 단계는 다

음 장에서 심층면접을 한 내용 분석을 위한 주요 틀로 사용될 것이다. 

<표 Ⅲ-24> 부처별 생애주기별 주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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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생애주기 서비스내용 부처

3단계

아

동

양

육

기

취

학

전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보육시설 등의 다문화프로그램 강화

◦다문화 특성화 지역아동센터 지정

보건복지

가족부

◦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한글교육 프

로그램 개발 및 유치원 등 보급

- 유아를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과학

기술부

취

학

후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다문화 아동청소년 종합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

가족부

◦한국어반, 부모와 함께 하는 한글 교실, 방과후 교실 운영

◦방문교사제, 대학생 멘토링

◦자아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상담 등 지원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다문화교육 관련 교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 교사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자료 구성․운영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상담 등 지원

교육과학

기술부

4단계

노동시장

(재)진입

기

◦영농기술교육 

◦정보화교육 

◦직장예절, 면접기술 및 구직등록, 기술교육 등 취업능력 향상 

교육

◦다문화강사를 양성해 지역 내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에서의 

활동과 연계 지원

◦원어민 외국어강사를 양성해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보조강사

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

가족부

◦고용-복지연계서비스제공

◦고용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알선

◦통역서비스 제공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노동부

전(全)단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교육지도사의 남편교육․상담 기능  

◦결혼이민자․배우자․시부모․부부관계․부모자녀 등 가족관

계 증진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증진 지원-무료건강검진서비스 제공

◦미성년자 양육 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다국어판 생활․정책 정보 매거진을 연4회 발간

- 해외공단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배포하여 외국현이

지 및 입국 시 부터 활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을 결

성, 출신국별 초기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멘토 역할 수행

◦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로 구성된 다문화정책 모니터링단운영

보건복지

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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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생애주기 서비스내용 부처

전(全)단계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센터｣ 운영

◦여성쉽터: 긴급보호, 의료․법률 지원서비스
여성부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행정안전부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법무부

◦이주민 지역생활문화 축제

◦다문화가정 국내여행 경비지원(관광산업본부)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문화관광 체험기회 제공(한국관광공사)

◦방과후 학교를 이용, 다문화학교 대상 미디어 교육(한국문화예

술진흥원)

◦엄마․아빠 문화배우기: 몽골, 베트남의 문화체험(국립중앙박

물관)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국립국어원)

◦작은 도서관 조성(국립중앙도서관)

◦청소년예술제: 아프리카 청소년 합창단 공연 및 세계 각국의전

래 동요 소개(국립중앙극장)

◦이주민대상민족교실(국립민속박물관)

◦찾아가는 국악원: 국립국악원 연주단 방문 공연(국립국악원)

◦이주민에게 전통설화 소재 공연의 관람 기회 및 할인 혜택제공

(국립국악원)

문화체육

관광부 

및 

소속․산

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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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사항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배우자의 사회서비스 경험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

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지리적이나 교통 편의성으로 인해 

농촌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서울을 도시지역의 사례로 선정

하였고, 농촌지역으로는 농촌남성과의 결혼 비율이 가장 높은 전라남도를 선

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전라남도에서는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지역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19)의 협조와 피면접자 부부에 대

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영암과 나주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지역

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의 선정에서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를 출산

하여 양육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이러한 선정조건을 맞추

어 면접대상자가 된 이들은 서울지역에서 총 13쌍의 부부와 전라남도에서는 

총 15쌍의 부부이다<표 Ⅳ-1 참조>. 참고로 아래 표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

로 표기하였다. 

서울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3명), 일본(5명), 카

자흐스탄(2명), 필리핀(1명), 베트남(1명), 인도네시아(1명)이고, 중국출신 중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한국어가 모두 모국어가 아니다. 이들 중 7명이 한국에 

거주한 지가 10년 이상이 되었으며, 취학기 연령의 자녀를 둔 여성은 7명이

다. 그리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은 5명이고, 만3년 8개월이 된 사

람이 1명20)으로 이들은 모두 취학 전의 자녀를 두고 있다. 13명의 여성결혼

이민자 중 12명이 모두 본국에서 직업을 가졌으나, 현재는 그 중 6명만이 직

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자신의 배우자보다 대체로 학

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 13 사례 중 1 사례만이 여성

19) 본 면접은 관련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8년 5월-6월 사이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4장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되기 전의 명

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0) 사례 1-1-9 경우 남편과 거주기간을 응답하는 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피면

접자가 거주기간을 만으로 하였는지, 횟수로 하였는지에 응답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단지 사례 1-1-9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례들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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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 배우자보다 학력이 낮고, 5 사례는 부부가 학력이 같으며, 나머

지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배우자보다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결혼

이민자와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는 2 사례만이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고, 나

머지는 연령 차이가 무리할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표 Ⅳ-1> 서울지역 심층면접 대상자(여성결혼이민자)

사례
번호

이름 출신국 성별
결혼
연도

거주
기간

본국
직업

직업 학력 연령 자녀수

1-1-1 왕차린
중국

(조선족)
여 1998년 11년 통역사

통역
프리
랜서

대재 39
딸2

(10,8세)

1-1-2 하홍린 중국 여 2002년 6년 회사원 자영업
대졸

(야)
33

아들2

(6,4세)

1-1-3 유미코 일본 여 2000년 8년
간호

조무사
주부 고졸 40

딸2

(8,7세)

1-1-4
나세디

키나

카자흐

스탄
여 2000년 8년 교사

아동
양육
도우미

대졸 40 (7세)

1-1-521)
나카시

마미카
일본 여 1994년 14년 무직 통역 대졸 37

아들2

(13,10세)

1-1-6
안젤

리카
필리핀 여 1996년 13년

백화점

점원
주부

초

대졸
42

딸2

(12,11세)

1-1-7
응엔

티엔
베트남 여 2002년 6년 농사 주부 중졸 29

아들2

(5,4세)

1-1-8 미사토 일본 여 1995년 10년 회사원
아동양
육도우
미

초

대졸
38 (9,7,4세)

1-1-9 자미라
키르키

스탄
여 2003년

만 3년

8개월
교사 주부 대졸 36

(4세)

전처의

딸2명

1-1-10 마이코 일본 여 1999년 13년 회사원 주부
초

대졸
38

(10,8,7,4,

1세)

1-1-11 류린난 중국 여 1998년 13년 생산직 주부 고졸 44 (8세)

1-1-12 마키 일본 여 1992년 15년 공무원
일본어
강사

대졸 53 만3세

1-1-13 따디
인도네

시아
여 2002년 6년 회사원 주부 대졸 32

아들1

(5세)

21) 1-1-5와 1-2-5의 경우 부부가 결혼연도와 한국거주기간이 다르게 응답하였다. 면

접의 내용을 면밀히 보면, 남성배우자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말이 더 신뢰할 만

하여, 여성의 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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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서울지역 심층면접 대상자(여성결혼이민자 남성배우자)

사례
번호

이름 성별
결혼
연도

거주
기간

직업 학력 연령 자녀수

1-2-1 송철민 남 1997년 10년 자영업
초
대졸

46 딸2(10,8세)

1-2-2 최동철 남 2002년 7년 자영업 대졸 43 아들2(6,4세)

1-2-3 이진철 남 2001년 7년 회사원 고졸 43 딸2(8,7세)

1-2-4 김지범 남 2000년  8년 건축업 중졸 47 (7세)

1-2-5 조성환 남 2003년 5년 노무 중졸 42
아들2
(13,10세)

1-2-6 원종혁 남 1995년
기억
안남

제조업 중졸 49
딸2
(12,11세)

1-2-7 이종길 남 2002년 6년 인쇄업 고졸 36 아들2(5,4세)

1-2-8 김기복 남 1995년 10년 제조업 고졸 43 (9,7,4세)

1-2-9 손철혁 남 2003년  5년 무직 고졸 50
(4세), 
전처의 
딸 2명

1-2-10 강동근 남 1995년 13년 사업 고졸 44 (10,8,7,4,1세)

1-2-11 서범석 남 1998년 13년 자영업 고졸 50 (8세)

1-2-12 정우영 남 1992년 15년 가사 활동 대졸 57 만3세

1-2-13 민기범 남 2002년 6년 무직 대졸 39 아들1(5세)

전라남도의 15 사례 중에 영암에서 12 사례를 면접하였고, 3 사례는 나주에

서 면접을 하였다. 영암과 나주에서 면접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몽골

(3명), 필리핀(3명), 중국(2명), 일본(1명), 베트남(5명), 태국(1명)이다. 여성결

혼이민자들이 한국에 거주한 시간은 10년을 넘는 경우가 없어 서울에 거주하

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 비교가 되었다. 15명의 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 5

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8명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5년 이하로 나타났다. 

전체 15명의 여성결혼이민자들 중에 11명이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본국

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12명이 전업주부이다. 전라남도의 15

사례 중 6 사례가 여성결혼이민자가 배우자보다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고, 2 사례가 부부가 학력이 같고, 나머지는 7 사례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배우

자보다 학력이 높다. 그리고 전라남도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서울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보다 학력이 낮은 경향이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

자와의 연령 차이가 20년이 넘는 경우가 3 사례가 나타났으며, 이중 연령 차

이가 25년이 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연령 차이가 10년 이상 나는 경우는 5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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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이고, 10년 이하는 7 사례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나주와 영암에서 여성결

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간의 연령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의 영암과 나주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서울의 

여성결혼이민자들 보다 짧은 경향을 보이는데, 전라남도의 피면접자 중 10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한 여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들도 취학

기 보다는 취학 전에 자녀를 둔 가정이 많다.

<표 Ⅳ-3> 전남지역 심층면접 대상자(여성결혼이민자)

사례
번호

이름 출신국 성별
결혼
연도

거주
기간

본국
직업

직업 학력 연령 자녀수22)

2-1-1 티나 필리핀 여 1998년 9년 생산직
원어민
강사

대 중퇴 37
딸4
(9,7,6세,
3개월)

2-1-2 온드라 몽골 여 2006년 3년
회사
매니저

농업 대졸 32
아들1
(2세)

2-1-3 오양가 몽골 여 2005년 3년
광고
매니저

주부 대졸 33
아들1
(2세)

2-1-4 텡기스마 몽골 여 2005년 3년 마트점원 주부 중졸 31 딸1(3세)

2-1-5 위선 중국 여 2002년 6년 서비스업 주부 고졸 34
1남1녀
(남5,여4)
임신7개월

2-1-6 쿠라키마이 일본 여 2007년 6년 생산직 주부 중졸 39
아들2
(5,3세)

2-1-7 부티밍 베트남 여 2005년 3년 유통업 주부 고 중퇴 23 딸1(3세)

2-1-8 말리카 태국 여 1999년 9년 생산직 주부 중졸 30
딸2
(5,4세)

2-1-9 리아 필리핀 여 2000년 8년 점원 주부 고졸 32
1남1녀
(남8,여3)

2-1-10 황티하 베트남 여 2001년 7년 무직 주부 고졸 29
아들1
(7세)

2-1-11 황련위 중국 여 1999년 9년 무직 농업 중졸 30
1남1녀
(아들9,
딸8)

2-1-12 카렌 필리핀 여 2000년 8년 무직 주부 대졸 38 아들1(3세)

2-1-13 팜티엔 베트남 여 2006년 2년
미용사, 
점원

주부
초졸
(5년)

27
아들1
(10개월)

2-1-14 하티빈 베트남 여 2005년 3년 생산직 주부
초졸
(5년)

22 아들1(3세)

2-1-15 주티안 베트남 여 2006년 2년 무직 주부 초대졸 24 딸1(2세)

22) 배우자간에 자녀의 연령차가 나는 것은 연령을 세는 방법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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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전남지역 심층면접 대상자(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사례
번호

이름 성별
결혼
연도

거주
기간

직업 학력 연령 자녀수

2-2-1 김규범 남 1999년 9년 농업 고졸 46
딸4

(9,7,6세,5개월)

2-2-2 안민철 남 2005년 3년 농업 고졸 39 아들1(12개월)

2-2-3 이강필 남 2005년 3년 농업 중졸 50 아들1(3세)

2-2-4 임병길 남 2005년 3년 농업 고졸 35 딸1(3세)

2-2-5 원성필 남 2002년 6년 조선업 고 중퇴 36

1남1녀

(남5세,여4세)

임신6-7개월

2-2-6 이상훈 남 2003년 6년 농업 고졸 39 아들2(5,3세)

2-2-7 최시환 남 2005년 3년 조선업 고졸 48 딸1(3세)

2-2-8 김태근 남 1999년 9년 조선업 고졸 41 딸2(5,4세)

2-2-9 오태호 남 2000년 8년 회사원 고졸 43
1남1녀

(남8세,여3세)

2-2-10 유창현 남 2001년 7년 조선업 고 중퇴 45 아들1(7세)

2-2-11 김진호 남 1999년 9년 농업 중졸 47
1남1녀

(아들9세,딸8세)

2-2-12 한유상 남 2000년 8년 농업 초졸 47 아들1(3세)

2-2-13 길수찬 남 2006년 2년 농업 고졸 50 아들1(2세)

2-2-14 서우진 남 2005년 3년 건축업 고졸 46 아들1(3세)

2-2-15 김호철 남 2006년 2년 농업 고졸 40 딸1(15개월)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접근

가. 접근 시기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에 응한 서울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거주지역

인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게 되기는 극히 

최근의 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접근 시기를 밝

힌 경우, 가장 이른 시기래 봤자 2006년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실제로 1997년에 입국한 뒤 중국에서의 

직장 경험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구직활동을 벌이며 현재도 대학에 다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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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등 대단히 적극적인 정착노력을 기울인 조선족 출

신 여성이 처음으로 이주여성센터 존재를 알게 된 것도 국내 거주한지 10년

째인 2007년의 일이다<1-1-1, 서울, 아내, 왕차린>.

Q: 복지관은 어떻게 아셨나요?

A: 여기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데 잘 다니세요.

Q: 아 가족이 복지관을 다니셔서. 다니신지 꽤 되셨나요? 한국어교실을?

A: 한 3개월 다녔는데요.

Q: 그게 언젠가요?

A: 그게 2006년도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Q: 그러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런 도움 같은 거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관

이 있다던가, 어려운 점 있었을 때 도움 받았던 거.

A: 그런 거 없어요.���(중략)���친정 언니한테 얘기하고 그거 밖에 없었어요. 혼자 알아

보고 와서 취직하러 다니고.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

는 대로.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국어 교사 모집하는 거 몰랐어요���정보가 취약한 

거 같아요. 저희들은. 정보를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고, 어떤 기회에 주어지는지도 

모르고 다른 분이 했을 때 아, 그런 게 있구나.

Q: 그럼 언제부터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공공에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데서 제공하

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셨어요?

A: 저는요, {{구청에서 정보화 교육이라고 무료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신청하러 들

어갔는데, 복지관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교육받을 장소, 쭉 리스트 있는데 보니깐 

우리 집하고 가까운 게 복지관이더라고요. 복지관 클릭해서 들어 갔더니 이민, 이

주여성 프로그램이 있다고 떠요. 들어가 봤더니 어 이런게 있었네. 알고 찾아가게 

된 거예요. 

Q: 그게 몇 년도였어요?

A: 작년(2007)이요.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놀란 게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왜 몰랐나���(후략) (1-1-1, 서울, 아내, 왕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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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전남 지역에서 본 심층 면접에 응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도 

대부분 근래에 들어서 이주여성센터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

는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 지역에 비해 그래도 상대적으

로 일찍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여럿 있다. 1999년 

입국한 이후 4년이 지나고서야 즉, 2003년도에 처음으로 접근해봄으로써, 본 

연구의 피면접자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사회서비스 접근 경험을 지닌 사례

<2-1-11, 전남, 아내, 황련위>가 있는가 하면, 2006년 들어서는 심지어 ‘입국 

다음날’<2-2-13, 전남, 남편, 길수찬>이나 ‘입국 후 일주일 뒤’<2-1-15, 전남, 

아내, 주티안>에 바로 접근하였다는 사례도 있다.

Q: 군이라든지 아니면 면사무소나 아니면 다른 기관 같은데서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

든지 와서 지금처럼 아이들한테 방문수업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A: 저도 처음에는 몰랐고요. 한 4년 정도(2003)됐는가, 시집와가지고요 (2-1-11, 전남, 

아내, 황련위)23).

Q: 부인께서는 (입국한지)얼마만큼 있다가 센터에 나오게 됐나요?

A: 저는 자랑이 아니지만 4월30일에 와가지고 5월1일에 바로 찾아갔거든요. 묘하게 그

날이 바로 월요일이라 바로 찾아 갔습니다 (2-2-13, 전남, 남편, 길수찬)24).

Q: 이 센터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A: 베트남에서 처음 왔는데 일주일 후에 시숙님하고 남편하고... 예, 센터에 데려왔어

요 (2-1-15, 전남, 아내, 주티안)25).

서울과 전남 지역 피면접자 간에 보이는 이 같은 차이는 실제 이들의 거주

기간 차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자

들이 국내에 거주한 기간은 서울과 전남 지역 간에 상이한 경향을 보여준다

23) 1999년 입국

24) 2006년 입국

25) 2006년 입국



76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표 Ⅳ-5>. 최단 만 3년 8개월부터 최장 15년에 걸친 거주기간 분포를 보인 

서울지역 피면접자들은 13명 중 9명이 6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데 반해, 불과 

2년에서 최장 9년까지의 거주기간을 보이는 전남의 피면접자들은 15명 중 7

명이 국내에 거주한지 3년 이하에 지나지 않을 정도다. 

<표 Ⅳ-5> 심층면접 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 분포
(단위: 명)

서울 전남

3년 이하 -  7

～6년 이하  4  2

～9년 이하  2  6

～12년 이하  2 -

～15년 이하  5 -

계 13 15

이처럼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기간이 훨씬 짧은 전남 지역 피면접자

들이 사회서비스 접근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오히려 보다 빠른 것으로 보이

는 위의 면접 결과는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는 거주기간의 장

단 여부가 사회서비스에의 접근용이도와 그리 관련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으로, 말하자면 국내에 오래 거주 했다하더라도 사회서비스 정보망으로부

터는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하겠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

를 위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중앙 정부차원의 관심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2005

년 시기 이래로, 특히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국제결

혼비중을 보인 전남 지역과 같은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그 존재감을 보

다 뚜렷이 해가는 가운데 관련 기관 등에 의해 중요한 사회서비스 수요층으

로 주시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점이다. ‘입국 다음날’이나 ‘입국 후 일주일 

뒤’와 같은 사회서비스 접근이 가능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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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근 경로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에 응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사회서

비스에 어떻게 접근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양한 방식의 공�사 채널을 

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Ⅳ-6 참조>. 

<표 Ⅳ-6> 심층면접 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접근 경로

서울 전남

공적 채널

- 동사무소

- 구청 주관 행사

- 방문교사

- 구청 소식지

- 면사무소�시설의 직접적인 연락
- 방문교사

- 시설의 홍보물

사적 채널

- 출신국 친구나 선배

- 남편

- 시댁가족

- 타 여성결혼이민자

- 교회

- 인터넷

- 기타 지인

- 출신국 친구나 선배

- 남편

- 타 여성결혼이민자

- 기타 지인

매스컴 - TV

공적 채널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면�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기관이라든가 

이주여성센터와 같은 시설로부터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소식지 등을 들 수 있

겠는데,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를 인지하

고 직접 접하게 되었다는 사례<2-1-3, 전남, 아내, 오양가/ 2-2-2, 전남, 남편, 

안민철>들이 많다. 서울 지역에서도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기관을 통해 알게 

된 사례<1-1-11, 서울, 아내, 류린난>가 눈에 띄긴 하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기까지 공적 채널이 그리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

다.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도시와 농촌 생활상의 차이에 기인하겠기로, 

즉 직접적인 주민 대면의 기회나 폭이 서울에 비해 보다 밀도 있기 마련인 전

남의 경우 면사무소에서 취하는 연락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사회서비스로 연결

시켜주는 중요한 공적 채널로서 기능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서는 대도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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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상 그 정도의 긴밀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Q: 그런 교육기관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A: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군청에서도 연락이 와요. 편지도 와요.

Q: 편지가 어디에서 와요?

A: {{결혼이민자센터에서 와요. 그래서 알고 배워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2-1-3, 

전남, 아내, 오양가).

Q: 그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A: 처음에는 모르다가 면사무소 가서 듣기도 하고 {{군청교육 같은 경우는 면사무

소에서 팜플릿이 오기도 하고... (2-2-2, 전남, 남편, 안민철).

Q: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알게되는

가?

A: 구청소식지���(1-1-12, 서울, 아내, 마키).

Q: 기관 등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 보았다면 그 기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A: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동사무소를 통해 {{결혼이민자센터를 안 것 같다 

(1-1-11, 서울, 아내, 류린난).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행정기관이나 시설로부터의 소식지나 홍

보물 등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에 접근하였음을 밝힌 남

편들이 다수 있으며 이는 서울이나 전남 지역 모두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 

경우 공공 소식지나 홍보물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된 남편이 부인의 사회서비

스 접근에 있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언급할 

사적 채널의 여러 유형 가운데 남편으로 거론된 사례 중에도 공공 소식지나 

홍보물Æ남편Æ부인 등의 경로였음을 확인케 하는 경우<2-1-13, 전남, 아내, 

팜티엔/ 2-2-13, 전남, 남편, 길수찬>가 많다. 말하자면 여성결혼이민자가 사

회서비스에 접근하기까지 남편은 공적 채널을 매개하는 주요한 사적 채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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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셈이다.

Q: 센터에서 공부도 하고, 요리교실도 한다, 노래교실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어요? 어디에서 한다는 말을 누가 가르쳐줘요?

A: 예, 저는 신랑이 다 가르쳐줬어요. 남편이 이야기 많이... (2-1-13, 전남, 아내, 팜티

엔).

Q: 지금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서비스 제공

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알게 된 건가요?

A: 신문, {{신문을 보면 이주여성들에 대한 전국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주일에 

두 번 {{신문이 나오지만, 세 번에 한 번 꼴은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이주여성 내용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접하게 됐죠 (2-2-13, 전남, 

남편, 길수찬).

한편 본 연구에서 면접에 응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출신

국의 친구나 선배들이야말로 중요한 사회서비스정보 제공자였던 것으로 나

타나는데<1-1-6, 서울, 아내, 안젤리카>, 특히 서울에 비해 전남에서는 이 

경우에도 역시 남편이 중요한 매개자로서 역할을 취하고 있다<2-1-13, 전남, 

아내, 팜티엔>.

    Q: 거기서 한글교육 한다는 정보는 어디서 알게 되었나요?

    A: 그냥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Q: 친구는 어떤 친군가요?

    A: 필리핀 친구...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필리핀 친구들 만나요 (1-1-6, 서울, 아내, 안

젤리카).

    Q : 그 센터를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누가 처음에 데리고 왔어요?

    A : {{아빠, 베트남여자 소개 했어요 (2-1-13, 전남, 아내, 팜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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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지역에 따라 사적 채널상의 특징적인 차이를 드러낸 예로서는 서울

에서 ‘인터넷’을 지목한 사례<1-1-13, 서울, 아내, 따디/ 1-2-2, 서울, 남편, 최

동철>가 눈에 띄거니와, 여기서도 또한 매개자로서의 남편 역할이 확인된다.

Q: 최근에는 결혼이민자들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아 지잖아요. 그

런 정보들을 어떻게 많이 알 수 있어요?

A: 네. 주로 인터넷에서 구청 사이트 가서 본다거나 건강센터 가서 본다거나. 좀 쉽게 

알아요. 요즘엔 (1-1-13, 서울, 아내, 따디).

A: 전부 제 손으로 다 하니깐 남에 대한 의지는 많이 없었어요. 저 스스로 많이 도와

준 거 밖에는 없었어요. 

Q: 그런 정보는 어떻게 다 알게 되신 거예요?

A: 인터넷으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서, 그리고 또 제 전공도 있고���(중략)���일단

은 집사람이 말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나를 통해서만 되니까��� 일단 복지관이 젤 

잘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의를 해봐요. 거기서 이런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전화상으로. 저희가 먼저 묻죠. 한국어 교육만 있느냐, 홈패션이라든

가 아니면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더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그쪽으로 가라고 

제가 일러주죠. 무료요리 실습도 있고 시간이 있으면 다, 외국여성이 복지관에서 

참 배울게 많아요. 다양하니깐,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죠. 처음에 왔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죠 (1-2-2, 서울, 남편, 최동철). 

한편 전남 지역에서 매스컴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였음을 언급한 사

례<2-2-14, 전남, 남편, 서우진>도 남편이 TV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사회

서비스 정보를 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역시 남편이 중간전달의 역할을 맡고 

있다.

Q: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한국어교육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이런 센터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A: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어요. 나는 회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여섯시에 

일어나 회사 가버리고 집에 들어가면 일곱 시 씻고 나면 뭐 알아볼 시간이 없었는

데, 우연히 티브이에서 지나가는 말로 {{에서 외국인 주부 교육을 한다는 것을 

언뜻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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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티브이를 통해서요?

A: 예, 그 다음날 시청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 소개 받았던 것 같아요. 몇 달 

걸렸어요 (2-2-14, 전남, 남편, 서우진).

이상의 면담결과로 보건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기까

지 서비스 정보를 인지하게 된 경위라든가 정보 제공자 등 접근 경로로는 다

양한 유형의 공적 및 사적 채널이 동원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가운데, 특히 중

간 매개자로서의 남편 역할이 주목된다고 하겠다. 이는 공�사적 채널 구분 없

이 나타나고 있어, 공적채널Æ남편Æ부인과 같거나 또는 사적 채널Æ남편Æ

부인/남편Æ사적채널Æ부인 등의 경로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는 모양

새가 많다. 또한 서울에 비해 전남지역에서 특히 이 같은 남편 역할이 두드

러져 보이는데, 이는 아무래도 전술한 바 있듯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

이라든가 지역 사회 내 존재감의 차이 등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

해 서울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보니 제공

되는 사회서비스 정보 인식력이 취약한 만큼, 전남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들이 부인의 사회서비스 접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인 데다 덧붙여 무엇보다 자신의 아내들이 표 나지 않게 조속히 적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탓일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다음에 보게 될 

사회서비스 접근 동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다. 접근 동기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에 응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게 

된 동기는 ‘의사소통’이라든가 ‘일상생활 적응’ 또는 ‘자녀교육’ 등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밝혀, 일반적인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동기부여가 특별히 사회서비스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

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가령 10여 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결혼 전 경력을 

살려 입국 후에도 사회활동을 해보려는 노력을 늦추지 않았던 서울 지역의 

한 여성결혼이민자도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고서야 그것도 ‘우연히’<1-1-1, 

서울, 아내, 왕차린>알게 되었을 따름이다.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되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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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남편의 입을 빌자면 그나마 사실은 오랜 기간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닌 결과이기도 하다<1-2-1, 서울, 남편, 송철민/ 2-2-5, 전남, 

남편, 원성필>. 따라서 이들의 우연한 접근은 자발적 노력의 소산인 셈이다.

{{구청에서 정보화 교육이라고 무료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신청하러 들어갔는데, 

복지관이 있더라고요���(중략)���복지관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이민, 이주여성 프로그램

이 있다고 떠요. 들어가 봤더니 어 이런 게 있었네. 알고 찾아가게 된 거예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Q: 결혼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으세요?

A: 그건 저는 관심을 안 가졌고 집사람이 본인이 자꾸 여기에 가가지고 이걸 알았잖

아요. 거기서 알아서 또 알게 되고 그러는 거지 저는 좀 많이 안 가졌어요, 집사람 

스스로가 많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1-2-1, 서울, 남편, 송철민).

Q: 부인이 여길 어떻게 알고 다니게 된 거예요?

A: 이 사람이 여기 저기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 이런데서 좀 관심 있게 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저기하니까 뭐 좀 배워봐라, 배워봐라 이것 저것 찾다가 여기 센터 발

견해서��� (2-2-5, 전남, 남편, 원성필).

그렇지만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어 구사에 별 무리가 없

어 입국 이후 사회적응을 크게 걱정하지 않기 마련인 조선족 출신 여성결혼

이민자들 조차도 언어생활상의 차이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와중

에서26) 한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도 이루어지지 않은 대부분의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만으로 사회서비스 체계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

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동기 부여된 여성결혼이민

자들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효과성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할 바는 아님이 

26) 심지어 전남지역의 한 사례(2-1-5)를 보면, 비록 조선족 출신이긴 하나 조선학교

를 다니지 않은 데다 부모마저 별로 한국어를 구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각한 언

어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도,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기도 하였다(2-1-5).



Ⅳ.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경험과 욕구  83

분명하다. 게다가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응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학력이나 

결혼 전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고 보면, 일정 기간의 사회적응 이후 다양한 측

면에서의 사회서비스 요구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향후 이

처럼 자발적 동기 하에 사회서비스에 접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실질적

이고도 빠르게 포착해내는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강력한 권유로 사회서비스에 접하게 되는 사례<2-2-8, 전남, 남편, 김태근>

도 발견된다. 말하자면 비자발적 동기로 사회서비스에 접하게 되었음을 시사

하는 경우인데, 입국하자마자 신속하게 이 같은 사회서비스에 접할 수 있었

던 전남지역의 몇몇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2-2-13, 전남, 남편, 길수찬/ 

2-1-15, 전남, 아내, 주티안>는 모두 이 같은 사례에 속한다고 하겠다. 어떻

든 이런 경우에 있어 남편의 역할은 상당히 결정적이다. 

Q: {{로 이사 와서 아내가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A: 문화교육도 많아 받고, 말을 엄청 빠르게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Q: 그런 기관을 어떻게 알고 가셨나요? 

A: {{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안 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억지로 가라고 했지요 

(2-2-8, 전남, 남편, 김태근).

Q: 부인께서는 (입국한지) 얼마만큼 있다가 센터에 나오게 됐나요?

A: 저는 자랑이 아니지만 4월30일에 와가지고 5월1일에 바로 찾아갔거든요. 묘하게 그

날이 바로 월요일이라 바로 찾아 갔습니다 (2-2-13, 전남, 남편, 길수찬).

Q: 이 센터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A: 베트남에서 처음 왔는데 일주일 후에 시숙님하고 남편하고.... 예, 센터에 데려왔어

요 (2-1-15, 전남, 아내, 주티안).

사실 당사자인 여성결혼이민자가 구체적인 동기를 지니고 자발적으로 사

회서비스에 접근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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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그 이전 시기에 있어서 남편의 관심과 권유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로지 남편 하나만을 바라보고 이국땅에 발을 내디뎠을 여성결혼이민자들

에게 입국 직후 남편의 존재는 사실상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나 진배없을 것

이다.

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를 위한 심층면접의 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서비스에 접근

하게 된 시기는 대략 2005년을 전후한 무렵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결

혼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

다. 또한 서울 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면사무소라든가 시설 등의 공적 채

널에 의한 직접적 연락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는 도농 간의 생활환경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달리 보자면 대도

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오히려 사회서비스 정보 접근에 있

어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정보 

전달 체계나 수단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이 과정에서 우선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의 수혜 당사자인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직접적 자각과 인지에 의한 자발적 접근임에야 두말할 나위 없

다. 따라서 결혼 및 입국을 전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소정의 절차마다 

그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을 소상히 알려주어 국내에서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예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의 또 다른 장본인으로 사회서비스 정보 전달과 관련하여 특히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름 아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남편이다. 서울에서든 전남에서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남편은 아내가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기까지 다양한 공�사 채널을 매개하는 중간자 역할로서, 말

하자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는 아주 현실적인 접근 동

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결혼을 전후하

여 남편 대상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이 같은 사회서비스 정보에 대한 광

범위한 홍보가 요구되는데, 특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여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는지 또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설명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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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신부를 맞이한 남편들의 사회서비스 요구도 함께 파악

하여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에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방

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를 위해 진행된 심층면접에서 결혼중

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결혼한 이후 입국절차상의 갖가지 어려움을 밝히거나 

부인들 못지않은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토로하는 남편들이 있는가 하면, 외견

상 별다른 의견 차이가 없이 매우 화목해 보이는 부부 조차도 부인과의 심각

한 인식차이를 드러내는 남편의 사례도 발견된다. 이러한 남편들도 결국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주요 수요층이라 할 만 하다. 따라서 

당사자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요구는 물론이고 남편의 요구까지 아우른 사

회서비스라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접근도 제고에 보다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경험

가.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 내용

1) 전체 사회서비스 내용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경험을 조사하기 위하여 우선, 

입국하여 현재까지 경험한 사회서비스의 전체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지역별 차이와 성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Ⅳ-7>에서 보

듯이 입국초기에 외국인 등록 등 출입국관련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역에서 한

국어와 예절 교육을 다양한 기관을 통해 경험하며, 임신·출산기에 보건소와 

방문서비스를 통해 좀 더 많은 서비스를 경험하게 된다. 입국 초기에 결혼이

민자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전담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좀 더 체

계적으로 서비스를 경험하지만, 대체로 임신·출산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경험한다. 

사회서비스 내용은 한국어교육, 산전·후 관리와 아동양육도우미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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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생애주기 경험한 사회서비스 목적 지원기관 지원방법

1단계
입국초기-

가족관계형성기

한국어 교육, 한국사

회에 대한 예절

가족간 의사소

통,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증진,

사회참여

교회, 복지관, 

결혼이민자가

족지원센터, 

동사무소, 

지자체

찾 아 가 는 

방문서비스, 

집합교육

행정적 도움: 국적취

득, 비자

외국인 등록,

국적취득 절차 

이해

출입국관리사

무소
직접방문

2단계 임신· 출산기

산전관리: 보건소(검

진, 철분제나 영양

제, 산모교육)

산모 및 태아의 

건강관리

보건소, 결혼

이민자가족지

원센터

기관방문, 

방문서비스

예방접종서비스, 영

양제 제공, 육아정보

제공

다문화가족 모

자의 건강증진

산후관리: 보건소(육

아교육), 행정기관

(물품, 양육비 지원), 

센터(산모도우미 서

비스 연결), 선 경험

자와 연결

다문화가족 출

산후 보살핌 노

동의 제공

산후돌보미, 아이돌

보미 서비스

결혼이민자가

족지원센터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보편적이며, 아동양육기에는 보육비 지원과 방과후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의 

서비스를 경험한다. 직업서비스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다양하지는 않으며, 전

(全)단계에 걸쳐 한국문화체험, 여가활동프로그램, 상담서비스, 가족행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원기관으로는 교회, 동사무소, 구청, 지자체, 학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건소, 복지관이 해당되며, 전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지원방법은 초기에는 정보제

공과 관련기관 안내를 비롯하여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와 집합교육의 형태 등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임신·출산기와 아

동양육기에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가 많고, 점차 기관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경험하게 된다.

<표 Ⅳ-7>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 내용(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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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생애주기 경험한 사회서비스 목적 지원기관 지원방법

3단계
아동

양육기

취학전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

다문화가정의 

자녀 보육지원
구청

아동양육도우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결혼이

민여성과 자녀

에게 한국어 교

육, 양육방법 교

육, 상담

결혼이민자가

족지원센터

찾 아 가 는 

방문서비스

취학후

문화체험 및 역사탐

방 기회 제공

부족한 문화체

험기회 제공 및 

역사 교육

결혼이민자가

족지원센터
야외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아동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가

족지원센터, 

학교

학교, 기관

방문

상담 및 부모교육

아동의 학교 적

응을 돕고 학부

모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결혼이민자가

족지원센터, 

복지관

기관방문

4단계
노동시장 

(재)진입기

직업교육: 정보화교

육, 통역사 양성교

육, 원어민교사 양성

교육, 아이돌보미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

결혼이민자가

족지원센터, 

구청

기관방문

직업소개 기관방문

전(全)단계

음식, 전통문화(예절, 

무용 등), 축제 참여, 

유적지 탐방

교양 함양

교회, 복지관,

결혼이민자가

족지원센터, 

지자체

집합교육
취미생활: 노래, 종

이접기, 악세사리 만

들기 등

여가활용

가족문제 상담, 부부

교육, 캠프 참여
가족생활적응

방문서비스,

기관방문

행정적 도움: 국적취

득, 비자

한국인으로서의 

국적취득

출입국관리사

무소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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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차이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경험한 사회서비스를 서울과 전남지역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27)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결혼

이민자의 경우 가장 많이 경험한 사회서비스로는 입국초기의 ‘한국어교육’과 

취학전․후 아동양육기의 ‘방문아동양육지원’ 서비스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보건소의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 한국문화이해교육이나 현장체험을 비교

적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다른 생애주기 보다도 아동양

육기에 보육비 지원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등 좀 더 많은 서비스를 경험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 Ⅳ-8> 여성결혼이민자가 입국하여 경험한 사회서비스(서울지역)

단계 생애주기 사회서비스(횟수)

1단계
입국초기-
가족관계 형성기

 한국어교육(8)/ 집합교육, 방문교육 포함

2단계 임신․출산기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4)/ 보건소 
 찾아가는 임신,출산지원(2)
 출산 지원 수당(1) 

3단계
아동
양육기

취학전

 방문아동양육지원(8)
 아동양육지원(3)/보육비지원
 이주여성자녀를 위한 한국문화체험행사(2)/ 역사탐방 등
 찾아가는 서비스(1)/ 한글

취학후
 방문아동양육지원(6)/ 학습도우미, 자녀양육 상담, 학교생활지도 등
 방과후 프로그램(3)

4단계 노동시장 (재)진입기
 취업역량강화(2)/ 컴퓨터 
 아동양육도우미 교육(1)

전(全)단계

 한국문화이해교육(4)
 다문화체험(3)/ 현장체험
 부모교육(2)
 복지관 아동 학습 프로그램(2)
 출입국 관리소 이민자 모임(1)
 남편교육(1)
 통역에 관한 강의(1)
 부부상담서비스(1)
 종교단체(5)/ 교회, 종교

*
(한글, 생활예절, 임신출산지원, 아기학교)

 일본인회(1)
 기타

* 특정종교를 통하여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3개월 
동안 교회에서 한글이나 생활예절 등을 배움.

27) 남편의 경우 아내가 경험한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서

울(13명)과 전남(15명)의 여성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남편의 인터뷰 내용

은 참고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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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의 경우도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입국초기의 ‘한국어교육’과 전단계

에 걸쳐서 축제, 캠프, 탐방, 요리교실 등 ‘다문화체험’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임신ㆍ출산기에 보건소에서의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을 비

교적 많이 받았고, 남편교육과 방문아동양육지원, 한국문화이해교육, 컴퓨터

교육의 순으로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여성결혼이민자가 입국하여 경험한 사회서비스(전남지역)

단계 생애주기 사회서비스(횟수)

1단계
입국초기-

가족관계 형성기
한국어교육(14)/ 방문, 집합

2단계 임신․출산기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9)/ 보건소 

육아양육교육(2) 

출산 지원 수당(1) 

찾아가는 임신, 출산지원(1)/ 산모도우미 

3단계
아동

양육기

취학전
방문아동양육지원(4)

아동양육비 지원(2)

취학후

방문아동양육지원(6)

찾아가는 서비스(1)

방과후 학교(1)

4단계 노동시장 (재)진입기
취업역량강화(4)/ 컴퓨터 

원어민 강사 교육(1)

전(全)단계

다문화체험(12)/ 축제, 캠프, 도자기, 유적지, 요리

한국문화이해교육(6)/ 생활예절 등

남편교육(7)

자녀양육 교육(1)

상담서비스(1)

종교(1)/ 입국 초 정서지원

기타

서울과 전남지역을 비교해 볼 때, 입국 초기에 한국어 교육의 경우 전남지

역은 집합교육 또는 방문을 통하여 대부분의 가정이 경험하였으나 서울의 경

우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기회와 서비스기관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입국 초기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국어 교육을 받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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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보다 더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전남지역의 경우 거주기간이 서

울의 여성결혼이민자들보다 짧은 점을 볼 때 최근에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의

서비스가 확대되어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임신․출산기에 있어서도 전남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보건소를 이용하

여 영양제나 예방접종 서비스를 훨씬 많이 경험하였다. 전남 지역의 대부분

의 응답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를 이

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全)단계에 있어서도 전남지역이 축제, 가족캠

프, 유적지 탐방 등 다문화체험행사나 남편교육의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도나 군단위로 단체 행사나 남편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학 전후를 포함한 아동양육기에 있어서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

자들이 사회서비스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한 것은, 서울지역이 농촌지역 보다 

서비스기관 이용과 정보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남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연령이 낮아 임신·출산기 서비스에 비해 아동양

육기 서비스는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3) 부부간 차이

<표 Ⅳ-10>과 <표 Ⅳ-11>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경험

한 서비스 내용을 서울․전남의 여성(28명)과 서울․전남의 남성(28명)으로 

구분하여 서비스의 합을 나타내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응답한 내용 중 가장 

많이 경험한 사회서비스로는, 입국초기에 ‘한국어교육’과 전(全)단계를 거쳐 

생활예절 등 ‘한국문화이해교육’이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것, 임신·출산기에 보건소에서 ‘영양제 지원과 예방접종’을 받은 것, 아동양육

기에 ‘방문아동양육지원’을 받은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컴퓨터교육’, 

‘아동양육비지원’의 순으로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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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여성)

단계 생애주기 사회서비스

1단계
입국초기-

가족관계 형성기
한국어교육(22)

2단계 임신․출산기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13)/ 보건소 

찾아가는 임신, 출산지원(3)

육아 양육 교육(2)

출산 지원 수당(1) 

3단계
아동

양육기

취학전

방문아동양육지원(12)

아동양육지원(5)/ 보육비지원

이주여성자녀를 위한 한국문화체험행사(2)/ 역사탐방 찾아가는 서

비스(1)/ 한글

취학후

방문아동양육지원(12)/ 학습도우미, 자녀양육 상담, 학교생활지도

방과후 학교(4)

찾아가는 서비스(1)

4단계
노동시장 

(재)진입기

취업역량강화(6)/ 컴퓨터 

아동양육도우미 교육(1)

원어민 강사 교육(1)

전(全)단계

한국문화이해교육(19)

다문화체험(15)/ 현장체험

복지관 아동 학습 프로그램(2)

출입국 관리소 이민자 모임(1)

남편교육(1)

부부상담(1)

종교단체(5)/ 교회, 종교(한글, 생활예절, 임신출산지원, 아기학교)

일본인회(1)

기타 

여성결혼이민자가 직접 경험한 서비스와 그들의 배우자가 인지한 서비스

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남편들은 아내가 경험한 서비스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아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 경험도가 낮은 요인이 

된다. 사회서비스 기관에 방문한 경험이 없거나, 아내가 혼자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Q: 임신을 하거나 임신을 하기 전, 보건소나 타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A: 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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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는 그런 것은 잘 모른다.

Q: 그럼, 아내 혼자 갔어요?

A: 혼자 다녔어요....내가 일하다 보니까....(중략) 집사람은 아이 때문에 주사 맞히러(예

방접종) 다녔을 거예요 (2-2-3, 전남, 남편, 이강필).

Q: 둘째 아이가 어린데 출산 후에 의료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A: 서비스?

Q: 지금 현재 아이들은 예방접종 같은 것은 어디를 다니세요?

A: 보건소를 다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Q: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좋은 점, 부족한 점 그런 것 있을까요?

A: 이런 것은 집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나는 데려가 본 적이 없어서요

(2-2-9, 전남, 남편, 오태호).

 

<표 Ⅳ-11> 배우자(및 본인)가 경험한 사회서비스(남성)

단계 생애주기 사회서비스

1단계
입국초기-

가족관계 형성기
 한국어교육(20)

2단계 임신․출산기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7)/ 보건소 

 찾아가는 임신, 출산지원(3)

 출산 지원 수당(1) 

3단계
아동

양육기

취학전
 방문아동양육지원(9)

 아동교육지원(3)/ 무상지원

취학후
 방문아동양육지원(4)/ 학습도우미

 방과후 학교(2)

4단계 노동시장 (재)진입기  취업역량강화(5)/ 컴퓨터

전(全)단계

 한국문화이해교육(9)

 남편교육(7)

 부모교육(3)

 부부상담서비스(1)

 통역에 관한 강의(1)

 문화체험(1)/ 비빔밥 콘서트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1)

 출입국 관리소(1)/ 대화방

 종교(1)/ 입국 초 정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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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 중 한국어 교육, 보건소의 영양

제 지원 및 예방접종, 방문아동양육지원, 문화이해교육 등 대다수의 여성이 

많이 경험한 서비스에서 부부간의 응답 차이가 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는 상호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상대방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또한 좀 더 관심을 갖고 대화하고 상대방의 일상을 이해하

려는 노력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남편들이 직접 경험한 ‘남편교육’ 부분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전남지역의 남편의 경우 도나 군, 읍 등에서 국제결혼을 한 남편

을 대상으로 주최한 특강이나 교육을 받으러 간 경험들이 있었으며, 그 사실

을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아 여성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2-2-6, 전남, 

남편>과 같이 남편교육에 대해 ‘남편들이 결혼생활에 대해 잘 모르고 또한 

잘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도 나타났다.

A: 거의 남편들이 잘못해서 이혼할 확률이 많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에도 거의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을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해요.

Q: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A: 글쎄요. 내가 어떤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전문인.... 전문지식? 결혼이민자 가정의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등.. (중략)

Q: 그럼, 소양교육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A: 남자들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진짜 바빠서 

안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는 데도 안 간단 말이에요. 교육이 또 지루하잖아요. 

앉아서 받으려면....(2-2-6, 전남, 남편, 이상훈).

다문화체험행사 중 비빔밥 콘서트는 다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비빔밥을 먹

으면서 음악을 듣는 행사로 부부가 함께 참여하였는데, 아내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남편은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강의식 교육보다는 감동을 줄 수 있고 가족 또는 부부가 참여하는 체험활동

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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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A: 또렷하게 생각해 본 건 없는데요. 그런게 나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픈 생각

이 있어요....어느 복지재단인가? 거기서 비빔밥 콘서트? 그런거, 여러 나라 사람 만

났다는 의미에서 비빔밥 먹으면서 했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나 애들이나 집

사람이나 부모님이나. 근데 행사 할 때는 좋았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잊어지더라

고요. 그런 기회를 자주, 하여간 그런 상대방 나라의 교육이라든가 우리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1-2-1, 서울, 남편, 송철민).

4)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의 전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임신·출

산기에 보건소의 의료서비스와 방문서비스, 아동양육기의 방문아동양육도우

미서비스 경험에 비해 입국초기와 노동시장(재)진입기의 서비스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초기야 말로 사회적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

큼, 이 시기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호주의 경우 이민자가 국내에 도착한 시점에 통합된 정착서비스제도

(IHSS)를 통해 첫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28) 물

론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의 사정과는 달리 가족단위의 이민자나 난민을 위

한 서비스라 좀 더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 입국

한 이민자에 대해 유형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서비

스 효과나 문제예방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입국초기에 중개업이나 가정폭력 등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에 대

한 예방책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점차 생활적응에 필요한 보편적인 서비스 

를 마련하고 필요 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과 그 가족에게 관련정

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요청된다.  

노동시장(재)진입기의 경우, 취업훈련프로그램으로 컴퓨터 교육 정도 제공

되고 있는 실정으로, 취업지원이 매우 취약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첫째, 

28) 공항에서 이민자 맞아들이기, 적절한 숙소 찾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품공급, 이민자들을 호주의 건강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기, 소득지원관련 신청하

고 일자리 찾도록 지원하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상담받기 등을 지원한다(무지개

청소년센터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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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서 무직이었던 경우는 전체 28명 중 5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직장생활

을 하던 여성이라는 점, 둘째, 본국에서의 이전 직업이 회사원, 통역사, 교사, 

공무원, 매니저, 미용사 등인 점, 셋째, 취업 욕구가 강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 훈련과 취업연계를 위해 좀 더 다양한 취업서비스

가 요청된다. 현재 이들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에 필요한 한국어실력이나 가족

의 돌봄노동의 부담을 감안할 때, 취업하게 되는 시점은 단지 늦춰지고 있을 

뿐, 향후 취업진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결혼생활과 가족생

활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의 안정성 유지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배

우자와 가족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은 물론 부부교육과 상담프로그램 개발

이 요청된다. 

지역별 차이에서는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지원 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와 

보건소 이용, 문화체험, 남편교육의 경우 전남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좀 

더 많이 경험한 반면, 서울지역의 경우 취학 전후 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 좀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연령 차이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농

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지역적 특성을 고

려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성별 차이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관심의 부족 등으로 이주여성

남편의 경우 육아 양육교육, 자녀와의 문화체험, 찾아가는 한글교육 등 배우

자가 경험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한 가지 눈

에 띄는 점은 이주여성이 남편이 남편대상교육에 참여한 것에 대해 모르는 

점이었다. 현재 남편 교육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특강 외에도 결혼이민자가

족지원센터에서 남편의 다문화이해 또는 가족생활이해를 위해 실시하는 예

가 있다. 또한 최근 배우자와 가족 대상의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

성부와 법무부에서 국제결혼 희망자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참

가자 평가 결과, 결혼이민자 체류 및 국적취득 관련 법과 제도 설명은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일부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피해여성의 사례와 위장결혼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남편들이 불편하게 느꼈

다는 평가가 있었다. 남편대상의 사전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참여도를 

낮추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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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경험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여 입국한 이후 그들이 경험

한 사회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분석하였다. 즉, 입국초기, 임신 및 출산 전․

후, 취학 전․후를 포함한 아동 양육기, 노동시장 재진입기 별로 구분하였다. 

낯선 환경에서 다른 문화에 적응하며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다

양하고 긴박한 필요를 어떤 서비스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입

장에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1) 입국초기-가족관계형성기

(1) 입국초기의 경험

여성결혼이민자가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경로는 총 28쌍 중 개

인적인 지인의 소개가 10쌍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를 통한 결혼이 9쌍, 결혼중

개업체를 통한 경우가 7쌍, 연애로 결혼한 경우가 3쌍에 해당되었다. 종교를 

통해 결혼을 한 경우 대부분 일본과 필리핀 여성이었으며(6쌍), 서울에는 일

본 여성 3쌍, 전남에는 필리핀 여성 3쌍이 모두 종교를 통해 결혼이 이루어졌

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이 모두 중개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 

반면, 중개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결혼초기부터 금전적인 이유나 기대와 

동떨어진 현실로 인해 적응상의 어려움이 배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의 경로는 국적별로 서로 비교가 되는데 전남의 경우,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진 결혼 5쌍 중 베트남이 4쌍을 차지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연령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았는데, 서울의 경우 남편이 아내 보다 

평균 7살이 높은 반면, 전남의 경우 평균 13살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베

트남 여성이 가장 나이 차이가 많았는데, 전남의 베트남 여성 5명은 남편과 

평균 21살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 여성이 나이 차가 

가장 적었으며 평균 5살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다양한 경로와 배경으로 한국에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입국

초기에 결혼에 관한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중개업체나 종교, 개인적 

소개 등 타인을 통해 남편을 만난 여성들은 자국의 남성에 대한 실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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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점을 가진 외국남성에 대한 일정한 기대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개인

적인 소망을 가지고 국제결혼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적 연애를 통

해 사랑을 경험하고 결혼한 여성들은 가족과 배우자로부터 좀 더 이해를 받

은 것으로 보이나 어느 경우이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입국 초기부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려움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

에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서 한국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순간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가족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점이다. 

문화적 차이로 시댁관계의 어려움, 입에 맞지 않는 음식, 생활방식의 차이, 

국적 취득의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가) 언어 및 문화적 차이

가장 먼저 말이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어를 매개로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혼자 

배우기에는 한국어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누가 

말을 거는 것도 두렵고 불안하다. 

말이 안 통해서.. 말은 하고 싶은데 한국말은 못하니까 속상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영어단어를 서로 단어로 이야기하다가 남편이 그 영어단어를 한국어로 다시 설명해주

면 다시 그걸 익혔어요 (2-1-1, 전남, 아내, 티나).

혼자서 공부했어요. 한국어 공부 너무 어려워요. 답답해요. 많이 답답해요. 맨날 싸워, 

많이 싸워요. 신랑하고 많이 싸워. 말이 안 통하니까...(1-1-7, 서울, 아내, 응엔티엔).

이웃에 아는 사람이 없고 한국말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혼자 있을 때 누가 벨을 누르

면 제일 두려웠고 막막했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대화를 하고 싶어도 말도 안 통하고, 관계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어장

벽은 더욱 부부관계의 장애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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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통해야 살아먹지요. 말이 안 통하는데....머. 어머니 말도 안 듣고 고집만 피우고. 

힘들었어요. 그 일본여자들 눈치가 빤하잖아요. 눈치만 빨라서. 어휴... 말을 들어먹어

야지, 말을. 아니, 물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아는데도 모르는 척해요. 에휴 속 터져. 왜 몰

라. 난 말도 안 해요.. 이젠 말하기도 싫어... 처음에는 한마다도 못했지요. 밥도 몰랐는

데 머. 힘들었어요. 한국년하고 살아야지. 어휴... (1-2-5, 서울, 남편, 조성환). 

다문화가 공존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문화를 이해받

고 생활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인다워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

여 이에 반대하거나 내 방식대로 생활하려면 갈등이 야기된다. 입국초기에 

서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어렵다. 

와이프가 여기 사람이 아니고 문화가 틀리니깐 문화적 차이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 수위가 있고 따라 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

요 와이프가. 왜냐면 자기도 몇 십년동안 자기 나라 양식대로 살아왔었는데 문화적인 

차이라는 건 쉽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7년, 8년 살았으면서도... (중략) 그

런 거 때문에 조금씩 말다툼하고 그런 거죠 (1-2-3, 서울, 남편, 이진철).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빚기도 하며, 특히 여성으로서 가정 내 부부역할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힘들고, 한국의 집단주의 사고나 가부장적 문화에 불만

을 갖기도 한다.

 

네 저보다는 와이프가 더 힘들었겠죠. 일본사람들 사고방식은 개인주의인데 저도 일

본을 매년 가지만... 가보면 부모자식형제 다 따로따로예요. 개개인이예요. 생각, 사고

방식이 가족이란 걸 인정은 하지만 한국하고는 틀려요. 차이점이 많아요. 부모님이랑 

살면서 와이프가 그걸 많이 힘들어 하드라고요... 일본은 아니예요. 나는 이 만큼 했는

데 너가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도움을 받을 라고 그러냐. 이런 사고방식 이예요 

(1-2-3, 서울, 남편, 이진철). 

중국에서는.... 아니요,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아무 불만 없이 둘이 행복해요. 그 집 부

모님도 주위에 가면요, 명절 때도 가면 시아버님하고 아들이 부엌에서 일하고 며느리

하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TV봐요. 완전히 반대예요. 한국하고. 제가 사는 데가 북쪽이

거든요. 상해에도 여자 파워가 쎄다고 해요. 거기는 원래 여자들 파워가 쎄서 시키는 

대로 남자가 다해요. 가사도 다해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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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의 일상생활 중 역시 식생활의 어려움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

다. 음식문화의 차이로 식사를 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한국남편도 마찬가지

지만, 여성의 경우 한국음식에 맞추다 보니 훨씬 불편하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못해서 제일 힘들었고 매운 김치맛과 청국장 냄새와 본

국에서 못 보던 된장, 고추장 등 각종 양념 종류가 많아서 혼돈되었고 순대 등 맛이 이

상한 것이 많아서 힘이 들었어요 (1-1-9, 서울, 아내, 자미라).

음식도 처음에는 못 먹었어요. 다. 된장국 같은 경우에 여기는 멸치 국물 내 해 먹으니

까 처음에 비린내가 나고요. 그리고 김치가 이상하게 맛이 조금 틀리데요, 이상하대요. 

다른 건 다 못 먹겠대요 (2-1-11, 전남, 아내, 황련위).

국제결혼을 하여 생활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음식이 맞지 않는 거였어요 

(1-2-11, 서울, 남편, 서범석).

음식문화의 차이로 기본적인 식생활이 불편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이로 

인해 가족갈등이 된다. 부부가 상대방의 문화를 먼저 인정하려는 태도가 부

족한 경우 서로의 음식문화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다. 한국의 음식문화는 간

단하지 않고 부담스럽다.

시어머니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할머니들 음식은 독특한 냄새가 나잖아요? 갓 김치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은 처음에는 같이 못 먹죠. 너무 심하게 냄새가 나요. 그리고 양파

김치 같은 것, 너무 냄새가 고약해 징그러워서 같이 못해요 (2-1-9, 전남, 아내, 리아).

생활습관 음식문화 이걸 많이 이해를 못하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음식문화가 다양하

거든요. 풍족하게 먹고 자라요. 여기는 매일 먹는 게 김치잖아요. 그거에 대해 불만스

럽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밑반찬이 나오잖아요. 먹고 나면 또 냉장고에 넣고,... 시부모

님 밥을 항상 차려 줘야한다는 거 자체. 제사, 그거 많이 불편해 했어요. 중국에도 제

사란 게 있어요. 근데 한국처럼 성대하고 웅대하게 하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밥 몇 가

지만 놓고 과일 놓고 그냥 종이 태우고 끝이예요, 향 몇 개 피우고.... (1-2-2, 서울, 남

편, 최동철).

(나) 일상생활에서의 갈등 및 불편함

남편의 직업이나 건강, 소득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하고 급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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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진행한 경우는 입국 후 사실을 알게 된 후 낙담과 배신감으로 부부간

의 친밀성 형성에 장애를 겪기도 한다. <1-1-5, 서울, 아내 나카시마미카>, 

<1-1-11, 서울, 아내, 류린난>, <2-2-1, 전남, 남편, 김규범>의 사례에서 나

타는 것과 같이 가족관계 상의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고부

간 갈등이다.

관계가 중국며느리는 집에서 일 안 해요. 근데 여기는 애기도 중요하지만 어른이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근데 여기

는 시어머니, 일안해요. 제가 다 해야 되니깐 힘들잖아요 (1-1-2, 서울, 아내, 하홍린).

 

처음에는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요. 죽을 거 같았어요. 어머니가 매일 매일 말을 하

고, 화를 내고, 일본년이라고 하고... 나두 욕하는 건 알아듣거든요. 일본년...화...냥...년..

이런 말. 죽고 싶었어요(...눈물...) 너..무 힘들었어요 (1-1-5, 서울, 아내, 나카시마미카).

시댁사람들은 며느리가 최선을 다해야 만족해하며 심할 때는 종이 된 느낌이 들기도 

한다 (1-1-11, 서울, 아내, 류린난).

어머니는 아내가 밖에 출입하는 것을 싫어하셨고... 밖에 출입하는 것을 싫어했다. 시

어머니들이 노인정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오잖아요? (2-2-1, 전

남, 남편, 김규범).

전처 아이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가정형편이 어려울 경우 더욱 불편하고 

갈등이 되기 쉽다. 형제간 우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속상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부부간 싸움이 되기도 한다. 

전처 아이들이 있는데 언어부족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너무 힘이 들고 13평 작은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항상 있어서 많이 힘든 상태이다... 동생에게 엄마가 잘 하는 것

을 보면 시기가 나는 것 같고 동생에게 정답게 대해주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1-1-9, 

서울, 아내, 자미라).

나 같은 경우는 동생들 도와주려고 보증도 많이 서주고 돈도 많이 대출해줬는데 와이

프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직장생활하고 자기들이 버는데 왜 도

움을 받느냐, 자기들이 하면 되지.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윗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형

제들끼리 도와주고 친척들끼리 도와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 거 이해시킬 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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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죠 (1-2-3, 서울, 남편, 이진철). 

그 외에도 날씨나 주거생활의 차이도 불편하고 적응해 가야하는 생활의 일

부분이다.

그 때는 겨울이잖아요? 두꺼운 잠바를 안 입고 왔어요. 그냥 얇은 옷을 입고 와서 공

항에 와서 ‘아 거짓말했구만, 날씨가 춥다고 했는데 안 춥네’ 했는데(당연히 공항 안이

니까) 밖에 나가니까 추워서 덜덜 떨었어요. 아이고, 추워. 생각보다 많이 추워요... 얇

은 옷만 입다가 두꺼운 옷을 입고 내복을 입으니까 (2-1-9, 전남, 아내, 리아).

본국에서는 침대 생활을 했는데 바닥에 앉고 자는 것이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결혼이민여성을 하위계층으로 보는 주위의 편견, 입국초기의 도움의 부재, 

남편의 아내 활동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생활은 기대

에 많이 못 미치고, 답답하고,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경험을 한다. 

사회의 편견과 이들 가정을 무시하는 태도는 <2-2-2, 전남, 남편, 안민철>, 

<1-2-5, 서울, 남편, 원성필>, <1-2-13, 서울, 남편, 민기범>와 같이 남편이 

더욱 민감하게 경험한 경우도 나타난다.

  

이 주위에 결혼이민자가족들 사이가 안 좋은 많은 경우를 보면 몽골이든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아내의 나라를 하인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2-2-2, 전남, 남

편, 안민철).

아이, 도움받기는 뭘 받아요. 그냥 자기가 사는 거지. 전에 여기 센터인가 갔는데 못 

다니게 했어요. 내가. 아, 그냥... 집에 있어도 다 배워요. 지금 봐요 다 배우고 잘하자

나요. 돈도 벌고. 그래도 여자는 돌아다니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1-2-5, 서울, 남

편, 원성필).

아무래도 그 저 사회적인 인식이 저 사람은 결혼을 못해서, 베트남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다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했다느니, 그런 식의 편견이 있는 거 같애요. 그게 가장 

큰.... 우리나라 단일민족이라서.... 그게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1-2-13, 서

울, 남편, 민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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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결혼이민여성들의 고충은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여전히 결혼이민

여성과 남편의 마음 속에 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생

활상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 간 오해와 갈등, 행정절차 상의 편

의를 위한 대책과 공식적인 지원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었다.

(2) 가족형성기의 도움

한편, 가족형성기에 처가를 도와주거나 한국어를 속히 익히도록 신경 써 

주고 아내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 등 남편의 배려와 격려, 감싸줌이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 가족의 따뜻한 지지와 더불어 복지기관에서 한국

어교육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경험하며 한국사회에 적응해 나가기도 한다. 

처갓집의 형편이 안 좋은데 그런 것도 모르고. 나도 처갓집을 다녀와서 많이 아내가 

이해된 부분도 있었어요 (2-2-1, 전남, 남편, 김규범). 

제가 베트남 어머니 집 지어줬어요... 있는 돈 다 썼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지어 줬다

고 해요. 하하...아마 지금은 괜찮을 겁니다. 전에는 비오면, 다 세고 했는데... (1-2-7, 

서울, 남편, 이종길).

베트남 어머니 돈 좀 줬어요. 그리고 오백만원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집 없어서 맨날 

고생해요. 이제는 걱정 없어요 (1-1-7, 서울, 아내, 응엔티엔).

남편이 부인의 언어습득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것이 한국어 배우는데 도

움이 많이 되었고, 보람이 된다.

뜻을 설명해 주고 발음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될 때까지 20-30번 계속했다. 와이

프도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습

득하게 되더라고요 (2-2-2, 전남, 남편, 안민철).

아내나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내의 편의를 위해 분가도 하고 

아내 편에 서서 감싸안으려고 노력하지만, 대신 부모와는 멀어지기도 한다. 



Ⅳ.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경험과 욕구  103

만약에 집사람이 말레이시아 분이라면 말레이시아 문화라든가, 많이 알게끔 최대한 그

쪽밖에 조언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남편들이 그쪽에 많이 시간투자 하는 방법 밖에 없

어요... 하나부터 100까지 다 가르쳐 줘야 돼요... 낯설거든요. 생소하거든요 (1-2-2, 서

울, 남편, 최동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분가했어요. 집사람 위주로 배려를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

우는. 부모님 위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도 집사람을 많이 감쌌어요. 말도 안 되고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생활도 틀리니까, 그 사람을 배척을 하고 부모를 감싸 

앉으면 그 사람은 갈 데가 없거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오히려 많이 반대

로 나가니까 부모님하고 사이가 많이 멀어졌죠 (1-2-2, 서울, 남편, 최동철).

배우자의 이해와 지지도 중요하지만, 한국생활에서는 시부모님과 형제, 이

웃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도움이 많이 된다. 

거의 관계가 좋아요. 시부모님 자꾸 칭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나쁘게 할 수가 없

고, 잘했다잘했다, 나가면 우리 며느리 착해 이러시니깐... (1-1-1, 서울, 아내, 왕차린).

제 쪽 입장에서 보면 와이프가 조금 고집이 있다. 그래서 아버님이 풀어준다. 이 사람

들은 누구든지 칭찬을 해 주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한다, 잘 한다’ 그렇게 말을 

해 주어야... 이웃들도 도움을 쉽게 생각하면은. 농촌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하는 방법 

등 도움을 조금씩 주시지요... 칭찬을 곁들인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2-2, 

전남, 남편, 안민철).

맨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우리 둘째 형님이 많이 도와 주셨어요. 처음에 6개월 동안 우

리 둘째 형님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청소, 빨래 다 가르쳐 줬어요. 둘째 형님이 집에

서 살림 사는 것, 다 가르쳐 주셨어요 (1-1-6, 서울, 아내, 안젤리카).

(3) 입국초기의 사회서비스 경험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국초기에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국어 교육이다. 현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시

민단체, 동사무소, 구청, 군청, 지역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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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 통하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지원센터도 없었잖아요. 배우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집에서 그냥... 그때는 시민대학 그런 것 있었어요. 그게 일주일에 두 번씩 

영어로 가르쳤는데 저는 영어 안 통하니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시민대학 

다니고 여기 동네 동사무소에서 할머니들 위해서 한국어 가르치는 것 있었어요. 무료

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복지관은 2006년도에 한 3개월 다녔어요. 

외국인은 저 혼자였는데 수준이 안 맞았어요. 한국어 배운 곳은 동사무소, 지역복지관, 

지원센터...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언어 소통 부족으로 ○○구 ○○ 센터에서 한글학교 통해서 한글 배우게 되었다. 친구

들 소개로 알게 되었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대학교에서 한글만 배웠어요. 한국말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엄청 

필요해요. 말도 필요하고 발음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쓰는 것도 많이 필요해

요 (2-1-9, 전남, 아내, 리아).

직접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어린 자녀가 있거나 지리를 모르

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기관까지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여성결혼이민

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직접 가정으로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올해는 집으로 선생님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나가서 배우든지 집으로 오셔서 배우든

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와 함께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말 배우는 시기에 아이

를 위해서 아내가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2-2-3, 전남, 남편, 이강필).

집으로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주셔서 많이 배워요.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군청에서도 연락이 와요. 편지도 와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와요. 그

래서 알고 배워요 (2-1-3, 전남, 아내, 오양가).

한글교실이 아직은 초급, 중급, 고급 등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초보적인 한국어 교육만으로는 한국생활에 익숙해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

이 있다. 이들 여성들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비자발급을 받는 것과 같은 공공

기관에서의 행정절차를 밟거나, 자녀의 숙제를 돌보거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나 자녀의 증세를 설명하거나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제공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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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이나 질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정보를 

몰라 힘들기도 했지만 한국어교육기관이나 기간,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차

차 익히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부인이 ○○센터에서 한국어를 처음 배웠어요. 학생들이 많아서 꼼꼼히 배우지 못하

고 시간에 비해 양이 많아서 예습을 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1-2-9, 서

울, 남편, 손철혁).

거긴 처음에는 분기별로 지나면 못 들어가는데 였거든요. 지금 다니는 데는 수시로 자

리가 있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도 규

정대로 시간 지나면 안 받아주고 그런 데가 아니라 언제나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

거든요 (1-2-2, 서울, 남편, 최동철).

사회서비스 현황은 몇 년 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으로 대부분 응답하였

다. 지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나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복지관이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왔을 때도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한글을 배우거나 참여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어

요. 처음에 왔을 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상황이 많

이 부러워요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2) 임신·출산기

(1) 임신․출산의 경험

이주의 상황에서 자녀는 여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아이는 한국에

서 유일한 ‘자기사람’이며, 한국과 자신을 연결시켜주는 확실한 끈이다. 자녀

는 한국에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적응하면서 살도록 독려해 주는 존재이며, 

한국사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리라 기대하는 유일

한 존재가 된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외국인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시기다.

자녀는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가족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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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임신이 빨리 되지 않으면 혹시 불임에 대한 염려를 

하기도 한다. 

임신이 좀 어려워요. 아이가 생겨도 자연유산하고, 몇 번 했어요. 한 3-4번 정도, 9개월 

정도에는 아이를 유산시켰어요. 아이 심장 안 좋아요. 아이가 잘 움직이지 않고... 아주 

어렵게 큰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힘들었어요 (2-1-8, 전남, 아내, 말리카).

결혼 초기에 임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향에 대

한 그리움은 더욱 커지고 임신 중에 아직 맞지 않는 한국음식을 먹기가 힘들

어 고향음식이 더욱 그리워질 때이다. 

음... 큰 딸 임신 했을 때, 필리핀 가고 싶고, 음식 못 먹어서... 고생 했어요. 먹고 싶었

는데 그냥 생각만 하면서, 참았어요 (1-1-6, 서울, 아내, 안젤리카).

임신했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임신했을 때 베트남 음식 먹고 싶어서 진짜 한국음식 

진짜 뭐든지 아버지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 못 먹겠더라구요. 베

트남음식만 찾아요. 도대체 못 살겠어요 (2-1-10, 전남, 아내, 황티하).

다행히 쉽게 임신이 되면 가족의 축하를 한 몸에 받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입덧의 고통과 임신․출산교육의 부재로 출산과정의 두려움을 경험한다. 출

산으로 가족이 기뻐하고 도와주는 것이 고맙다. 출산 시에 가장 도움이 필요

할 시기이다. 

애기 요즘 많이 생기고, 애기 처음에 임신할 때 너무 불안했었는데, 외국사람 위한 거 

없었고, 산부인과 가면 일반 젖먹이는 거 교육을 안 받아서 분유 먹였어요. 애기 키우

는 법은 책보고, 일본책을 읽어 주고 그래도 틀린 거 있잖아요 (1-1-3, 서울, 아내, 유

미코).

아들 낳아서 시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1-1-13, 서울, 아내, 따디).

아이를 낳았을 때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남편이 국 끓여주고 한 3-4일 동안... (2-1-8, 

전남, 아내, 말리카).



Ⅳ.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경험과 욕구  107

병원에서 일주일 있다가, 어머니 집으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맨날 와요. 

시어머니 고마워요 (1-1-7, 서울, 아내, 응엔티엔).

특히 산후조리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낯선 땅에서 친정의 도움은 고사

하고 시부모나 친척도 없이 홀로 해산하고 산후조리를 해야 할 경우 정서적

인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때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아직 말도 말 못하는데 우리 엄마도 안 계시니깐 도와주

는 사람 없잖아요. 그니깐 제가 애기 나기 전에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좀 도움 달

라고 그랬어요. 오늘 애기 낳고 우리 시어머니 내일 여행 갔어요. 그러면 남편이 처음 

애기 나면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근데 집에 갈 때 밥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안계시니까 

집에 가서 중국집요리 시켰어요 (1-1-2, 서울, 아내, 하홍린).

(2) 임신․출산기의 사회서비스 경험

임신전의 산전관리로는 보건소에서 임신 중, 건강검진과 철분제 제공 등 

산모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신 중 필요한 정보와 태어난 아이

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보건소를 다니면서 영양제를 공급받고, 출산에 대한 예비지식과 출산후 도

우미의 정보를 통해 무사히 자녀를 출산하기도 한다. 또한 예방접종 서비스

를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보건소 서비스가 생활에 보탬이 많이 된다. 임신ㆍ

출산기에 전남 지역의 경우 서울지역보다 좀 더 많은 서비스를 경험한다.

보건소에서 날마다 철분제 주었어요. 그리고 아기 낳고 예방주사도 맞았어요 (2-1-3, 

전남, 아내, 오양가).

우리 시골에 이것 배 농사 하니까 보건소에서 좀 다 해주고 아니면 돈 안 받아서 주사 

맞혀주는 것 있잖아요. 그거요 아니었으면 시내 아니면 다른 데에서 살았으면 그건 비

싸요 (2-1-2, 전남, 아내, 온드라).

또 병원에 갈 때 보건소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병원에 갖다 주면 3만원 초음파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봐 준다고 하여 그렇게도 했다. 임신, 출산교육도 ○○읍으로 다니

면서 배웠어요. 정말 좋았어요 (2-1-3, 전남, 아내, 오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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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았어요. 젖 주고 아기 어떻게 키우나 가르쳐 주셨어요 (2-1-13, 전남, 아내, 

팜티엔).

보건소에서 애들 마사지도 배웠어요 (2-1-5, 전남, 아내, 위선).

출산이후 예방접종을 보건소에 맞추러 갔었는데 기본적인 절차만으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1-1-12, 서울, 아내, 마키).

보건소의 의료진들이 좀 불친절해서 언짢은 경험도 하는데, <2-2-3, 전

남, 남편, 이강필>은 마치 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차별받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Q: 임신을 하거나 임신을 하기 전, 보건소나 타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A: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외국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불친절하더라고요. 

그것이 속상했어요...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가끔은 짜증이 나더라고요.

Q: 똑 같이 돈을 내고 있는데...

A: 네. 똑같이 돈을 내고 있는데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

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외국인이라서 그런가보다 하고 참고 말았는데, 속이 무

척 상하더라... (2-2-3, 전남, 남편, 이강필).

출산 및 산후관리에 대한 지원으로 보건소의 육아교육, 행정기관의 물품 

등 지원, 센터의 산모도우미 서비스 연결, 출산도우미 파견 또는 자금지원, 

선 경험자의 멘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을 키

우면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 아동양육 도우미.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 하고, 목요일 나 그 친구 좋아요 

(1-1-7, 서울, 아내, 응엔티엔).

애기 낳고, 산모도우미라 해가지고 그 도움 받아 봤어요. 집에서 받았어요 (2-1-14, 전

남, 아내, 하티빈).

면사무소에서 출산도우미 자금 지원을 받았고요. 저는 주민등록이 시골로 되어있지 

않아서 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받지 못했고 아내가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일손

도우미 수당(한 달 정도 일손을 쓰라고 도움)을 받았어요 (2-2-2, 전남, 남편, 안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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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제공하는 출산 후 지원제도를 경험한 응답자가 있었다. 물품이

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역시 전남지역의 경우 지원이 다

양하다.

면사무소에서 애기 낳을 때 기저귀도 주고 애기 로션도 주고 했어요 (2-1-2, 전남, 아

내, 온드라).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 받아 보았어요 (2-2-4, 전남, 남편, 임병길).

둘째 아이는 낳고 많이 줬어요. 30만원 상품권 주었다가 기저귀 같은 선물 한 박스를 

주었어요 (2-1-9, 전남, 아내, 리아).

임신하고 애기 낳았을 때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와서 애기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봐서 돈을 받았어요 (2-1-4, 전남, 아내, 텡기스

마).

출산 이후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산후조리이다. 출산도우미는 한국으로의 

결혼이민생활을 먼저 경험한 같은 출신 국가의 결혼이민여성인력을 활용하

고 있다. 이는 출산도우미로 활동하는 결혼이민여성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

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결혼이민여성에게는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

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몸조리 같은 것도 여자는 많이 필요하잖아요. 센터에서 같은 나라 친구한테 도우미 아

줌마 좀 해 줄 수 있느냐고 해서 해 줬어요 (2-1-9, 전남, 아내, 리아).

산모도우미 베트남 사람이 와서 밥하고 애기 목욕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20일 동안 

받았어요. 좋았어요 (2-1-14, 전남, 아내, 하티빈).

센터에서 만난 이주여성 아이를 먼저 갖고 키우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을 보고 배우고 

많이 느끼고 한 것 같아요 (2-2-7, 전남, 남편, 최시환).

입국초기를 지나 임신·출산기가 되면 보건소와 지자체의 지원을 비교적 많

이 받고 있었고, 지역별로 보면 전남지역의 어린 자녀를 둔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출산과 산후관리를 위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다. 또한, 산후관리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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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양육지원에 있어서 먼저 결혼이민생활을 경험한 가족과의 연계로 경험을 

공유하여 스스로 문제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3) 아동양육기: 취학전․후기의 경험

자녀 출산은 남편과 시댁에 아내와 며느리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관문을 통과하게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일 뿐 미숙한 엄마로서 육아의 어려

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시부모와 자녀양육에 관한 견해가 다르거나 자녀

가 여러 명일 경우 육아의 부담은 더욱 크다. 자녀교육에 관심은 많으나, 보

육시설, 문화센터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어떤 시설의 교육은 어느 정도고 그런 거 몰라요. 저는 아직도 감

이 안와요. 애를 시키려면 동사무소로 보내야 되는지, 체육센터, 문화센터로 가야 되는

지, 이 프로그램의 질의 차이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몰랐고 주위 엄마들한테 물어봤어

요. 구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자체개념이 없었어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한편, 그들의 기쁨이자 소망이었던 자녀들은 성장할수록 엄마나라의 문화

의 차이와 엄마의 미숙한 한국어에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잦게 된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이 어머니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자

신의 언어미숙이 오히려 자녀에게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며 때로는 자녀들로부터 문화적, 언어적 무능력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여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가 능통한 남편조차 자녀의 

교육에 무관심할 경우 남편에 대한 실망으로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네에. 너무 속상합니다. 말을 하자고 해도 안하고 집에서... 친구 집에만 있고. 말도 안

하고. 애들한테는 성질만 내고. 나는 직장도 다니고. 직장에서도 불안하고. 말이 안 통

해서 화만 내고 술만 먹고. 문화도 다르고... 화만 냈어요 (1-1-5, 서울, 아내, 나카시마

미카).

엄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예여 이렇게 말해야죠? 자주 그래요 큰애가. 처음에 올 때

는 선생님이 엄마한테 말하라 그러죠... 엄마 때문에 잘못 된 거니까 애는 제대로 했는

데. 엄마 쓰는 게 틀려서 스티커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안 해달라고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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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간 있으면 잘해줘요. 근데 일하면 애기랑 많은 시간이 없잖아요 (1-1-2, 서울, 아

내, 하홍린).

교육도, 엊그제도 그래서 말다툼했는데, 애들이 뭐 안 되면 다 당신 닮아서 그래. 그 

말을 딱 던지니깐 너무 상처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자기가 교육을 하든가 교육은 하

나도 안하고 신경도 안 쓰면서 하는 사람한테 잘못되면 다 너 탓이야 (1-1-1, 서울, 아

내, 왕차린).

초등학교의 사전지식 없이 학교를 보내게 되므로 자녀의 준비물을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며, 자녀의 남다른 외모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학교에 부적응하며 성적이 부진할 때의 마음 쓰라림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자신의 모국어 사용과 꾸준히 언어교육을 시킨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중 언어를 구사하게 되면 교육의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계화에 걸 맞

는 국제교육을 계획하며 기대에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애가 처음 취학할 때 힘들어 했거든요. 첫 번째요. 교과서 챙겨줄 때, 짝꿍교과서 있는

지 몰랐어요. 근데 애가 복도에서 벌섰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학교 갔을 때 상처받아

요. 엄마 때문에 나 벌섰잖아. 다른 애들은 다 짝궁 있는데 왜 나만 안 가져왔어 

(1-1-1, 서울, 아내, 왕차린).

저요 왜냐하면 여기서 살기 때문에 이제 걱정도 되고 애기, 엄마도 되니까 많이 배워

야돼. 나중에 애기 크면 요렇게 엄마 애기 말하잖아. 엄마 못 알아들으면 안 되고 그리

고 엄마 말하고 싶을 때 애기가 알아들어야 돼 (2-1-10, 전남, 아내, 황티하).

저는 자주 중국에 왔다 갔다 하니깐 우리 애기도 중국말 한국말보다 더 잘해요. 둘째

애도 중국말 할 수 있어요, 잘해요 첫째는 진짜 정말 잘해요, 하고 싶은 대로 나와요. 

근데 한국말은 아직까지 그 정도 아니예여 (1-1-2, 서울, 아내, 하홍린).

(3) 아동양육기의 사회서비스 경험 

아동양육기에 받은 대표적인 혜택은 아이 보육시설이용 비용의 지원이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양육자인 어머니의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아이의 한국

어 학습을 고려해 이용시기가 이른 편이고 따라서 보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

고,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다. 피면접자 중 <1-1-2, 서울, 아내, 하홍린>, 



112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2-1-6, 전남, 아내, 쿠라키마이> 등과 같이 보육비 지원에 큰 도움을 받는

다고 응답한 면접자가 많았다.

애들 둘 유치원 보육비 받았어요. 둘째는 무료이고 첫째도 많이 빼줬어요 (1-1-2, 서

울, 아내, 하홍린).

어린이집. 첫째는 세살 때. 둘째는 두 살에 보냈어요. 엄마가 한국어가 잘 안되니까 애

들 빨리 배우게 하려고 어린이집에 같이 보내게 됐어요. 지원받아서 한 명당 5만원 내

요 (2-1-6, 전남, 아내, 쿠라키마이).

큰 아이 어린이집에 18개월부터 보냈어요. 둘째를 임신해서 (2-1-8, 전남, 아내, 말리카).

정부혜택을 많이 받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2-2-6, 전남, 남편, 이상훈).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그냥 저소득층 가정이라 지원 받아요. 또 정부에서 바우처 제

도 지원 받아요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아동양육서비스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이고 이에 대한 기대 또한 컸다. 1주일에 두 번 2시간씩 방

문지도사가 각 가정에 방문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아동양육법에 대

한 교육, 요리지도, 한국어 지도 등의 내용을 진행하며 아동을 대상으로는 학

습지도, 한국어지도, 학교생활지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지도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받아본 서비스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방문서비스, 자녀양육에 대

한 상담, 부모교육, 한국요리, 한국어, 아동학습지도와 학교생활지도 (1-1-8, 서울, 아

내, 미사토).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양육 방법을 배우고... 그동안 누구에게 물어보지 못하는 

것을 다 물어볼 수 있고 자녀와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몰랐는데... 조금 친숙해 지려고 

하니 끝나게 돼서 무척 아쉽습니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이웃과 대화를 할 수 없었는데 속 깊은 대화를 하고 부부상담도 해주셔서 오시는 시간

을 기다리고 아내의 얼굴도 많이 환해져서 가정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1-2-9, 서울, 

남편, 손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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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책 같은 것도 가져다주고 중간 중간 아이들에게 책을 가져와 책도 읽어주고 

아이들에게 먹이는 음식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요. 계속 하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것 하고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잘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아요. 또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아요 (2-1-3, 전남, 아내, 오양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 양육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은 방문아동양

육지원 서비스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교실, 찾아가는 서비스로 다소 

해소된다. 그러나 아동양육 도우미의 경우 도우미의 전문성, 5개월 정도의 짧

은 서비스 기간, 비체계적인 교육 등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도움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도움은 많이 됐는데 다른 나라 말을 5개월

만에 다 배울 수 있다는 생각하고 그 나라 문화나 풍습을 5개월 만에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난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2-2-2, 전남, 남편, 안민철).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양육법에 대한 지도가 유용하였지만 지나치게 아이가 선생님

께 의존적으로 될까봐 걱정이 된다 (1-2-12, 서울, 남편, 정우영).

초등학생 큰 아이는 방과 후 학습을 받고 있어요. 공부방. 학습부분 도움을 받을 목적

이에요... (중략)... 그런데 방과 후 공부방이 없는 날에는 혼자 집에 와서 멀뚱멀뚱하게 

지내요 (2-2-1, 전남, 남편, 김규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이랑 

놀고 주말에 야외 참여하고 있습니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아이의 예방접종은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었다. <2-1-3, 전남, 아내, 

오양가>는 예방접종 일정에 대한 알림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아이 예방주사 맞출 때 보건소에 가요. 돈이 많이 들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잘 도와

줘요. 아이 예방접종 일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2-1-3, 전남, 아내, 오양

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족 전체의 체험 프로그램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문

화체험과 가족 나들이할 여유가 없는 다문화 가정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역사탐방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가족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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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여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만족도가 높았다.

센터에서 가족 전체가 영화 보는 거 좋아요 (1-1-3, 서울, 아내, 유미코).

자연생태박물관 애들하고 같이 갔었다 (2-2-5, 전남, 남편, 원성필).

역사탐방에 참여하였다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아동의 취학기에는 어느 부모나, 아이의 학습능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커진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아이의 학습

지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아이의 학습능력이 뒤처진다거나 결혼이민여성 

스스로 아이 지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큰 딸은 학원 보냈어요. 둘째 딸은 ○○복지관 다니면서 국어, 수학 배워요.... 방문교사

가 집에 와서 학교공부 떨어지는 것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1-1-6, 서울, 아내, 

안젤리카).

아이의 취학은 부모에게나 아이 자신에게나 큰 변화이기에 이에 대한 준비

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상담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첫 애가 학교 들어가더니 1학년 때 힘들어 하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아동심리상담

을 두 번 받았어요. 무료로. 요번 달에 ○○복지관 만(있고). 우리 복지관은 없어요. 최

근에 이거 있는지 알게 됐어요. 외국인은 없고 한국인, 외국인은 하나도 없고 저 혼자

였고 일본인 대상, 지금 ○○복지관 부부교육에 들어갔는데도 참가 못 했어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식사당번 하는 거 그리고 교육 같은 거 있어요. 부모님 교육 학생교육 (2-1-1, 전남, 

아내, 티나).

취학전·후 아동양육기의 사회서비스 경험은 결혼이민여성 자녀의 연령상

으로도 아직 취학후보다는 취학전 사회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회

서비스 중 보육비 지원과 방문아동양육도우미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가족전체가 참여하는 체험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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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후에는 방과후 프로그램, 방문교사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고 부모에 대

한 상담서비스도 경험하고 있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4) 노동시장(재)진입기

(1) 노동시장(재)진입기의 경험 

우리 사회에 1980년대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급

증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국제결혼시기를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의 학

령기 자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가장 많으며, 12세 이하의 비중이 

92%(2006.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볼 때 취학전기의 영유아의 수

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현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을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보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서서

히 노동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취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이주여성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친정어머니 와 있으니깐 언니한테 물어보고 힘들면 언니한테 얘기하

고 그거 밖에 없었어요. 혼자 알아보고 와서 취직하러 다니고..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국어 교사 모집하는 거 

몰랐어요. ○○대학교의 그분한테 정보를 얻은 거예요. 정보가 취약한 거 같아요. 저희

들은. 정보를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고, 어떤 기회에 주어지는지도 모르고 다른 분이 

했을 때 아, 그런 게 있구나... (1-1-1, 서울, 아내, 왕차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

으며, 그들은 자국에서 고학력으로 회사원, 통역사, 교사, 공무원, 매니저, 미

용사 등의 직장생활의 경험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어 구사

능력의 부족으로 전문적인 직장을 얻기는 매우 힘이 들며, 자신의 능력과 상

관없이 단순 노동이나 파트타임도 찾기가 쉽지 않음을 경험한다. 통역사의 

경우 무료봉사를 해야 하는 경우 적어도 교통비 지원이라고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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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국민연금 들어가는 것 밖에 없고 현 상태에서는 노후

를 생각하고 계획할 여유가 없어요. 집에 환자도 많고 그러니까요 (2-2-2, 전

남, 남편, 안민철).

요즘은 거의 다 무료봉사예요. 저희가 하는 거. 저희가 복지관에서 번역도 하고 한글

도 가르쳐요. 재혼자녀분한테. 무료봉사다 보니깐 일단 저희는 일해야 될 입장이잖아

요. 근데 봉사는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시간대에 자녀보육도 문제고, 남편이 돈도 안 벌

고 봉사만 한다는 눈치고, 일본어는 교통비는 나오거든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한, 두 가지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교육의 체계가 부족하여 피

교육자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혼돈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강사의 전

문성이 중요하며, 기관에서 강사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 전문성이 떨

어지기도 하여 이주여성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취업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화교육

과 통역사교육 서비스를 경험하기도 하며 학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진학

을 성취하기도 한다. 이주여성 남편들 중에는 아내의 취업이 사회활동을 가

능하게 하여 생활에도 좋고, 가계에 더 도움이 되므로 적합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한다.

남편도 아내의 취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자녀양육

으로 현재는 어렵지만 그래도 활동하는 것이 본인에게나 가족에게 좋다고 생

각한다. <2-2-9, 전남, 남편, 오태호>의 경우는 처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맞벌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Q: 혹시 부인의 취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A: 취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또 말린다고 해서 그게 또 굳

이 집에다 가둬 놓는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거 같고, 근데 집사람한테 하라니

까 대신 하라고 하는데 애기 때문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돈을 떠나서 사람이 집에

만 있는 다는 게 보기가 안 좋아서...

Q: 혼자 있는 것 보다 차라리 나가서 뭘 배우든지...

A: 배우든지 다만 한 10만원을 벌더라도 나가서 활동하는 게 좋죠 (2-2-5, 전남, 남편, 

원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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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아내가 취업하기를 생각하셨나요? 

A: 나 같은 경우는 물론 처가 쪽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처가 쪽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혼자 벌어서는 벅차지 않습니까? 아내가 나를 위해서 

조금만 도움이 되어 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Q: 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A: 작은 아이가 유치원 정도 들어가야지... 하루에 10시간씩은 못하죠. 잠깐 잠깐 아르

바이트 형태로....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2-2-9, 전남, 남편, 오태호).

(3) 노동시장(재)진입기의 사회서비스 경험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육아양육의 책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 취업을 

하고 싶어 하나, 아직 취업지원이나 정보제공과 같은 사회서비스는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조사대상자 중 극히 일부의 여성만 정보화관

련 교육서비스와 통역사 양성 교육 등 직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혼이민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구청 등에서 운영하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은 컴퓨터 활용능력과 인터넷 이

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통

로로서 중요하다. 

한글 교육은 교회에서 5개월 받고, ○○구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 받았

어요 (1-1-6, 서울, 아내, 안젤리카).

○○구청에서 정보화 교육(엑셀)이라고 무료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신청하러 들어갔

는데, 복지관이 있더라고요. 복지관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이민, 이주여성 프로그램이 

있다고 떠요. 들어가 봤더니 어, 이런 게 있었네. 알고 찾아가게 된 거예요. 정보화 교

육도 2008년. 지금 복지관 다니는 거는 정보화 교육이니깐 복지관에서 정보화 교육받

고 한국문화교육, 한글교육 고급과정하고 있거든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모국어 구사능력을 활용하는 통역사 양성 프로그램과 원어민교사 양성 프

로그램은 이중 언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여성의 장점을 살린 프로그램이다. 원

어민교사양성 교육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에서 원

어민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필요성과 취업을 결혼이주여성들의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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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부합된 유망한 직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통역사 교육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원어민 강사 되기 위해서 교육받았어요 (2-1-12, 전남, 아내, 카렌).

한국에서의 생활을 미리 경험한 결혼이민여성이 다문화가정에 아이돌보미

로 파견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수혜 결혼이민여성은 어려

움을 나눌 수 있고, 파견되는 결혼이민여성은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있다 (1-1-8, 서울, 아내, 미사

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양육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다른 이주여성들

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가계에도 도움이 된다... (1-1-4, 서울, 아

내, 나세디키나).

이상과 같이 노동(재)진입기의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직업교육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주여성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거나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는 여성결

혼이민자 대상의 사회서비스 중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센터 등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비 지원

이 시급하다. 아직까지는 자녀양육이나 가족 내 보호부담으로 인해 취업을 

늦춰왔으나,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맞벌이에 대한 욕구는 

더욱 강해지고, 노동(재)진입기의 시기도 앞당겨 지리라 예측된다. 이 시기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도 중요한 시기로 보여진다. 

5) 전(全)단계

(1) 전(全)단계의 경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과 예절 등의 차이는 어느 정도 

극복되지만 언어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 자연스럽고 능숙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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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거주기간이 길어진다고 저절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습득을 위한 

환경조성과 개인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나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설명

하는 능력이 높지 않은 편이므로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기관을 찾아가 배우고, 개인적으로 꾸준히 학습하는 수밖에 없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절반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

고 있다. 특히 남편이 무직인 경우도 적지 않으며, 농촌의 경우 소득이 일정

치 않은 경우도 많으며, 결혼 초에 학력 등을 속인 것이 드러나서 결혼생활을 

어렵게 한다. 남편이 장애이거나 알코올 중독일 경우, 심지어 아내에게 폭력

을 행사하는 경우는 결혼의 갈등이 심화된다. 

돈도 안 갖다 주고, 애들한테 화만 내고. 애들도 속 썩이고. 작년 11월부터 놀다가 4월 

달 부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하다가 또, 놀고. 돈도 안 갖다 주고. 그리고 일도 안하

고. 담배만 피고. 속상해요. 흑흑......(흐느낌...) (중략) 네에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요. 화

나요. 그래도 가야 해요. 애들 챙겨줘야 해요. 남편이랑 같이 있는 거 싫은데...또 같이 

있으면 싸워요. 화나요. 애들 공부도 안 가르쳐 줘요 (1-1-5, 서울, 아내, 나카시마미카).

남편과 싸움은 주로 물질로. 돈, 경제 또 성격차이 때문에, 또 남편이 술 많이 마셔서 

그러니까... (2-1-10, 전남, 아내, 황티하).

잘 몰라요.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나왔나.. 한글도 다. 그러니까. 아는데 다 잘 몰

라요. 그래서 은행도 학교도 애들 공부도 다..다...다..내가 해요. 내가 거짓말요? 남편이 

거짓말 한 거예요. 공부 대학까지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했어요, 그래서...마음 아

파요 (1-1-5, 서울, 아내, 나카시마미카).

우리남편도 가끔씩 화나면. 손 지검을 해요. 네, 요즘은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서 좀 우

리남편도 참고 있는 편인데, 여자 약간, 우리남편 태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갖고 있는 사람이 미리, 약한 사람이나 여자한테 그런 거 안 해야. 참고 있어요 

(1-1-3, 서울, 아내, 유미코).

원가족이 어려운 경우 송금에 대한 부담과 노부모의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으나 많은 비용 때문에 고국을 방문하지 못해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

 

2년 동안, 80, 90만원 만, 엄마 약 먹어, 많이 아파요. 기침 나와, 당뇨 있어요. 몸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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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요. 엄마 약해요. 베트남에 2005년에 한번 갔다 왔어요. 엄마 많이 아파요. 지금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1-1-7, 서울, 아내, 응엔티엔).

여성들은 이주 초기에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만큼, 언어습득에 

도움이 될 만한 사회관계의 폭을 넓히기 힘들다.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사회

적 지지 중 친구 갖기는 매우 중요한 것에 비해 이주여성들은 시어머니와의 

동거 등 가정 내 형편, 낮은 자존감, 한국 학부모의 특성 등으로 이웃과의 교

제가 어렵고, 한국인 친구가 부재하다.

 

글쎄요. 친한 친구요? 없어요. 아이 친구 엄마들과도,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같이 좋은 친구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

아요. 더군다나 저희는 시모가 집에 계셔서 자모들끼리 왕래하기가 조심스러워요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엄마들끼리 같은 지역에서 친했던 엄마들, 그분들끼리만 친하거든요. 그런 게 좀 힘들기

도 해요. 자기네들끼리 따로 또 만나고, 저도 중국에서 왔다 얘기 안 할 때는 한국분인지 

알고 친하게 지내다가, 중국에서 왔어요. 온지 10년 됐어요. 그 다음은 만남 자기네끼리

만 하고 연락, 거리감 두더라고요. 아직 그게 있어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2) 전(全)단계의 사회서비스 경험

전(全)단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남편들이 경험하는 사회서비스는 

한국문화 등 다문화체험서비스, 취미교실, 상담 및 통역서비스를 경험한다. 

결혼이민여성이 낯설어 하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절에 대한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복지관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결혼

생활에서 겪게 되는 한국의 웃어른에 대한 예절, 한국음식 조리법에 대한 결

혼이민여성의 요구와 참여도가 높았다. 특히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적지 탐방행사 등 가족이 참여하는 문

화행사는 이들에게 유익한 경험이다. 전남지역에 부부교육 등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 보인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문화 춤추는 것 부채춤 소고춤, 배웠어요. 센터 같

은 곳에 나와서 교육을 받으니 한국어가 많이 좋아졌어요. 쓰는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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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도 많이 배웠어요. 종이접기, 풍선 만들기, 염색, 연날리기 (2-1-9, 전남, 아내, 리아).

가을에 1년에 한번씩 1일 코스로 2년 동안 2회 다녀왔어요. 우리문화에 대해서 주로 

유적지를 다녀왔어요. 우리 가족들 데리고 어디 잘 못 가는데 이렇게라도 한번 다닌 

것 좋아요 (2-2-11, 전남, 남편, 김진호).

부부교육을 몇 번 받았고요. 받는 사람만 받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문제성

이 있는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참여해서 부부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남

의 장소가 되고 정보도 알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2-2-13, 전남, 남편, 길수찬).

캠프 가서 남편하고 아내교육 하고 그 다음에 편지 있잖아요. 남편 편지도 쓰고 그다

음에 남편 편지 보냈어요. 방에 갔다가. 따로따로니까. 서로 편지도 주고받았는데 우리 

남편 편지 때문에 감동받았어요 (2-1-1, 전남, 아내, 티나).

결혼이민여성의 여가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이러

한 프로그램에서 가족 나들이 등 연계하여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관에서 한국어 배워요. 고급 올라가요. 미술도 배우고 무용도 있고 뜸뜨는 것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복지관에서 공연이나 동네에서 몇 

번 갔었어요 (1-1-2, 서울, 아내, 하홍린).

그때 컴퓨터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그리고 악세사리 만드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한글

도 좀 배우고 끝날 무렵 되면 데리고 놀러도 가고 그러대요 (2-1-11, 전남, 아내, 황련위).

문화의 차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 등의 원인으로 결혼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부부사이의 문제와 생활상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등을 상담하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이 시누이한테 많이 얻어 맞았어요. 내가 지원센터 전화해서 상담 받았어요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예, 2개월. 아이가 학교 들어가더니 1학년 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첫애가. 이번에 

제가 ○○복지관에서 아동심리 상담을 두 번 받았어요. 무료로. 요번 달에 ○○복지관

만.... (1-1-1, 서울, 아내, 왕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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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가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부부클리닉, 상담, 상담 가서 얘기하면 이

혼 까지 가는 부부가 거기 가서 얘기해요... 감정 조절하는 그런 것.... 가정폭력 상담하

는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1-1-3, 서울, 아내, 유미코).

센터에 와서 한국말 통역 많이 받은 것 같아요 (2-2-15, 전남, 남편, 김호철).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로 다양한 정보를 

찾아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

며 살아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처음에 막막하던 생활이 자신을 변화시키

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서 좀 더 나은 생활이 되도록 노력한다. 

여기서 어떻게 더 잘 살아야 되는지, 부모님도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 선생

님도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으니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

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 많이 바꿨어요. 시어머니도 나이 연세 많이 있어서 힘드시니

깐, 많이 이해하니까 날 거 같아요 (1-1-2, 서울, 아내, 하홍린).

시댁과는 거의 관계가 좋아요. 시부모님 자꾸 칭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나쁘게 

할 수가 없고, ‘잘했다 잘했다’, 나가면 ‘우리 며느리 착해’ 이러시니깐...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시어머니 다른 시어머니랑 틀려요. 우리 시어머니 틀려요, 잘 해줘요. 안 힘들어요. 제

가 힘든 거 시골이어서 힘들고, 제가 장사하고 싶고, 회사에 가고 싶어요. 농사 햇빛 

안 좋아요. 힘들어요. 안 좋아요 (2-1-13, 전남, 아내, 팜티엔).

또한, 남편과 가족의 지지로 힘을 얻을 때 생활을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경

험한다. 남편의 따뜻한 배려로 아내의 장점을 최대한 신장시키며, 당당한 일

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받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남편

은 한국의 여성보다 더 좋은 아내를 선택하였다고 자부하며, 행복한 결혼임

을 인정하기도 한다.29)

그래야만이 사회에서 나가는데 좀 야무지게 갈 수 있죠. 너무 모르면 안 되거든요. 남

29) 인용문에서 보듯이 남편의 지지적인 태도는 전남 지역보다는 서울 지역의 결혼이

주여성과 남편들에게서 많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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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건 여자건 너무 모르면 안돼요. 이때까지는 병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품안에서 

다 해왔지만 자식들이 크면 클수록 엄마가 무르면 안돼요. 야무져 가야해요. 거둔다는 

자체는 애기엄마를 탄탄하게 키운다, 독립시킨다는 뜻 이예요... 혼자 차를 타는 방법, 

버스 탈 수 있는 방법, 사회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공기관에 가서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도록 많이 밀어내죠 (1-2-2, 서울, 남편, 최동철).

베트남에서 온 아가씨 있잖아요. 그래도 한국여자들 보다 좋은 것 같아요. 예～ 뭐가 

좋은가 하면요, 살림도 잘 하고, 빨래 이런 것도 잘 해요.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좀 지

나고 나니까요. 다 잘해요. 잘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 (1-2-7, 서울, 남편, 이종길).

국제결혼을 하여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없다. 오로지 결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내에게 늘 고맙다 (1-2-10, 서울, 남편, 강동근).

이상에서 보듯이, 전(全)단계에 걸쳐 결혼이민여성들과 가족은 다양한 서

비스를 경험한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서비스도 좋지만, 외부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프나 부부교육을 통해 감동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의 연장으로 가족참여 행사나 부부교

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이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한 소감을 

들어볼 때 행복은 멀리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들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미래를 꿈꾸며, 남편과 가

족이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때,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배려와 격

려를 아끼지 않을 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6)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경험을 생애주기의 단계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은, 입국초기에 비해 임신·출산기와 자녀양육 관련된 사회

서비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점과, 취학 전보다는 취학 후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을 위한 부모교육이나 상담서비스가 적고, 노동(재)진입기의 

사회서비스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서비스는 

보건소의 임신전․후 서비스와 방문아동양육도우미 서비스이고 만족도가 높

은 서비스는 보육비 지원, 방문자녀양육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가족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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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여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이미 알려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에서의 어려움은 이번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각 단계마다 생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큰 것으

로 보인다. 단지, 남편이나 가족의 배려와 도움이 있는 경우 그 어느 서비스 

보다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직 이웃이나 지역에서

의 도움을 경험한 경우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의 편견에 대해 

서운함을 갖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점차 취학을 하고 성장하게 되는 경우 결혼이민여성 가

족의 자녀양육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아직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하고, 학교 시스템의 다문화화 과정이 미비하여 학교 적응

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일반 아동과 교사 대상의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멘토 

서비스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필요시에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내 상담원이나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가 요청된다.

노동(재)진입기의 직업교육이나 취업연계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미흡한 실

정으로, 지난 6월 경기도 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알

선 등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이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업과 관련

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만의 경우 

결혼이민자에게 취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3년 취업서비스법을 개정하였

다. 취업권 미획득자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는데 대만에서 거류증이 없

는 가정폭력 피해 중국인 배우자에게도 일정기간 동안의 취업을 허용하고 있

다(무지개청소년센터･한국청소년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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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가. 입국초기-가족관계형성기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1) 정보제공 및 한국어 교육 서비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

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이다. 여성결혼이

민자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도

움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 사회서비스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

다. 그러나 언어구사 능력의 어려움이나 생활방식과 행정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

보를 스스로 획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정보가 취약한 거 같아요. 저희들은. 정보를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고, 어떤 기회에 주

어지는지도 모르고 다른 분이 했을 때 아, 그런 게 있구나. 해요. 우리 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책으로 나눠주더라고요. 원래는 딱 새로 신청해서 의무적으로 

한권씩 주면 그 안에 아무래도 보게 되잖아요. 모르면 남편이 설명도 해 줄 것이고, 그

거 있다는 것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기관에 나가야만, 또 자주 안 나가면 정보 

주지도 않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해야만 참가하러 갔을 때만 주는 거고 그거드라고

요. 의무적으로 시집왔다하면 다 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전에 갖고 있으면 그 때

는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볼 수도 있잖아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마음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번역문으로, 그 나라 영어, 중국어... 딱 결혼하면 이거는 봐야 될 부분이

라고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복지관에

서 어떻게 하고 있다, 다 나눠서. 나온 건 있는데 그걸 교육 받는 사람만 주거든요. 집

에서 못 가져가는 분도 있고 그 교육이 있다는 것조차 몰라서 못 가는 분도 있고 그분

들은 몰라요. 책자 못 받았기 때문에 정보는 영원히 닫쳐 있는 거잖아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결혼이민자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입국 

초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후에도 계

속적으로 사회서비스 대한 혜택에서 배제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



126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해서는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들과 정보들을 각국의 언어로 작성하

여 모든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으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점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국초기 결혼이민 여

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지점은 언어의 장벽이다. 새로운 가족들과 관계

를 맺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멤버쉽을 형성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

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때문에 한국

어 교육에 대한 결혼이민자들의 수요나 욕구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언어의 

문제이므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한

국어 교육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어 교육지원 

서비스가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결혼이민자들의 필요나 욕구를 충분히 만

족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어 수업이 각국의 언어로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

활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국어로 구사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결혼이민여성들은 결혼한 지 얼

마 되지 않아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아주는 시설이나 사람이 없으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애로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원센터의 한국어교실 거기는 애들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놀이방 같은 거 없

어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위험하기도 해요. 자원봉사자분들 오세요. 공간이 좀 없으니

까, 왜냐하면 일주일에 두 번 오시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유치원 일

찍 안 보내니까 데리고 와요. (중략). 한국어 교실, 그 나라말로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현재 한국어교육서비스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시민단체, 구청, 군

청, 동사무소, 지역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폭넓게 제공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들의 상황에 따라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기가 어려울 경우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방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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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관에서 폭넓게 한국어교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교

육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없을 

만큼 충분히 한국어를 습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면접에서도 교육

기간을 연장해서 보다 원활히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

한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들의 배우자에게

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 1주일에 한번만 배워서 시간이 부족했다. (아이도 함께 받고 있어서) 시

간과 여유가 있으면 배우러 다니고 싶지만 돈도 시간도 여유도 없어서 사이버 어학같

은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 (1-1-8, 서울, 아내, 미사토).

한국어 교육 기간이 너무 짧고 학교 같은 곳에 다니면서 배우면 좋겠다 (1-2-8, 서울, 

남편, 김기복).

그런데 이들이 바라는 대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안

정적인 교육환경과 가르치는 강사의 수준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그

러나 현재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의 환경은 그 중요성과 요구에 비해 충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군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때 선생님은 한 분이고 여러 나라 사람이 많아요. 선생

님이 말을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여 선생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2-1-3, 전남, 아내, 오양가).

위의 사례 <2-1-3, 전남, 아내, 오양가>는 교사에 비해 학생 수가 너무 많

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말한다. 이는 수업의 안정적

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수와 학생 수의 비율이 적정선에서 조율되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현재 한국어 교육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지적은 남편을 대

상으로 한 면접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된 부분인데,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교

사를 충원하는 현행 한국어 교육서비스의 운영 체계로 인해 제공되는 교육의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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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강사가 자원봉사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진다 

(1-2-2, 서울, 남편, 최동철).

이처럼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현행 한국어 교육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은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면접 사례에서 모두 공통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언어의 

습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사회서비스

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

어 교육 기간의 확대, 교육 강사의 자질 개선 및 강의 환경 향상을 위한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들이 어려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내기 어렵거

나 이동수단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농어촌지

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지

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어 습득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통

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서비스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주 초기의 여성결혼이민자

들이 혼자서 먼 거리를 이동하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남편들이 

아내의 이동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들은 일 하기에도 바

쁜 시간을 쪼개어 교육기관까지 아내를 통학시키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주여성가족대상교육의 경우는 방문교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시골농촌사람들 같

은 경우에는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방문해서 교육을 해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교육

이 있어서 보내고 싶어도 내가 다 이동을 시켜야 하니까 교육이 있다고 하면 조금은 

난감해요 (2-2-2, 전남, 남편, 안민철).

센터 차편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셔틀버스나 그런 것이 있으면 남편들이 편하게 

혼자가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텐데 (2-2-15, 전남, 남편, 김호철).

아내들은 한국어 교육의 내용이나 질과 관련된 서비스의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데 반해, 아내의 생활과 이동을 책임져야 하는 남편들은 교육

의 질 못지않게 교육을 받기까지의 과정이나 절차에 관한 서비스가 개선되기



Ⅳ.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경험과 욕구  129

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결혼으로 비롯된 성별 입

장의 차이임과 동시에 접근성의 여부에 따른 지역 간의 차이이다. 이런 접근

성과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방문교육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주의 초기 기간에 출신국의 언어를 통역해 줄 수 있는 통역서비스의 제

공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에게서 공통적으로 지적되

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서비스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한국어

를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역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

한 응답에서는 아내와 남편 간에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말과 전통교육이 가정 낯설게 느껴졌고,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줄 통역사가 필요하다. {{에 먼저 온 일본사람 통해서 통역 받

음. 주로 비형간염접종 등 비자, 연수비자에서 동거비자로 바꾸기. 어디서 어떻게 얼마

의 비용이 드는지 알려주는 것 등의 행정적인 도움, 운전면허 바꾸기 서류, 번역, 서류 

공증 등...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처음에 왔을 때 통역으로 어디 가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어디를 가야지 가정에서 

살림 같은 거 살 때 쇼핑 같은 거 할 때 어디 가서 사야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부도 무슨 정책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잖아. 우리도 그냥 우리도 여기서 살다가 2년 있으면 국적을 딸 수 있는 거 

처음에는 몰랐어요. 결혼이민자들도 처음 왔을 때 어디가면 배울 수 있고 어떤 거 살

려면 어디를 가야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근처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뭘 해준다는 것 몰랐어요. 보건소도 어떤 도움을 주는지 몰랐어요 

(2-1-5, 전남, 아내, 위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통역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로 비자 발급이나 예방접

종, 보건소나 동사무소 등의 행정기관을 이용하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얻을

만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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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

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남편에 비해 배우자와의 관계 형성에 관심을 

적게 가져서라기보다 이주의 초기단계에서 각자가 처해 있는 입장의 차이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주 초기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생활하기 위해 각종 행정적인 정보를 습

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별 문제를 느

끼지 않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일차

적인 문제로 여기게 된다. 

아내가 처음 입국했을 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지만 통역을 해 줄 사람이 없

어서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몽골어 통역을 해 줄 사람이 군에라도 한 분 정도는 계셨

으면 하는 바램이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누가 몽골여성과 결혼을 하면 아내

를 통역사라도 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본인이 너무 처음에 힘들었기 때문에 (2-2-2, 

전남, 남편, 안민철).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실제로 수혜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

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 기다려야 했어요. {{동에도 있었는데 저희는 이미 개강을 했기 때문에 다

음 학기에 신청하십시오. 꼭 이래요. 정보가 제때 알려져야 하는데 그게 없었어요. 복

지관에서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 하는데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죠 (1-2-2, 서울, 남편, 

최동철).

2) 한국문화 및 배우자 국가의 문화 교육 지원: 음식, 전통문화, 명절

최근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이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문화와 많은 차이를 가지는 문화권에서 생활한 여성들의 이주가 늘고 있다. 

따라서 언어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만큼 문화의 차이에

서 비롯된 거리감은 결혼이민 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들이 지금껏 익혀온 생활습관이나 문화는 한국인들에게 자칫 

생소하거나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문화를 익힌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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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이 아니며 개인의 생활습관으로 체득되어 몸에 체현되는 몸과 무의식

의 습관이므로 자칫 사소해 보이는 생활 방식이나 관습도 문화적 갈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갖게 된다. 특히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의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면접에 응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고 있었다. 

외국사람 한국에 오면 완전히 틀리잖아요. 처음에 여기 올 때 사회생활부터 문화 이런 

거 가르쳐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요. 왜냐면 이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문

화!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깐 우리나라는 시어머니하고 여기 시어머

니하고 많이 틀려요...(중략)... 처음에 올 때 한국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부터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언어가 통하

는 사람한테 먼저 그 나라 외국인한테 먼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게, 언어보다 

(1-1-2, 서울, 아내, 하홍린).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요리해서 항상 부모님이 오면 인사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남존여비사상.... 명절 때 추석 때 형님 다 오시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어

요. 저는 큰며느리이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 못하겠대요. 진짜 (2-1-10, 전남, 아내, 황

티하).

위의 <1-1-2, 서울, 아내, 하홍린>은 문화의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 ‘고생

을 많이 했다’고 말한다. 중국에서는 주로 남성들이 가사 노동을 책임지며 시

부모와의 관계도 간소한 편인데 반해 한국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시부모 

봉양과 가사노동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2-1-10, 전남, 아내, 황티하>의 경우도 한국의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자신이 맡은 큰며느리 자리가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가부장

적 가치가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사적공간에서의 노동을 전담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성별에 따라 노동의 종류와 공간이 분리

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이런 한국의 문화는 익숙

하지 않은 낯선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 차이를 앞두고 한국의 문화만을 강조하며 여성으로써

의 성별 노동에 충실할 것만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양성평등사회나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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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기 위한 노력이 한국에 이주한 결혼이민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며, 또 가부장적 문화에 기반 한 성별 노동 분업이 계속 지켜가야 할 한

국의 문화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서로가 지금까지 익혀온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차이를 

관용적인 시선으로 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가정

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다문화 가정을 더욱 이해하고 배려한

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한국의 문화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의미가 아니

며,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이

런 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배울 것만을 강요하기보다

는 배우자인 남편들 역시 부인의 나라나 문화에 대해 알고 이해하기 위한 노

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 서비스는 한국음식이나 전통문화, 한국의 명절에 관한 

풍속들, 손윗사람을 대하는 한국의 예절 등 한국의 문화 전반을 결혼이민여

성들에게 알리는데 집중되어 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결

혼이민여성들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결혼이주 여

성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배우자인 남편도 부인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향후 남편대상 교육에 부인의 나라에 대한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추가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남편

들에게 부인의 나라나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의지나 욕구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아내 역시 남편이 자기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욕

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서 선생님이 베트남말도 남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베트남 문화도 여러 친구

들에게 보여주고 하면 좋겠어요 (2-1-13, 전남, 아내, 팜티엔).

상대방 나라의 교육이라든가 우리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교육이 있으면 적극

적으로 참여... (1-2-1, 서울, 남편, 송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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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문화, 예절 언어를 절대적으로 배워야 부인을 이해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이민자 남편들에 대한 교육과 대화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1-2-9, 서울, 

남편, 손철혁).

남편들을 위한 교육이나 서비스나 지원이 필요해요. 아내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키우기 위해 공부한다던가 하는 교육, 인사말, 국가에 대한 정보 책자나 그런 것이 있

어도 좋을 것 같아요 (2-2-7, 전남, 남편, 최시환).

아내나라 문화에 대해 배웠으면 좋겠어요 (2-2-8, 전남, 남편, 김태근).

이처럼 한국어 교육에 앞서 한국문화, 나아가 서로의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피면접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국

의 예절, 명절과 같은 한국의 전통들, 한국의 음식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아

내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상호적인 문화 교육이 진행될 필요

가 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국의 언어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정보화 교육

개인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손꼽

히는 정보통신의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한 평가에 걸맞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 교환되고 있으며, 행정, 금융 등

의 공공기관 서비스 역시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한국사회에

서 인터넷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며 필수사항인 것이다. 인터넷은 정보 

획득의 수준에서 볼 때 그 양과 질, 그리고 속도 면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의 대다수 사회서비스가 인터넷상으로 게시, 예약,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볼 때, 정보화 교육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한

국사회에서 제대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컴퓨터, 인터넷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즈음 컴퓨터 여러 가지 알려주는 것 많이 

있잖아요. 학교 안 가도 집에서 인터넷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좀 잘 배웠

으면 좋겠어요 (2-1-7, 전남, 아내, 부티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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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배우고 싶어요 (2-1-14, 전남, 아내, 하티빈).

결혼이민여성들은 어린 자녀 때문에 혹은 지리에 어둡거나 이동방법을 잘 

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잘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정보의 취득이나 교육기관

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인

터넷을 통한 정보를 취득하여 지리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정보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상담 및 부부교육

공간의 급격한 이동을 경험하는 결혼이민자들이 바뀐 문화에 적응하기 위

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주를 결심하고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이 그 동안 익혀왔던 모든 문화와 생활 습관을 포기한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서로가 익혀왔던 문화와 풍습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상

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이해와 

배려의 마음 없이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한국의 문화에 동화

될 것을 강요하거나 남성의 가치관에 따를 것만을 종용하는 것은, 원만한 가

정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

는데 있어 장애가 된다. 

한국문화, 일단은 그 가정에 사니까 문화충돌 생기기 때문에 문화교육부터 있어야 되

고 한국은 이런 거다, 그걸 제가 부딪치면서 느낀 거거든요. 지금은. 그러면서 많이 힘

들었었고 많이 싸웠었고 일 년 동안. 일단 남편교육도 필요해요. 남편이 일단은 외국

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배려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인정을 해줘

야 해요. 문화차이를. 남편들은 그걸 인정 못해요. 니가 타국에 와서 니가 적응해야 될 

부분이야.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얘기 하지마. 여긴 한국 땅이야. 한국식으로 

니가 적응해서 살아. 그 적응하는 동안은 천천히 가야하는데 완전히 확 바뀌기를 원해

요. 남편들은 그게 힘들어요. 남편교육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국에서 부

인이 왔으면 어느 정도 내가 이런 교육,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문화도 천천히 얘기

해줘야지 그런 각오가 없어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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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문화가족내의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

과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좀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자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문화에 대한 교육

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문화를 익히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남편 역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익힐 시간이 필요

하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상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제결혼에 따

른 문화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사전 교육서비스나 정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피면접자들의 응답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국제결혼을 앞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과 상

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제시되

었다.

외국사람 부부교육 같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같은 외국 사람한테도 남

편한테도 따로따로 해도 되고, 같이 교육받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교육받으면 생각 

바꾸면 틀려요. 그러면 상대방 많이 이해해주면 좀 틀리잖아요 (1-1-2, 서울, 아내, 하

홍린).

국제결혼을 하니깐 미리 국제결혼 좀 어려운거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교육도 있으면 

좋고, 그리고 부부사이 아까 얘기한 감정조절, 가정폭력 상담하는 프로그램 (1-1-3, 서

울, 아내, 유미코).

국제결혼에 대한 사전준비교육이 필요하다. 아빠가 되는 준비, 남편이 되는 교육이 필

요하다 (1-2-10, 서울, 남편, 강동근).

위의 사례 <1-1-1, 서울, 아내, 왕차린>, <1-1-2, 서울, 아내, 하홍린>, 

<1-1-3, 서울, 아내, 유미코>, <1-2-10, 서울, 남편, 강동근>은 모두 국제결

혼에 대한 사전준비교육, 특히 부부와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

다고 말한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하고 나서 겪기 쉬운 다양한 어려움들을 줄

이기 위한 교육이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무적으로 진행된다면, 다문

화 가족 내에서의 문화적 갈등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편교육은 부인하고 살기 전에 수속 밟을 때 먼저 의무사항으로 서류 순서를 넣어야 

할 거 같아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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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인별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결혼이민자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서로의 경험담을 주고받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제공도 중요하다. 다문화가정은 국경을 넘는 

가족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아내와 남편이라는 입장의 차이 외에도 국내결혼

과는 다르게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 있다. 국제결혼에 따른 가족 간의 갈등이

나 부부간의 갈등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아내

와 남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어려움이 

어느 한 성별에게만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일 수 있다. 따라

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이 제공될 필

요가 있다.

부부클리닉, 상담, 상담 가서 얘기하면 이혼까지 가는 부부가 거기 가서 얘기해요. 그

렇게 감정코치라고 하나?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으면, 그리고 애기 키우는 것도 그렇

고. 자녀관계, 요즘 똑같이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런 

(1-1-3, 서울, 아내, 유미코).

가족 사이의 갈등이 있을 때 상담사 분이나 상담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같은 

처지, 먼저 오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서로요. 그런데 적극적이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

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1-2-1, 서울, 남편, 송철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부와 가족 간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 가족과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강의 방식의 틀에 박힌 교육 보다는 다문화가족 전

체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체험 등의 행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 같은 거 있으면 같이 가서 같이 앉아서 교육을 받게끔 둘이 같이 끄덕끄덕하고 

그거 끝나면 같이 집에 가서 공감대 형성하고 저번에 비빔밥콘서트 같은 거 많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1-2-1, 서울, 남편, 송철민).

다문화축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2-2-14, 전남, 남편, 서우진).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은 다른 문화와 환경을 가진 낯선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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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생활상의 작은 문제들도 이들에게는 큰 어

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 버스표는 어디에서 사

야하는지, 관공서는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등 한국인에게는 너무도 익숙해

서 ‘정보’로 인식되지 않는 것들까지도 결혼이민여성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된다. 이렇게 생활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체

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이주 초기에 교육한다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의 차이로 힘들어 할 결혼이주여성의 고민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한국말 배우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 있으면 상담을 해준 선생님이 상담을 해 주었

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관한 생활문화 같은 거요. 쓰레기를 버릴 때라든지 애가 학교 

갈 때 어린이 집에 갈 때 뭐 어떻게 해 줘야 된지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

쳐줬으면 좋겠어요.(중략). 처음에 한국 돈 계산을 잘못하잖아요. 혼자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사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그게 불편했어요 (2-1-7, 전남, 아내, 부티밍).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이런 생활상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할 필

요성에 대해서는 남편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사회서비스로 정

보의 습득이 가능하지 않다면 모든 것을 남편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밖

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들 역시 버거움을 느끼게 된다. 나아가 사례 

<1-2-2, 서울, 남편, 최동철>은 이런 교육들이 만약의 경우 이주여성 홀로 

한국에서 생활할 상황이 오더라도 자립할 수 있을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중요성을 강조한다. 

조금씩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거. 하나부터 100까지 다 가르쳐줘야 돼요 처음

에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동사무소를 가든 구청을 가든 버스 지하철 타는 방법 표

사는 방법 모든 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방법 밖에 없어요. 낯설고 생소하거든요. 그

런 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차표 사는 법, 동네 관공서 어디 있는

지, 도서관 어디 있는지, 그런 시설 이용은 어떻게 하는지.... 외국인이 한국인처럼 자립

을 해야 되거든요. 가정을 꾸리지만 간혹 가다 이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재혼하든 계속 살아가더라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

요 (1-2-2, 서울, 남편, 최동철).

또한 국적취득과 관련된 행정절차 등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불만이 아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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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절차를 모두 밟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적 변경 우리나라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여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은 2년 반 정도 기다려야 해요. 대사관이 서울에 있잖아

요. 왔다 갔다 버스비가 얼마에요? 간단하고 쉽게 바꾸어 졌으면 좋겠어요. 번역비용

이 많이 들어요. 제주도에 사는 언니 비행기 타고 한 다섯 번 쯤 왔다 갔다 했는데 아

직 안 끝났다고 해서 이제 안 한다고 포기했대요. 돈 20만원 내고... 출입국에 몇 번가

고 돈 20만원 낸데요. 늦어서 못 가면 또 돈 내고. 한 아는 언니는 출입국에 벌금이 

300만원 들었어요. 서류가 대사관에 왔는데 시간이 늦어버려서 한국 돈으로 출입국에 

벌금 300만원 냈어요.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에 있는데 내가 서울 가까

이에 살고 있으면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시간이 있으면 생각해

요 (2-1-8, 전남, 아내, 말리카).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국적 바꿨어요. 남편이 알아서 해와서 했어요. 서류

를 잘 몰라서 서울까지 가야돼요. 베트남대사관까지 직접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를 

모르니까 하나씩 하나씩 갔다 왔다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신청한지 6개월 

뒤에 국적 취득했어요 (2-1-10, 전남, 아내, 황티하).

국적 변경 시 서류 번역하고 베트남 대사관 가고 하는데 다해서 95만원인가 들었어요. 

내가 다 했죠 (1-2-7, 서울, 남편, 이종길).

국적취득을 위해 우리가 서울대사관까지 가야 돼요. 대사관까지 못 가더라도 ○○도

청에서라도 해주면 좋겠다. 국적취득 대상자의 남편통장에 1000만원이 있어야 하고... 

(2-2-3, 전남, 남편, 이강필).

현재의 국적 취득 절차는 그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서류를 모두 갖추

어 내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신청이 처리되는 기간도 적지 않게 소요된

다. 이에 절차의 간소화와 국적 취득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는 요구가 많았다. 또 국제결혼가정이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소개업체를 이용

하는 경우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서류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영상홍보물의 제작과 같

이 행정안내의 방법도 좀 더 다양화해서 결혼이민 여성들이 복잡한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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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다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국적 변경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라는 거 따라가면서 한 거뿐이고 책자 같은 

거 없었어요. 우리가 민방위 교육 받는 것처럼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는 소집을 해

서 구청강당이나 거기서 영상물 보여주고 책이나 딱 주면 책들은 없어지거나 어디 팽

개쳐 놓잖아요. 영상홍보물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1-2-1, 서울, 남편, 송철민).

국적취득을 신청해 놨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1년 넘게 걸린다고 하니까.. 

상담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서류철 보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려웠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있는 경우는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게 해 주고 빨

리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류 처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 서류처리를 남

편이 가서 해야 한다. 우리 이주가정에는 남편들이 정신연령이 좀 떨어지고 장애를 가

진 분들도 계신다. 그런 분들은 국적취득을 위한 서류처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단지 재산이 없다는 이유

로 국적취득을 못하고 또 남편이 서류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못하는 경우

는 안타깝다.... 결혼 정보회사 같은데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법적으로 대

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해주는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2-2-2, 전남, 남

편, 안민철).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이 떠나온 본국의 가족과의 재상봉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초청 기간의 문제나 초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이외에도 초청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초청한 가족의 체류기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연장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촌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처가 식구들을 초청해도 3개월 정도 밖

에 못 있으니까 일손도 없고 처가댁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서로 아쉬워요. 초

청 기간을 오래해 주었으면 좋겠다 (2-2-2, 전남, 남편, 안민철).

친정식구 초청하는 거요. 초청하면 3년까지 돈 벌게 해줘요. 가족은 괜찮은데 친척들

은 6～7개월 걸리니까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2-2-5, 전남, 남편, 원성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

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적취득과 함께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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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엄마의 이름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아이라는 것이 밝혀져 아이가 받게 될지도 모를 편견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이며, 이런 불안감은 아내와 남편 모두 경험하는 것이다.

아이가 학교 다니기 때문에 나 이름도 한국으로 바꾸고 싶어요 (2-1-3, 전남, 아내, 오

양가).

학적부에 이름이 올라갈 때 한국 사람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바꾸려고요 

(2-2-7, 전남, 남편, 최시환).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배우자는 이주와 국제결혼을 통해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고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자신

이 겪고 있는 경험을 앞서 경험한 누군가의 조언은 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

을 준다는 점에서 몇 번의 일방적인 교육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자신보다 앞서 결혼이주를 경험한 여성들과의 연계를 통해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문제의 해결방법을 듣는 것은 이주 초기의 여성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통 이주 초기의 여성이민자들은 주로 남편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보를 얻

고 한국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 전적으로 참가

하게 되는 남편들 역시 자신 이외에 제 3의 조언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

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서로의 문화나 의견에 대한 차이가 둘 만의 관계

가 아닌 경험자의 관계를 통해 조율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

라는 생각에서이다. 

 

혼자만의 얘기를 하면 주입식이라 하고 처음엔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니까 주위사

람들 같이 협력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죠.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친구들 오히려 

얘기를 하다보면 더 빠르죠... (중략) ... 동네 같은 또래 친구 사귀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함 (1-2-2, 서울, 남편, 최동철).

이처럼 경험자와의 관계를 통해 도움을 얻는 방식은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

움을 겪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하는 일일뿐 아니라 국제결혼을 통해 어려움

을 겪는 남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심층면접에서 결혼이민자의 남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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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경험자의 조언을 통해 국제결혼에 대한 적절한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런 점에서 국제결혼을 미리 경험한 

가정과 교류하는 기회가 체계적으로 제공된다면 많은 결혼이민자가족이 도

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리 나와 있던 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어떻게 산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2-2-11, 전

남, 남편, 김진호).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정방문을 해서 대화도 나눠보고 그랬죠 (2-2-13, 전남, 남편, 

길수찬).

5)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입국 초기의 결혼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요구 역시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개선에 대한 요구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들의 배우

자가 처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 같게 혹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은 각자가 처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사고되

는가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별에 따라 어떤 요구가 더 중요하

게 의미화 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서비스 정책이 고민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먼저 이주 초기의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 

초기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존재가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경우 언어의 취

약함 등으로 인해 이후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기회 자체가 차단될 위험

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지점이다. 이에 

대한 요구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들에게서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언어의 장벽 역시 이주 초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지점 중 하나이다. 가족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나누고 새로운 한국사회의 

일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이 전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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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중 한국어 교육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의 확충,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 강사의 

자질 개선, 통역 서비스의 제공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요구가 있

었다.

이주 초기의 국제결혼가정에서 가장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충돌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문화적 차

이에서 비롯된 충돌을 줄이고 한국문화에 좀 더 쉽게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

기 위한 사회서비스들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데, 대개 한국의 음식과 전통들, 

명절, 손윗사람에 대한 예의범절 등을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알리고 교육시

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습득할 것만을 강조함으로써 상호적인 방식의 문화 교류를 어

렵게 한다. 특히 가부장적 가치관이 강한 한국사회의 문화에 여성결혼이민자

들이 적응하기 힘들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식의 문화교육

이 행해질 필요가 있기에, 이런 점에서 남편들을 대상으로 아내의 문화에 대

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면접

에서도 아내들은 남편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기를 바라고 있었으

며, 남편들 역시 아내와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아내의 문화에 대해 배우

고자 하는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가정이 겪게 되는 특유의 문제들이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농촌이라는 지리적 접근성의 취약함이다. 그 

외에 농번기 등 농촌 특유의 노동 사이클로 인한 문제, 노인들이 많아 양육보

조자 없이 육아를 여성 1인이 전담해야 하는 어려움, 정보 접근도의 취약함 

등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이 겪는 어려움의 주요 요인인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가족들도 충분히 이용할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들이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지리적 취약

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화 교육 역시 확대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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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외에도 국제결혼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상담하거나 교육

받기를 원한다는 요구가 여성결혼이민자들과 남편들의 면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주 초기 국제결혼 가정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대처

하기 위한 교육이나 이주 경험자와의 연계가 제공된다면 많은 결혼이민가정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입국초기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여 여성결혼이민자 혼자서

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이에 현재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각국의 언어로 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보완이 요

구된다.

나. 임신 및 출산전･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1)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정보제공

결혼이민여성들은 낯선 타국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되므로 많은 불

안에 시달리기 쉽다. 이런 여성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서비스의 

확대와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이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국의 언어로 된 관련 

책자를 센터나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애기 처음에 임신할 때 너무 불안했었는데, 외국사람 위한 거 없었고, 산부인과가면 

일단 젖먹이는 거 교육을 안 받아서 분유 먹였어요. 애기 키우는 법은 일본책을 읽어

주고 그래도 틀린 거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그런 교육은 없었어요 (1-1-3, 서울, 아

내, 유미코).

고향에 러시아말로 된 임신정보를 부탁해서 임신해서 필요한 것 받아보고 했어요. 나

중에 임신하면 그런 책도 필요해요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타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데 대한 불안을 상담을 통해서 줄이면 좋겠고 의료적인 혜

택도 받아서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싶다 (1-2-8, 서울, 남편, 김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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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 응한 여성들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이

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으며, 이는 남편을 대상으로 한 면접에서도 같

게 나타났다. 많은 국제결혼 가정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려움 점을 감안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이 필요하

다. 또 임신전․후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동시에 임

신과 출산, 육아에 관한 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임신전ㆍ후에 의료보건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산모관리, 예비부모교육 등이 필요하다. 

보건소에서 산모관리를 받았는데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신생아에 대한 교육과 예

비부모로서의 마음교육도 있었으면 좋겠다 (1-1-8, 서울, 아내, 미사토).

한국의 병원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1-1-11, 서울, 아내, 류린난).

임산부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지, 아이에게 좋은 영양 음식이 무언지 알려주면 좋겠어

요 (2-1-15, 전남, 아내, 주티안).

생애주기별 아이들의 특징과 의료적 대처방법과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1-2-8, 서

울, 남편, 김기복).

산모교육과 도우미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임신 전ㆍ후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으

로 힘이 들었다 (1-2-9, 서울, 남편, 손철혁).

태교와 지속적으로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1-2-12, 서

울, 남편, 정우영).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음식에 적응하기 전에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입덧

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신기간 중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변

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먼 타국에서 이주한 상태이므로 남편 

외에는 마땅한 도움을 청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 이런 아내의 힘듦을 

가까이 곁에서 지켜보는 남편들은 그러한 아내의 고생을 도와주지 못해 안타

까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입덧으로 힘들어 할 때 자국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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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음식과 조기검진에 대한 보험서비스가 필요하다 (1-1-12, 서울, 아내, 마키).

첫 아이 임신할 때 향수병으로 고생했어요. 전혀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2-2-9, 전남, 

남편, 오태호).

입덧을 심하게 해서 그럴 때는 중국음식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

겠다고 생각했어요 (2-2-11, 전남, 남편, 김진호).

임신해서 음식 쪽에서 좀 고생을 했어요 (2-2-14, 전남, 남편, 서우진).

2) 산후관리: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친정이 먼 타국이고 마음 편히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출산과 출산이후 산후조리과정은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시어머니 등 가

족이 산후조리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시어머니는 연로하신 경우가 많아 산후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임신 전․후 받아야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산후조리

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산후도우미의 존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면접에서도 산후도우미를 

통해 산후조리를 받고자 하는 요구가 남녀 공통으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으

며, 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문 산후도우미 제도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

된다.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생활에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산모교육과 도우미

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태교를 함께 해주는 것, 산후조리가 필요함. 출산으로 인해 큰 아이들을 전적으로 돌

보는 도움이 집중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갓난아기를 전적으로 돌봐주기 (1-1-10, 서

울, 아내, 마이코).

출산 이후 산후도우미가 필요하다. 일가친척이 없고 남편은 출근하고 혼자 아이를 봐

야하기 때문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함 (1-1-11 서울, 아내, 류린난).

출산도우미, 산후도우미 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1-12, 전남, 아내, 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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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을 때 산후조리 같은 거 좀 해줬으면 좋죠 (1-2-7, 서울, 남편, 이종길).

산후조리를 무료로 받았으면 좋겠다 (1-2-8, 서울, 남편, 김기복).

산모교육과 도우미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임신 전ㆍ후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으

로 힘이 들었다 (1-2-9, 서울, 남편, 손철혁).

이때 농촌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하고 이동거리도 길어 산후

도우미가 방문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농사일과 다른 아이들 

돌보는 일 등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

역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산후도우미의 파견 외에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

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산후조리원 입소 등의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

다. 

산후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한 시간 넘게 걸리는 읍에서 오다 보니...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읍 소재지를 벗어나면 거의 산후조리가 아니고 다시 밭에 가는 것이나 마찬

가지죠. 이런 데는 산후조리사를 파견하는 것보다는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데서 도움

을 받으면 산후조리원 같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오시면 일해 주는

데 뭐라도 대접을 해줘야 하고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부담이 되죠. 마음 편하게 

서비스를 못 받는다 (2-2-1, 전남, 남편, 김규범).

산후조리는 병원에서 산후조리원 신청했어요. 산후도우미가 집으로 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애기 막 낳고 한 달 정도는 병원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지금도 애들이 힘들게 하니까 안쓰러운데 (2-2-5, 전남, 남편, 원성필).

3) 예방접종 및 정보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한 홍보(알림서비스), 육아 

정보 제공

아이의 예방접종은 대개 보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의 

발달시기와 예방접종의 종류에 따라 접종해야 하는 시기가 달라 미리 알려주

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어

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접종시

기가 다가오면 휴대전화나 우편물을 통해 일괄적으로 예고하는 방식의 도입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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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시기를 잘 잊어버려서 알림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문자나 엽서). 요즘

은 산후도우미서비스도 있다고 들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 임신 중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병원 등에서 홍보해 주면 좋겠다 (1-1-8, 서울, 아내, 미사토).

임신 전ㆍ후 서비스가 너무 미약하다. 서비스 날짜 알려주는 홍보가 부족하여 그나마 

있는 것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아쉬웠다. 홍보가 부족하여 보건소에서 영구치의 홈

메우기 등도 못 받았다. 아는 사람끼리만 서로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홍보가 필요하다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아이의 시기별 접종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1-2-9, 서울, 남편, 손철혁).

한편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엄마가 아이의 육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데,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한국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결혼이민여성

들이 육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획득하여 아이를 양육하기란 어려

울 수밖에 없다. 앞 절에서 언급되었지만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우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보건소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

에 한계가 있으며,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언어구사 능력이 부족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결혼

이민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

로 정리하여 책자나 포스터 등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면 좋을 것이다.

아이 나이에 맞는 이유식 정보가 필요하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예방접종 일자 등의 육아보건정보가 복잡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었다 (1-1-12, 서

울, 아내, 마키).

아기 이유식하고 고기, 과일 어떤 게 좋은가, 과자 어떤 게 좋은가 알려주세요 

(2-1-13, 전남, 아내, 팜티엔).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보건소에 갔을 때도 애기 마사지 때

문에 가면 마사지 해주고 끝이지 그 뒤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어떤 걸 무료로 

해 준다든지 그런 말이 전혀 없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보건소에 갔으면 보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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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뭐 종이라든가 그런 거라도 안내문이라도 줬으면 나

는 못 알아먹어도 못 읽어도 집에 가서 남편한테 보여주면 어떤 어떤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워요 (2-1-4, 전남, 아내, 텡기스마).

아이가 아픈 경우 부모는 당황하게 되는데 특히 육아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의

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정도가 더 심하다. 이 때 남편 외에 상담을 청하거

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면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임신 후에는 애들 때문에 가요. 애기는 아플 때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애기 키울 때 

이렇게 해야 돼, 다 이거 가르쳐 유아에 대해 다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같이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아니지만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물어보고 싶을 때 바

로 연락하고 (2-1-4, 전남, 아내, 텡기스마).

4) 통역서비스 제공 및 지원서비스

자녀를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이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정작 제공되고 있

는 보건의료서비스 마저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아

파서 병원을 찾은 외국인 여성들 중에는 서툰 한국어로 인해 아이의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통역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 받을 때 영어와 일어통역사 필요하다. 아기가 갑자기 아플 때 어느 

병원을 가야될 지 알려주는 통역사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보통은 이러한 소통의 문제 때문에 남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

나 남편을 동반해서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내에게 뿐만 아니라 남편

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많은 남편들 역시 통역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여기에는 자신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목적 뿐 아니

라 아내가 자신이 동행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

기를 원하는 마음이 함께 중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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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갈 때마다 일일이 통역을 다 했죠. 매번 갈 때마다 (1-2-2, 서울, 남편, 최동철).

이주여성들에게는 말도 잘 통하지 않아서 무엇이 필요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병원에

서 간호사들이 약간 불친절하더라고요. 통역요원을 배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2-2-3, 

전남, 남편, 이강필).

임신해서 병원 간다거나 이런 게 자원봉사라든지 많이 해결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먼

저 오신 분들이 (1-2-1, 서울, 남편, 송철민).

이런 점에서 볼 때 의료시설에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국제

결혼 가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한국으로 이주하

여 한국어에 비교적 능통한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한다면, 이들에게 취업의 기

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데서 야기된 문제일 수 있지만, 의료서비스 

종사자의 고압적인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낙후된 시설로 인해 이용이 꺼

려진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처럼 제공받는 서비스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응답자의 의견은 현재 한국사회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제결혼 가정의 의존

도와 기대를 반증한다.

혈압 때문에 보건소 갔는데 왜 또 보건소 오는지 자주 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가면 

언제든지 와도 친절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2-1-6, 전남, 아내, 쿠라키마이).

보건소 직원들의 다소 딱딱한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12, 서울, 남

편, 정우영).

보건소는 아무래도 믿음이 덜 가고 서비스가 다양하지 않아서 임신한 상태에서는 많

이 가지 못했다 (2-2-2, 전남, 남편, 안민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거나 혜택을 주는 것 체계가 많이 부족하다. 질적으로 많

이 낮아서 어려움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 (2-2-6, 전남, 남편,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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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에 직접적인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들에

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다. 더구나 결혼이민여성들은 낯선 타국에서 임

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되므로 더욱 많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임신, 출산 전․후 사회서비스들

이 이러한 결혼이민여성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임신․출산을 전후한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이 꼽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

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의 부족과 언어의 문제이다. 의사소통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자국의 언어로 된 자료를 공공기관 등에 

폭넓게 비치하고 태교, 산전 운동, 출산 후 아이 양육에 대한 정보 및 관련 

교육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 입덧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을 위해 

임신 기간 중 자국의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기간을 거쳐 출산을 하고 나서는 좀 더 실질적인 문제들이 대두하게 

된다. 산모는 적절한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아이를 위한 이유식, 

예방접종 등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들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산후조리의 경

우 보통 친정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타국에서 이주해 온 결혼이민여

성들이 친정의 도움을 받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며 시어머니는 연로하신 경우

가 많아 마땅히 산후조리를 해줄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

구나 출산을 전후로 알아야 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산후조

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산후도우미에 

대한 필요가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문 

산후도우미 제도에 대한 지원 확대가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농

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산후도우미의 이동이 어렵

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의 육아와 관련해서는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보와 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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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인해 발달시기에 맞게 아이 양육법을 배우거나, 예방접종 등 의료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이 대부분 엄마에게 지워지는 현실에서, 아직 의사소통에 능숙하지 

못하고 한국의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정보의 부

족이나 이해도의 낮음 등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남편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불편한 일이다. 남편들은 자신이 겪는 불편함 외에도 

아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내 역시 혼자서도 자유롭게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

통적으로 통역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덧붙여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고압적인 태도나 낙후된 시설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응

답이 있었다. 이는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대적인 기대감을 반증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더 많은 결혼이민여성들과 국제결혼가정의 구성원들이 산

전, 산후의 사회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적인 노

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 아동양육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1) 엄마 교육: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육아정보, 아이 지도를 위한 한국어 

교육

임신과 출산을 거쳐 자녀양육기에 들어서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서

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점차 아이에게 무게중심을 맞추는 쪽으로 이동하게 된

다. 아이 양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지만 가부장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엄마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아직 한국어나 한국의 육아 시스템

을 능숙하게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로 인해 혹여 아

이의 양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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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기에 접어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필요성을 느끼게 되

는 부분은 아이의 발달시기에 맞는 운동이나 식단은 무엇인지, 생활 습관은 

어떻게 잡아주어야 하는지, 혹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는 어떤 것

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이다. 때문에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보육시스템과 각종 육아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요즘에 강의 들으러 가면 5세 이전에 발달 다 됐으니깐 그때가 중요하다하는데 이미 그

땐 늦었잖아요. 그런 부분 몰랐어요. 그냥 같이 놀아주면 되지. 첫 애는 그랬는데 지금 

교육을 하도 많이 받으러 다니니깐 후회되는 거예요. 엄마교육은 없었어요. ...(중략)... 보

육시설 구립도 갔었고, 사립도 갔었는데 처음에는 구립이 뭐야? 이것도 몰랐고 주위엄

마들한테 물어봤어요. 구립이 어떻고 사립이 어떻고,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보육시설

이 어떻게 되어있다,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유치원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런 차별점

도 교육해줬으면 좋겠어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사례 <1-1-1, 서울, 아내, 왕차린>은 아이의 발달시기에 따른 육아법을 미리 

알지 못하고 첫 아이의 양육시기를 넘겨버려 안타까웠으며, 한국의 엄마들이 알

고 있는 기본적인 양육 시설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

한다. 이런 점에서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엄마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남편을 대상으로 한 면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다.

신체적 발달을 위한 영양식이나 운동법이 필요하다 (1-2-12, 서울, 남편, 정우영).

언어발달이나 음식 같은 것(이유식, 편식, 음식습관) 등이 부족하다. ...(중략)... 반찬, 

육아문제 그런 것들은 그냥 조언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거

나 항상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2-2-7, 전남, 남편, 최시환).

특히 자녀 양육기에 들어선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려하는 점은 아이

의 언어습득 능력에 관한 것이다. 보통 이 시기에 아이는 주위 사람들의 대

화를 듣고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이 양육의 대부분을 담당하

고 있는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은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구사능력으로 인해 아

이가 제대로 한국어를 익히지 못할 것이라 걱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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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면서 한국말을 잘 하지는 못해서 많이 걱정이 되요. 발음이 좀 이상할까봐 

걱정이 돼요 (2-1-3, 전남, 아내, 오양가).

언어 교육 시 한국 사람과 비교해서 수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아이의 언어가 

떨어질 시 엄마교육과 아이교육 병행 필요하다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한국어 더 배워야 해요. 애기 이제는 어린이집 다니잖아요. 이제는 내년에 학교 들어

가잖아요. 문장 그런 거 만드는 거 많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자신 있고 이렇게 좀 더 

배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 들어요. 이제는 애기 가리키면서 내가 너무 뭐랄까 자신이 

너무 없어요 (2-1-10, 전남, 아내, 황티하).

사례 <2-1-3, 전남, 아내, 오양가>,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2-1-10, 전남, 아내, 황티하>는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실

력으로 인해 아이의 한국어 발음이나 언어구사 능력이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한국어 구사능력은 이주의 모든 시기

를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자녀양육기에 접어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아이가 습득할 언어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자신의 언어 구사능

력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자녀의 성장에 따라 결혼이

민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에 대한 욕구나 필요는 새로운 차원으로 전화되며, 

특히 아이 양육기는 아이의 언어발달에 특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한국어교육서비스는 아이와 엄마 양쪽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주시기를 고려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덧붙여 아이 양육이 부모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몫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 아동의 한국교육시스템에 대한 적응이나 

아이 교육의 책임이 반드시 어머니에게만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국인 아버지들도 자신들의 자녀가 한국인을 어머니로 둔 

다른 어린이들보다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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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학습지원 서비스(한국어 교육): 기간 연장, 시간 조정, 행정구역 

구분 없이 가까운 곳 이용가능토록 조정

방문 학습지원 서비스는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 중 하나이며, 그 만큼 기대 

또한 큰 서비스이다.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 때

문에 자녀의 한국어 이해․구사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학습지원 서비스에서도 한국어 학습지원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게 나타

났다. 실제로 아이들의 한국어 이해․구사력은 취학 후 학습 능력이나 학교 

적응과도 연결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언어 및 문화교육,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 엄마가 외국인인 경

우 어휘력이 많이 떨어져서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면 학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업

에 대한 이해력, 자신감을 상실해서 학교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1-8, 서울, 

아내, 미사토).

아이들이 언어검사를 받았는데 같은 또래의 나이 때에 비해서 언어능력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방문선생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2-1-1, 전남, 아내, 티나).

한국사람 자녀 양육 교육열이 높은데 자녀 양육 방법 모르고 책을 사주고 싶어도 어떤 

책을 사주어야 될지 막막해서 자녀 양육 서비스와 자녀와 깊은 대화하기 위해서 한글

공부 서비스가 필요하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아이들은 발달 초기에 주된 양육자와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

득한다. 그러나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 아이들의 어휘 구사력이나 단어 습득

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한국인인 남편이 아

이의 언어 모델 역할을 대신 수행해야 한다. 이는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성

별에 따라 공사 노동 분리가 확고한 한국사회에서 생계책임자와 아이의 언어 

교육에 대한 책임자 역할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남편들

에게 많은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필요한 게 동화책 읽어주기. 애들이 크다보면 책을 많이 접해야 되거든요. 책을 

접해야 되는데 그걸 못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 주더라도 같은 책밖에 못 읽어주는 거

예요. 그 뜻을 모르니까. 전부다 제가 애들 책 많이 읽어주고 지금도 글자는 제가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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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줘요. 생계도 유지해야 하고 애들 교육도 살펴야하고 그래요 (1-2-2, 서울, 남편, 최

동철).

이런 점에서 방문 학습지원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피면접자들에

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방문 학습지원 서비스가 결혼이민자

가정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특

히 기간이 짧아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 방문 

학습지원 서비스는 5개월간 제공되며 일주일에 두 번, 한 번에 두 시간씩 방

문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언어를 습득하기에 5개월의 기간이 너무 짧아 기

간연장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방문아동양육 서비스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제 더 

학습도우미가 필요할 때 서비스를 못 받은 점이 단점이다 (1-1-8, 서울, 아내, 미사토).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썼으

면 좋겠다 (1-1-11 서울, 아내, 류린난).

수혜자인 결혼이민여성과 그 배우자는 모두 아동양육도우미제도의 시행 

자체에는 만족감을 보였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개선 

요청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혜 당사자로부터 제도의 보완

점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양육지도사 선생님도 5명의 아이들을 돌봐주시는데 큰 아이와 막내의 연령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 분으로 부족하다. 연령을 구분하여 서비스구분이 필요하다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양육도우미 제도가 일정한 요일 일정한 시간에 얽매여 있어 여러 가지 자유로운 활동

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동지원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꼭 

엄마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저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은 같이 활동을 해주지 못해 아

이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 같다 (1-1-11 서울, 아내, 류린난).

아동양육서비스가 저한테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는 건데 애들한테 선생님

이 직접 공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1시간은 엄마한테 해주고 1시간은 애들한

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2-1-6, 전남, 아내, 쿠라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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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족을 중심으로 지리적 취약성의 문제

가 제기되었다. 아동양육서비스는 대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해당 행정구역 내

에서 제공되는데, 농촌지역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 담당하는 지역자체가 

넓고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로는 관

할 행정구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관할은 다르지만 인접한 다른 지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용이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구분 없이 이용이 편리한 지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이용자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

 

방문교육 프로그램 있어도 힘들 것 같다. 선생님들이 오시는 것도 거리도 있고 아이들 

시간과도 안 맞고.. 아이들하고도 소통하는데도 엄마아빠가 매를 들고 하기도 힘 드는

데... 그런 점에서 찾아오시는 게 미안하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기는 {{센터하고

는 1시간씩 멀지만 {{센터하고는 5～10분 거리다. 지역에 구분이 없어져, 가까운 곳

에서 받을 수 있으면 서로 좋을 것 같다 (2-2-1, 전남, 남편, 김규범).

3)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 및 보육시설 확충

면접결과 많은 다문화 가정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비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농촌에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서는 육

아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엄마의 한국어 실력이 능숙하지 않아 아이가 

말을 잘 배우지 못할 것을 더욱 우려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아이를 아주 어

린 나이부터 어린이 집 등의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어서 보육비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치원 관련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 대부분 저소득가정으로서 비용지원 같은 거 

해줬으면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엄마가 한국말 발음이 부족하니까 애기가 어린이집 다니면서 정확한 발음 배웠으면 

좋겠어요 (2-1-7, 전남, 아내, 부티밍).

내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아내의 발음이 완벽하지 않다보니 정확

한 발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한다. 비용이라도 지원이 됐으

면 좋겠다 (2-2-2, 전남, 남편, 안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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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니면서 더욱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내와 남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결혼이민자 가정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아이를 보육

시설에 맡기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만만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비 지원은 보육비용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많은 결혼이민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도 서술하였듯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은 지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각종 사회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런 지리적 취약성의 문제 외에도, 도시와는 다른 노동 사이클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 역시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대한 면접에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남편들을 중심으로 보육

기관의 운영시간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제기되었다. 보육시설의 운영시

간은 대개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다. 그러나 농촌의 농번기에는 아이

들이 보육시설에서 돌아오는 시간과 한참 일할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아이

들이 돌아오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 중도에 일손을 놓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문에 농촌지역의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농번기 철에도 늦

게까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탄력적인 시간 운영을 하는 보육시설

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늦게까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아침에 아홉시 반에 가서 집에 오

면 다섯 시 정도 되요. 한참 들에서 일할 시기잖아요. 그런 점이 불편해요 (2-2-1, 전

남, 남편, 김규범).

주말 같은 경우는 농촌일손이 바쁠 때는 집이 거의 전쟁터죠.. 큰아이들이 봐 준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막내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한다. 쉬는 날, 주말 같은 경

우, 쉬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시골에 바쁠 때는 안전하게 잠깐이라도 봐 주는 곳이 필

요해요 (2-2-1, 전남, 남편, 김규범).

동시에 보육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다. 많은 서비스 

기관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도심과 떨어진 농촌 지역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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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져 아이를 맡기고 데려오는데 불

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적 차이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적당한 거리마

다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보육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시골이다 보니 인근에는 많이 없어서 가까운 곳에 믿고 아이를 맡길 만한 기관 같은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이 쉽게 친구들도 만들 수 있는 곳 있으면 좋겠다 

(2-2-2, 전남, 남편, 안민철).

가까운 어린이집까지 20～25분 차로 걸린다.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2-2-3, 전남, 남편, 이강필).

4) 문화체험 및 역사교육

한 나라의 문화는 오랜 역사를 통해 누적, 축적되기 때문에 문화와 역사는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주 초기 자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말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 현재는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

의 역사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적절한 사회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데, 면

접 결과 자녀 양육기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기에 문화체험 및 역사 교육에 대한 필요가 특히 부각되는 까닭

은 아이의 교육에 기본적인 역사 지식이 필요함을 결혼이민여성들이 경험으

로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아이를 지도하는데 있어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부분은 언어 교육과 동시에 역사에 대한 부분인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엄마의 지도하에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

게 되므로 시기별로 적절한 수준의 역사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문화교육 특히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한국 엄마는 당연히 알고 있는 역사와 인물을 알

려주는 공부가 있어야 한다. 엄마를 위한 역사탐방의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그러나 많은 국제결혼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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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활의 긴급한 요구가 아닌 문화체험이나 여행을 즐길 시간 및 경제적 여

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계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남편들

의 면접에서 여행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생활상의 이유로 실행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부부여행도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1-2-7, 서울, 남편, 이종길).

차가 없어서 아이들을 나들이에 보내고 싶다. 아내와 오붓하게 둘이서 여행하고 싶다 

(1-2-10, 서울, 남편, 강동근).

이런 점에서 다문화 가족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

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및 역사체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여행을 통한 문화체험이나 역사 교육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

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식이다. 또 이는 결혼

이민자 스스로가 느끼는 자존감의 향상과 더불어 엄마와 아이사이, 부부 및 

가족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5)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아직까지 단일민족 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생김새나 피부색에서 보

통의 한국인과 차이가 나는 경우, 같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외국인’

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한국인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외모를 

가진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자신의 아이가 보육시설에서 혹시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는 점으로 인해 아이들 사이에서 곤란을 겪지 않을까 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는 하나의 사회적 서비스나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닌데, 피부색이나 인종, 문화의 차이에 대해 인정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 사회 전체적인 인식을 새롭게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적극

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문화서비스가 많지만 따로 묶어서 대우를 받고 있어서 열등감이 느껴진다. 서비스 

받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받지만 국제가정의 장점을 부각시켰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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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정도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일반사람에게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일본의 예

를 들어서 일본의 좋은 점을 따로 알려줬음 좋겠다. 엄마는 모르지만 각 나라의 특성

을 잘 아는 사람이 교육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인의 우수

한 혈통과 엄마 나라의 따뜻한 교류가 있다면 혼혈이라는 느낌보다 ‘뛰어난, 특별한 

나다’라는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다문화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 (1-1-12, 서울, 아

내, 마키).

6)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노동과 임금을 

받아오는 공적인 노동이 성별에 따라 분리되어 있다. 대개의 여성결혼이민자

들도 사적인 영역의 노동을 전담하며, 특히 아이의 양육과 교육의 부분에서 

일차적인 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

의 부족한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보 부족을 절감하

게 되는데, 따라서 양육에 도움이 되는 각종 사회서비스가 보다 충분히 제공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선 아이의 신체발달단계에 따른 식단이나 운동요법, 생활 습관 교육 등 

양육에 관한 정보와 한국의 보육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

다는 응답이 많았다. 많은 피면접자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육시스템과 각종 육아법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

한다. 

특히 자녀양육기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의 언어구사능력에 대해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보통 이 시기에 아이들은 주위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언어를 익히기 시작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여성은 자신의 한국어 구사능력

이 아이의 언어 습득 모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아이의 한국어 발음이나 언어구사 능력이 또래

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 것에 대해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로는 방문학습지원 

서비스와 아동양육도우미 제도가 있다. 이 제도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부

족한 한국어 구사능력을 보충하고 아이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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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학습지원 서비스의 경우 특히 한국

어 학습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 반면 기간이 5개월로 짧아 기

간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아동양육서비스 역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연령을 구분하는 서비스, 융통성 있는 시간 활용, 농촌의 지

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서비스의 제공 등 개선되기를 바라는 다양한 요청사항

들이 나타났다. 이의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서비스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완

점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언어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선택하는 대안

은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이다. 보육 시설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

면서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배우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가 단독으로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의 언어 발달

을 위해서라도 보육 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보육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차이도 존재한다. 아이의 학습과 언어 발달 능

력에 대한 우려와 서비스 지원 확충 요구는 모든 지역의 피면접자들에게 공

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피면접자들을 중심으로 지리

적 취약성의 문제와 농번기 등 농촌의 상황을 배려하는 서비스 운영이 필요

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현재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와 시설들은 보통 도

시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

들에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지역적 차이를 배려하고, 보다 많은 결혼이민

자들에게 폭넓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가족

의 삶의 방식을 고려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제

결혼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이유로 가

족 내에서 이러한 역사 체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역사탐방이나 문화체험의 기회가 제공

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 스스로가 느끼는 자존감의 향상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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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 아동취학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다문화가족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래의 사회갈등 위험을 최소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자녀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많은 

다문화가족의 엄마들은 자녀교육과 관련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절실

하게 가지고 있다. 아동취학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지원되고 있는 현행서비

스의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도 자녀가 아닌 학부모대상의 교육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및 부모교육

아이는 취학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학교에서의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 시기의 결혼이민가족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아이가 스스로

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긍정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을지의 여부와, 학교생

활에 잘 적응할지에 관한 것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이 아직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아이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의 막연한 불안감

을 해소하고 아이의 긍정적인 정체성 확립을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육아 문제에서도 힘들었을 때 저는 유료로 하는 상담실 갔었어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심리상담실. 근데 너무 비싸서 한 2개월? 애가 처음 취학할 때 힘들어 했거든요. 첫 번

째요. 교과서 챙겨줄 때, 짝꿍교과서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애가 복도에서 벌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근데 제가 외국에서 와서 모르잖아요. 그것도 엄마로서는 알

아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중략)... 아이들이 일단은 지식적인 것 보다 생활적응하고 

사회관계, 대인관계에서... 우리 애들이 마음이 좀 약하고 제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애

들도 좀 남자들이 짓궂게 그러면 힘들어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런 거다. 그러면 

얘기를 해줘도 힘들어하고, 지식적인 것보다 대인관계인 거 같아요. 애들이 힘들어할 

때 와서 얘기하잖아요. 엄마한테, 누가 힘들게 해. 중국에 살 땐 자연스럽게 생각했었

는데 여기선 어떻게 해야지? 내가 고민돼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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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전에 사전 교육을 통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줄여주면 좋겠다 (1-2-8, 서

울, 남편, 김기복).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보 역시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더구나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자녀의 취학에 

대한 큰 부담을 갖게 될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언어 구사능력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학교 시스템의 이용과 아이의 학교생활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아이의 학교생활과 연령에 맞추어 학부모가 알아야 될 세부적

인 사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어떻고,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런 이런 준

비를 하고, 그게 부모로써의 역할이 이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런 준비

물들을 이렇게 이렇게 때마다, 학기 때마다 챙겨야 되는 게 있고 뭐 그런 거를 교육을,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령대에 맞추어서 아동 취학기 연령대에 맞추어서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알림장을 확인하고 숙제 지도하는 것. 도서관 도우

미 등 자원봉사 안전지킴이 등 자모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미리 아는 것도 필요하

다. 국제 엄마는 소외가 되기 쉽다. 엄마가 소외되면 아이도 소외될 경우가 있다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 각종 소식지와 알림장을 챙기거나 숙제를 지도하

는 등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1-1-1, 서울, 아내, 왕차린>은 아

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직후 부모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어떻게 챙겨줘

야 하는지를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한

다. 한국의 초등학교는 자모회 등 학부모들의 모임 역시 활성화되어 있는데 

<1-1-10, 서울, 아내, 마이코>는 이런 모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엄마가 소

외되기 쉽고, 아이 역시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남편들도 결혼이민자 아내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양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지만 보통의 경우 아

내가 일상적인 아이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아내가 학교에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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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언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아이의 학업 성취에 지장을 주

는 등 각종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에서이다.

초등학교 반을 만들어 학교에서 나온 소식지, 알림장, 안내장 가정통신문들을 예를 들

어 ‘관찰’ 이런 말은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함께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

다. 초등학교 아이를 둔 엄마를 위하여 기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2-2-9, 전남, 

남편, 오태호).

이런 점에서 취학기 아동을 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특히 엄마의 부족한 한

국어 구사 능력으로 인해 아이들이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것이라는 

걱정과, 한국의 교육 현실에 어두운 엄마 아래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학업성

취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자신들 역시 한

국사회에 대한 적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

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보내야 

했기에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들은 스스로의 문제가 자식에게 되물림되는 것

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이는 것이다. 

때문에 이 시기에 접어들어서도 취학기 아이들의 학습을 지도하기 위해 한

국어 실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많았는데, 이는 결

혼이민여성에 대한 한국어 학습 지원과 학습지도에 필요한 교육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녀 국어를 보아 주려면 먼저 국어의 의미를 알고 엄마가 한국어에 익숙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자식들 학교를 보내놓고 한국어 배워야겠다 많이 느껴요. 우리 큰 아들이 1학년이니

까... 우리 큰 아이 키울 때는 한국말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앉혀놓고 교육

방송을 보게 했어요. 나는 도움을 못 주니까 그냥 텔레비전만 보게 했어요. 내 생각으

로는 교육방송이니까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구나 (2-1-9, 

전남, 아내,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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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학습지원: 규칙 및 예절 교육, 책 읽어주는 서비스, 불편한 통학, 

방학 중의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폐교에 대한 염려

아동 학습지원의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잘 구사하지 못하는 한국어를 방문지도 선생님이 대

신 가르쳐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가정형편상 시키지 못하는 사교육을 대

신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자녀의 학업성취도

를 높여주는 지도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방문지도사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엄마들은 보면 학습지라든지 다른 선

생님도 불러가지고 공부도 벌써부터 시키는데 본인은 애들한테 그렇게 못해주니까 그

거라도 있었으면 (2-1-5, 전남, 아내, 위선).

저는 말 많이 안 해요. 말을 잘못해서 선생님 많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집에 와서 가르

쳐 주고 (2-1-13, 전남, 아내, 팜티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도 컸다. 이 역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

은 엄마를 대신해 학습을 지도하고 부족한 한국어능력을 보충해주며 사교육

을 대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잘 모르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엄마

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1-1-8, 서울, 

아내, 미사토).

방과후 프로그램을 해주면 좋겠다. 영어와 수학.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을 좀 알아야지 중학교에 가서 잘 배울 것 같다. 시골이다 보니 따로 

학원 보낼 여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된다 (2-2-11, 전남, 남편, 김진호).

한국사회는 아직 결혼이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학교적응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다. 이제 막 취학하기 시작한 

다문화가족의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한 이유는, 초기 학

업성취도가 뒤쳐졌을 경우 이를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만회하기가 더욱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



166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렵고 보다 좋은 직업을 갖기 어려운 한국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초기 학업성취도의 저하로 인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경우, 집

단적인 저학력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미래의 한국사회가 떠맡아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있다. 

한편 학업의 성취를 신장시키는 방식의 교육 외에도 아이의 사회성 증진과 

예절에 관한 기본 교육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다.

학교에서도 웃어른은 어떻게 하나 예절교육도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2-1-5, 전남, 아

내, 위선).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고 통학거리가 멀어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았다.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인해 취학아동의 수가 

계속 줄고 있는 현실에서 폐교에 대한 염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km 떨어진 정류장까지 내가 트럭으로 실어다 줘요. 그러면 시간 맞춰서 군내버스 타

고 학교에 가죠. 차가 다니는 길에다가 내 놓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죠. 차비도 

꼬박꼬박 줘야 하고.... 학교에 가서 노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하교 시간이 불편

하니까 그런 점이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중략)... 초등학교가 없어지면 그나마 더 

멀리 가야되는데 하고 걱정이다. 현재 고등학교를 보내려면 버스 1시간을 타고 읍내로 

유학을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2-2-1, 전남, 남편, 김규범).

3) 각국의 다양한 문화자원 유지를 위한 지원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홍보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외에도 다문화가족이 가진 자원과 문화를 적극

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의 장점은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과 타 국가에 대한 문화를 배우

고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모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다문

화가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적극적으로 운영된다면 단지 

‘수혜 받는’ 입장으로써의 다문화 가족의 이미지를 벗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이나 시선이 새롭게 구

성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Ⅳ.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경험과 욕구  167

불완전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로

서의 자신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이 아닌 다른 나

라의 문화를 체현하고 있는 새로운 능력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경험은 결혼이민자 자신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전반적인 인식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관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하는데 기회잖아요. 다른 문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택할 수 없는 길인데, 여러 일본, 베트남, 러시아 애들이 보는 눈이 달라질 

거잖아요. 자꾸 모임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해라. 애들한테도 저한테도 좋을 거 같아요 

(1-2-1, 서울, 남편, 송철민).

지금 대한민국에 영어 열풍이 불듯이 언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자기

들끼리 모여서 같은 또래끼리 할 수 있는 중국어가 한편으론 열풍인데 중국어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끼리 

모여서 같이 대화함 언어가 자동적으로 안 잊어먹고.... 주위의 단체가 있으면 동시에 

2개의 언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애들끼리 국적별로 또래집단을 묶으면 좋겠다 

(1-2-2, 서울, 남편, 최동철).

 앞서 서술하였듯이 결혼이민여성은 자녀의 취학 전 국적변경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국적변경과 함께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여 자신

이 외국인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이다. 엄마가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아

이가 학교에서 혹시 받게 될지도 모를 차별과 불이익을 피하려는 것이다. 

단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차

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소수의 피해의식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이는 한국 사회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지표이며, 심지어 그러한 편견이 적극적인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장할 정도로 깊어졌다는 의미로 여겨

져야 한다. 

점차 다문화 사회로 이동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것은 다문화 시대

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몫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많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차별에 대한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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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식시키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을 알리기 위한 긍정적 의미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부 및 다문화가정 아이라고 편견 두지 않게 폭넓은 홍보로 이해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불이익 당하지 않게 귀화와 엄마 이름을 한국이름

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다문화가정이라고 아이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다문화 아이들도 한 가족이라고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1-2-9, 서울, 남편, 

손철혁).

학교에 보내더라도 우리엄마 외국 사람이라고 절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

키려고 해요 따돌림 당할 까봐서... 다문화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시켜서 다 똑같이 평범

한 아이들처럼 지낼 수 있었으면 해요 (2-2-10, 전남, 남편, 유창현).

4)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자녀취학기에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무

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익

숙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막연한 불안감과 실제

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이에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서비스와 

멘토링 제도 등의 강화가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피면접자들의 요구는 자녀의 교육을 중심으

로 공통적인 양상을 보인다. 우선 아이의 교육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는 서비스로 자녀에 대한 방문 학습 서비스와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강한 나라이며 교육을 

시키는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

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높은 교육열을 가지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아 자녀의 취학에 따른 교육

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 많은 국제결혼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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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보충 교육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초기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경우 교육과정이 심화될수록 그 격차를 줄

이기가 어렵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좋은 직업을 갖기 어려운 한국의 상황

을 염두에 둔다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자칫 집단적인 저학력 집단을 구

성할지도 모를 문제를 예비하기 위해서라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의 교육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로 엄

마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실제 면접

에서도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구사능력으로 인해 아이의 학습을 도와주지 못

하거나,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하여 준비물을 챙겨

주지 못하는 일 등을 겪었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

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아이의 학습을 제대로 지도하리라는 마음에서 아이의 

연령에 맞게 학부모가 알아야 할 세부적인 사항들을 교육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아동취학기에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

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많았다. 여기에는 엄마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

여 자녀들의 언어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한국의 교육 현

실에 어두운 엄마의 영향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뒤쳐질 것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앞 절에 서술된 응답에서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는 공통

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구사능력의 습득은 그 

시기별로 목적과 의미를 달리 할 뿐, 이주의 전 시기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문

제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각 시기별 목적에 걸맞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인 방법의 모색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덧붙여 학업에 관련된 것 이외에도 결혼이민자들이 지도하기 어려운 한국

의 예의범절이나, 아이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기

를 원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다문화가정은 이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과 타 국가에 대한 문화

를 자연스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는 큰 장



170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다문화가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그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들이 한국사회의 불완전한 구성원이 아

니라 우리가 가지지 못한 다양한 자원을 가진 새로운 구성원임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어색함과 편견이 깨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언어를 구사하고 한국 사회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

은 결혼이민자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다양한 자원을 가진 다문화가족의 구

성원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결혼이민자 가족과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지역사회 공동체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마. 노동시장 (재)진입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1) 정보화 교육: 각국 언어별 보조강사, 강사의 전문성, 프로그램 체계화

직업교육의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인터넷이 광범위하

게 활용되는 한국 사회에서 정보화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도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보화 

교육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이해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조

할 수 있는 각국 언어별 보조강사가 필요하다. 또한 강의수준을 보다 체계적

으로 구성하여 수준별로 단계를 나누는 것 역시 필요하다.

복지관에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주민, 그분들이 받는데 힘든 게 있어요. 언어가 

안 통하니깐. 그럴 경우 저희 같은 보조강사가 중국이면 중국, 베트남이면 베트남. 먼

저 온 분들이 보조강사로 통역을 해주면서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해요. 나라별로 보조

강사를 세우고, 시간, 레벨도 나누고 그럼 더 좋겠다 생각해요. {{대는 있다고 하던

데 다른 복지관은... (중략) {{대 통역사 프로그램도 실전에 많이 도움 됐는데 그래도 

통역할 때 예절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기본적인 거 배웠

으면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심화강의 있었으면 좋겠어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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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각종 교육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자원봉사

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봉사자의 의욕과는 별개로 전문성이 부족

한 경우가 생기는데 수강생인 결혼이민여성들은 이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

고 있었다.

전문화 교육 받을 때 물어보면 실제적으로 해결이 안돼요. 그러니깐 전문가가 아니죠. 

시행을 하면서 자기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정보화 

교육에서 한글교육은 괜찮아요. ...(중략)... 통역사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는데, 중국어 

강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의 기법보다도 파워포인트 사용법을 알려줬으면 좋

겠어요.... 노트북이라든가, 사용법. 노트북 저장해서 어떻게 내가 강의 파일을 만들고 

이런 걸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취직하려면 먼저 강의 파일부터 가져와봐라 하는

데 가서 강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계획안 짜고 이런 건 안 해봤거든요.... 정보화 교육

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복지관은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봉사하고 그러니

까 친절하게는 하는데 체계가 없어요. 전문성도 없고 (1-1-1, 서울, 아내, 왕차린).

2) 취업,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결혼이민자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자 해도 이에 대한 정보를 어

디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컸다.

취업을 어디서 알아보고 해야 되는 지도 잘 몰랐어요. 선별 있게 선택을 해야 되잖아

요. 예를 들면 {{에서도 무슨 교육 있다 해서 신청은 했어요. 이게 과연 믿을만한 건

지. 내가 배워서 쓸모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기관에서 자기 목표를 위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모르겠고 지금도 그래요.... 정보가 부족해요. 사회복

지과는 무료로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복지관에서 일일이 알

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1366 그건 홍보를 많이 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거기서 외

국인 통역사도 모집, 전화상담사 모집했는데 그 소식도 몰랐어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일도 하고 싶고 일본어 가르치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소개해 줬으면 

(1-1-3, 서울, 아내, 유미코).

직업교육과 취업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

었다. 자격증을 따거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는 식당일 등의 막일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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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밖에 없는데,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은 너무 비싸거나 자주 개설되

지 않아 결혼이민여성들이 배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직업을 미용사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

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국가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직업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직업교육 시켜주세요. 간병인교육, 도우미 같은 것 (2-1-9, 전남, 아내, 리아).

이런 점에서 남편이 아내의 취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외국

인인데다가 특별한 기술도 없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사

용하는 고된 노동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아내가 취업을 하면 식당일 밖에 더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하기에는... 더군다나 어

떤 자격증 따기도 힘들고... (2-2-10, 전남, 남편, 유창현).

3) 보육지원 및 방과후 학습 지원

실제로 결혼이민여성이 직업교육을 받고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육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직업 교육을 받는 동안이나, 취업에 성공하여 일하는 동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1-1-1, 서울, 아내, 왕차린>은 젊어서 통역사로 일한 경험도 있고, 경험

을 살려 현재에도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시작하면서 

거의 방치상태에 이른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깊다. <2-2-5, 전남, 남편, 원성

필>은 역시 아내가 취업을 할 경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많은 한국여성들이 그러하듯 여성결혼이민자들도 자녀 양육

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취업, 애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2-2-5, 전남, 남편, 원성필).

자녀보육, 일해야 되니깐 애들 봐 줄 사람이 없잖아요. 시청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

어도 소득이 낮아야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애들끼리 방치상태예요. 집에서 학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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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뱅 돌리자니 애들이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방과후 교회도 있는데 접수

하고 일 년 기다리래요. 10만원씩 받고 하는데도, 학교에서 방과후는 거의 다 한 시간

씩이잖아요. 특기적성,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리하다보면 오는 길에 아

이들이 몇 명 없으니깐 더 걱정돼요. 차라리 학교 끝나고 바로 오면 애들이 오는 흐름 

따라서 오니까 그래서 저도 안 시키고 있어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4) 요약 및 정책적 함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직업교육의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구사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보

화교육을 받을 때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조할 수 있는 각국 언어별 보조강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결

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자원봉사자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아 강사

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미리 받

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고 싶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다양한 시스템을 익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결혼여성이민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취업과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

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접근성 있는 공간에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과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

문적인 기술이나 자격증 없이는 단기적인 허드렛일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특별한 숙련기술이 없는 여성들은 취업에 앞서 직업교육을 받기를 원하게 된

다. 그런데 전문적인 교육은 자주 개설되지 않거나 교육비가 비싸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남편들은 아내의 취

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결혼이민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과 기회가 확대될 필

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보다 많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이 양육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많은 여성들이 그러하듯 

여성결혼이민자들 역시 아이 양육의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174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겪고 있다. 비숙련 인력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직장에 나가

기 위해서는, 또 궁극적으로 여성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노동하기 위

해서는 일하는 동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기본적으

로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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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이주자와 다문화 사회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은 이주노동자나 다른 외국인 이

주민과 달리 한국에 정주하여 가족을 구성하고 영주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영주뿐만 아니라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점이 다른 이주민과는 전혀 다른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을 갖게 했다. 한경구․한건수 (2006)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결혼이주자의 등장은 한국정부나 사회가 이주민에 대한 정책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공식적으로 이민을 수용하지 않는 한

국사회에 실질적 이민자들이 늘어나게 된 국제결혼의 급증은 기존의 이주민 

정책을 본질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다인종․다문화와 이로 인해 형성된 '다문화현상'은 

서구의 고전적 이민과 그에 따른 다민족사회의 형성과는 차이가 있다(엄한

진, 2006). 그러나 한국사회가 다민족화 되는 과정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이행, 즉 다문화사회의 등장과 이로 인한 

사회 정치적 아젠다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21세기 신자유

주의 국제경쟁시대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의 다인종․다민족화는 자본

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심이다(김혜순, 

2006). 서구의 다인종, 다민족국가도 1970년 이후 변화하는 국제 이주 및 이

민 환경에 맞추어 이민정책이 새롭게 조정되고 있는 국면인데, 역사․문화

적 배경과 경험이 다른 한국도 이들과 동일한 환경, 즉 다인종․다민족 사회

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이주민, 특히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응

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 장은 북아메리카의 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발달 과정과 경험이 한국 결혼 이주자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 주소를 비교 분

석하고, 앞으로의 도전과 전망을 조명하는데 도움이 될 실천 모델을 제시하

고자 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전통적 이민국가로서, 오랜 세월을 거처 이민정착 정책과 

사회서비스가 폭넓고 다양한 형태로 발달되어 왔다. 현 한국 실정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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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메리카의 이민역사에서는 결혼 이주자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지 않

았고,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특별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을 위한 사

회서비스욕구는 이민자를 위한 전반적 사회서비스 안에서 전달되고 있다. 그 

대신, 북아메리카에서는 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논쟁이 기존의 동화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다문화를 포용한 통합주의 이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제

도화하는 방법론에 집중 되어 있다. 특히 1970년 이후 대다수의 이민자, 결혼

이주자, 임시 노동자, 난민들이 문화･인종･언어가 다른 ‘제3세계’ 국가들로부

터 이주하자 기존 이민서비스 전달체계가 크게 도전을 받게 되었다. 

북미의 사례가 본 연구의 주제에 시사해 주는 안목과 관련성은 한국의 결

혼 이주자들이 최근 북아메리카의 이주자들처럼 다민족․다인종․다문화를 

대표하는 소수자라는 점이다. 이민자가 새로운 국가로 이주해 왔을 때 언어, 

고용, 주거, 육아, 교육, 보건, 상담, 법적 지원 및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벽과 맞닥뜨리게 되

며, 이런 장벽에 대해 다수의 연구들은 기존 사회서비스의 문화적 접근성 부

족을 지적하고 있다(Bergin 1988; Dolyle & Visano 1987; Leung 2000; Ma 

1996; Nguyen 1991; Reitz 1995). 

이 장에서 3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북아메리카의 사례를 정리하고자 한

다. 첫째는 지난 30여 년 동안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유럽과 호주에서 실행

된 타민족․타인종 이민자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구 논문을 토대로 이 논문들

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기존의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장벽과 한계점을 요약

하고, 이러한 동화주의적 사회서비스에 도전하면서, 소수민족 이민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자조그룹(mutual aid association)과 소수민족주도의 사회

서비스 기관(Ethnic Organizations)의 출현과 확장의 배경을 설명한다. 둘째, 

미국의 이민자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종합 분석하면서, 날로 가속

화하는 다민족․다인종 이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접

근 방법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동화주의 정책에서 다문화 통합주의

로의 이민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유형들을 비교하고 특성을 검토한다. 끝

으로, 21세기 세계화 속에서 북미의 경험이 한국의 결혼이주자를 위한 정책

기조와 전달체계 접근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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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국제적 비교 분석

1995년 Reitz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 발간된 400여개의 논문을 비

교 분석하면서, 타민족․타인종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인프라

를 국제적 안목에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Reitz는 이민자들은 그 누구보다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건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 비율은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400편의 논문 중 다수의 

연구가 문화적․언어적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언어 장벽,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의 문화적 상이성

◦서비스 제공자의 문화적 인지도와 감수성의 부족

◦재정상의 장벽

 

한편 이와 같이 다수의 전문가들이 문화적․언어적 문제를 사회서비스의 

주요 장벽으로 지적했던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이를 인종차별주의적 측면

에서 분석하였다. Henry외(2005)는 사회서비스 내의 인종차별주의의 징후로,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차별 배타하며, 

◦주류문화와 백인우월 중심의 가치에 의거한 상담 활동, 

◦이민자 활동가의 전문성과 경험을 폄하, 

◦소수민족주도의 지원시설에 대한 열악한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기관의 이민자 대표성의 결여, 

◦사회서비스의 단일문화적 제공방식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은 사회서비스의 인종차별성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을 인종차별

주의와 보편주의에서 찾았다. 북아메리카의 경우 비록 사회정의, 평등, 공평

성과 같은 민주주의적 원칙을 표방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물론,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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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들도 여전히 소수민족에 대해 부정적인 혹은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한 특별 조치에 대해서도 유

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주류 사회서비스 전달체제는 소수민

족 대상자들을 기존의 표준적(standardized)인 서비스 방식과 개입을 전제로 

하는 자유보편주의(liberal universalism)를 표방함으로서 소수자인 이민자들

이 처해 있는 구조적, 제도적, 불평등과 문화적 특성을 간과 하는 한계를 드

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Banting & Kymlicka 2006; Bommes and Geddes 

2000; Carens 2000).

Reitz 가 검토한 400여개의 논문들은 기존의 일반 사회서비스 체계가 소수

민족 이민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성공

적이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사실 기존의 일반 사회서비스 기관들이다문화

적 조직 모델을 소개하는 등 이민자에 대한 서비스의 적절성과 접근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요구가 구조적, 정책

적, 프로그램 및 조직 운영에 통합되어 제고되기 보다는 임시변통 식으로 다

루어지기 때문에” (Henry외 2005: 224), 실질적이라기보다는 그저 “겉치레”

에 불가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소수민족 이민자들은 그네

들의 언어, 문화를 보전하고, 문화적 자긍심과 임파워먼트를 돕는 자조모임

이나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자조단체는 소수민족 주도의 비영

리 단체를 구성하여 이민지원기관들로 성장하면서 이민자 집단에게 언어와 

문화에 뿌리를 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가. 소수민족주도(Ethnic Organizations)의 사회서비스 지원기관의 필요성

최근 몇 년 사이에 소수민족 주도의 사회서비스기관 역할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1983년에 발표된 Moodley의 논문은 이민자들의 사회 적

응과 지위 향상을 지원하는 소수민족 주도의 지원기관의 역할은 복지국가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중요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Moodley

는 이들 기관들이 수행하는 기능 대부분이 일반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편적

으로 제공될 것이고, 소수의 빈곤층, 노년층 이민자를 제외하고는 이민자들

이 소수민족 주도의 기관(ethnic-specific agency)에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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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Moodley의 흥미로운 예측은 시기상조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논문도 다수 있다. 이 논문들은 기존 사회서비스기관

의 단일문화적 파라다임이 다문화적 파라다임으로 바뀌지 않는 한 소수민족 

주도의 지원기관들의 역할은 이민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있어 필요한 언어지원, 접근 용이한 이민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search Center 2002; Chow 1999).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이 주체가 되어 제공되는 한인 생활 상담소 등이 

좋은 예시다.

소수민족 주도의 지원기관 역할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에 반기를 드는 대

표적인 연구가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미국, 영국 5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Jenkins(1988)의 연구이다. Jenkins는 소수민족 주도의 지원 기관은 체계적으

로 조직되어 폭넓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원기관에서부터 조직력

이 약하여 자조모임의 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단체까지 다양하다고 보고 했

다. 전반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에도 힘쓰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공공영역의 사회서비스 제공자와 새로운 이민자들을 연결시켜주

는 “고리” 혹은 “브로커”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Cheetham은 1988

년 발표한 논문에서 “소수 민족 이민자들에게는 이들의 서비스가 최상 혹은 

최상에 가까운 서비스 모델”(p. 147)이라고 논평했고 Jenkins(1988: 275)는 사

회복지 전달 방식의 “숨은 비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위의 5개국 비교연구를 통해 국가별 차이도 발견하였다. 호주, 이스라

엘, 미국의 경우는 자국의 노동력 확보와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국가적 정책

의 일환으로 이민이 추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민족주도의 기관들이 공

식적으로 이민사회서비스를 맡아 하도록 하는 연방 법이 1975년에 제정되었

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난민들이 1975년 미국에 도착한 당시, 난민 정착 

지원정책 입안자들은 이들의 미국생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문화

와 언어를 공유하는 소수민족 주도의 지원기관이 담당하도록 재정지원을 해

줌으로써 다문화를 이민정착정책에 기조로 삼았고(Finnan & Cooperstein 

1983; Lewin and Associations 1986; Gold 1992),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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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난 1980년대 후반 1,200개로 버섯처럼 증가했다(Hein 1995). 이렇게 

성장한 비영리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그 지역 사회의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 네트워크에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경우는 사회서비스제공 영역과 소수민족 단체 간의 연

계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이민자가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기존의 사회서비스 내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이 두 나

라의 오랜 전통에 기인한다(Cheetham 1988:108). 소수민족 단체들로 대변되

는 다양성의 강조는 단일 민족국가의 잠정 합의된 국가 이데올로기를 위협한

다는 정책 기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동화주의와 보편적 서비스를 초

기에 추진했던 캐나다와 호주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식의 접근이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점차적으로 소수민족 단체에게 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 소수민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단체의 역할과 도전

한편 Casey는 소수민족주중심의 인프라 지원이 결국 비영어권 이민자들의 

주변화(gheto)를 영속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존재의 당

위성은 실업, 저임금․3D직종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주류 사회

로부터 소외된 이민자들의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적 양질의 서비스

를 비영어권 이민자에게 제공하느냐를 기초로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가 단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자원부족, 인력부족,” 그리고 “열악한 환경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Casey 1988:262). 특히 재정 확보의 단기성

은 “불안정”과 “비융통성”을 낳아 서비스 개선을 크게 저해하고 있었다.

이민자 서비스 기관들은 사회서비스 제공뿐 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영역에

서 나타나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행위 근절을 위한 정치 활동에도 매우 적

극적일 수 있다. Beyene외(1996)와 같은 캐나다 연구자들은 이민자들이 문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접근을 거부당하는 것은 이민자들이 정착과 적응과정

에서 직면하는 인종차별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점차적으로 많은 수

의 이민자와 난민들이 이민자서비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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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은 반인종차별적인 문화와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인종차별

주의를 영속시키고 있는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지역사회 교육과 발전에 

관여하고 있었다. Beyene외는 이를 “정착지원 서비스와 정치활동의 결합이

며, 결국에는 인종차별 없는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

다(Beyene외 1996: 173).

Beyene외와는 다르게 Ng(1996)은 소수민족 주도의 지원기관의 역할 특히, 

정치 활동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국가가 이들 기관을 재

정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Ng의 책 “지역사

회서비스의 정치(The Politics of Community Services)”는 비영어권 여성들

에게 구인구직 서비스 및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발적 비영리 기관

에서 일하는 이민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민족 주도의 지

원기관들은 정부와의 공동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기능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재정지원 요건 및 평가 절차를 통해 국가가 사회적 통제의 한 형태로 이들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들 기관들이 보였던 초반의 열의는 퇴색되게 

된다.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의 지역사회 중심 여성 단체와 캐나다의 여성 운

동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에서 Agnew(1996)는 캐나다 정부가 영어, 프랑스어 

이외에 언어에 대해 문화 인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정책이 큰 실효

를 얻고 있으며, 정책 실행 및 권리선언(Charter of Rights)에 명시된 차별 금

지 활동과 더불어 국가 기관들이 사회서비스와 정치활동의 자금 지원을 위해 

국가 재원을 배정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국가의 재정 지

원은 국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어야 할 이들 기관들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실용적이고 무비판적인 접근”을 낳게 되었다. 이민자 여성 단체에 

대한 이 두 연구는 비록 이들 기관들의 목표가 이민자 여성의 이익을 옹호하

는 것이라고 하여도, 국가가 재정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하에서는 그 목

표를 성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같은 캐나다 연구자인 Holder(1998)는 이민자 지원 서비스 기관의 

역할과 복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또 다른 접근을 제시하였다. Holder는 정

부와 자원 활동 단체의 대립 관계가 오늘날의 추세는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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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르투칼/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여성 센터 

(Portuguese and Spanish Speaking Women's Centre)의 사례 분석을 토대

로 Holder는 이민자 서비스 기관은 활동가인 동시에 정책 수혜자라고 주장하

였다. 즉, 이들 기관과 국가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이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민자 서비스 기관들은 특수한 도움을 필요로 하

고, 문화적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없는 이

민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조직으로 인식된다. 이들 기관 활동의 

핵심은 언어와 문화의 결합이며 주류사회에 팽배한 인종차별주의로부터 해

당 집단의 정체성을 통해 집단 임파워먼트를 촉진한다. 이들 기관들은 또한 

자신들의 고객들이 보다 넓은 사회에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정보, 

참여의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자신들의 고객을 대표해서 관료사회와의 

소통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넘어서, 소

수민족 지역사회의 영향력, 재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한

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들의 다양성과 특이성에 대한 강조는 사회 서비스 

제공 방식의 통일된 표준을 없애고, 결국 협소한 인종 혹은 문화적 방식의 정

체성 정의를 통해 사회의 결집이 아닌 사회의 파편화를 가져온다고 지적되기

도 한다. 따라서 이 소수민족 주도의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다민족․다인종 

중심으로 결성된 다양한 단체들과 조직, 자조 모임, 종교 단체들과 협력을 통

해 이민자들의 민주적 시민사회로의 참여를 촉진하고, 포용성 있고 융통성 

있는 열린 문화 사회를 이룩하는데 결집해야 하는 것이다.

나.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접근: 미국의 이주자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들

 오늘날 북아메리카 복지 국가들의 사회 복지 목표치는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다양한 자원봉사 조직들이 제공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완

수되고 있다. 이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이민자 지원 단체는 최근 이민자 

서비스 제공 영역의 새로운 주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 색션에서는 북아메리

카 지역의 이민자 지원 인프라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관련 모범사례의 몇 가지 

예를 소개하고, 이민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문화 인지적 포괄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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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과제와 함축적 의미에 대해 논할 것이다.

 앞면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30년 동안, 소수민족 이민자를 지원하는 인

프라는 이민자 가정의 요구에 부응하고 이와 동시에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

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크게 성장하였다. 최근 전국단위

의 이민자 인프라에 대한 조사를 통해 Applied Research Center(2002)는 이

민자와 난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형태를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로 분류하였다.

◦자조지원단체와 소수민족중심의 서비스 제공단체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처하는 일반지역사회조직

◦이민자 가족의 성공적 정착의 장애요인 제거에 초점을 맞춘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

◦이민자 지역사회에서 활용되는 서비스, 노동자 권리, 경제 발전, 정치활

동 등의 접근을 특정 이민자 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접목시키려는 크로스

오버(Cross-over)조직

1) 자조지원조합(Mutual Assistance Associations: MAAs)과 소수민족중심의 

서비스 제공단체

이민자가 이국땅에 도착하여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존을 보장받는 일이다. 직장을 구하고 주택을 확보하고, 유아와 아

동의 취학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사회 규범을 배워야 하는 것

이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앞장서고 있는 단체가 자조지원조

합(Mutual Assistance Associations) 혹은 소수민족 중심의 자생적 상부상조 

모임들이다. 자생적 상부상조 조합은 일반적으로 특정 이민자 그룹의 문화, 

전통 관습에 기초해 형성된 단일 민족 중심의 단체들로서 좁게는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종교적 조직, 가족 혹은 씨족, 모국과

의 관계, 동일한 정치적 지향성, 문화보전을 위한 노력 등이 기본 취지로 활

용되기도 한다. 이들 단체는 주로 새로운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통역자, 지지

자, 문화 전달자로써의 역할을 하는 이중 언어를 하는 소규모의 자원 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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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특정 지워진다.

자조지원조합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관에게 새로운 이민자 

지원 서비스를 목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1980년에 제정된 난민

법(The Refugee Act of 1980)은 난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연방 자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가 난민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

고 인증한 자조지원조합에게 설립 자금과 단체의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재정지원은 비공식적인 자조지원 단체들이 비영리기관으로 법

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식적인 이민자 사회서비스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촉매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1985년과 1991년 사이에 소수민족

주도의 사회서비스기관 수는 30%나 증가하게 되었다.

소수민족중심의 서비스 조직들은 약간의 중요한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언

어지원 역량과 서비스 내용 측면에 있어서 자조지원조합과 매우 유사하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 위치한 아시아 보건서비스(Asian Health 

Services, AHS)와 밴쿠버, 중국 다층서비스 센터(Chinese Multiservice 

Center in Vancouver)와 같이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화적 언어

적 연관성을 가진 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HS와 같은 조직들

은 서비스와 대상자 영역을 보다 확장하여 인원을 추가하고 정부 추가 자금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오레곤 인도차이나인 센터(Indochinese 

Center of Oregon)는 명칭을 오레곤 국제 난민센터(International Refugee 

Center of Oregon)로 개칭하고 아프리카 및 구소련에서 온 이민자들에게까

지 구인구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아프리카 지원 연맹(The 

Alliance for African Assistance in San Diego)도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여 

구소련에서 온 난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MAAs는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들의 명칭, 서비스 영역, 서비스 종류 등의 변

화를 통해 전환을 꾀하고 있다.

소수민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단체들은 자조지원조합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할 수 있는데 자조지원조합들이 초반의 “다리” 역할을 했다고 하면, 소수민

족주도의 비영리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정착” 지원을 위해 보다 광범위 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의 활동이 이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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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조지원조합들은 소규모의 단일민족 조직

으로 유급 무급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소수민족 중심의 서비스 제

공 기관들은 규모가 자조지원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특성화된 서비스

와 국적이 다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표 Ⅴ-1> 자조지원조합과 소수민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단체의 일반적 특성

주요 강점 과제 주요 이슈

지역중심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개

입에 요구되는 역량의 부족
보건 의료 서비스

이민자들의 생존지원
정부 자금 지원 부족으로 인한 조직 

활동의 한계
주택서비스

이민자가 조직구성원
기존의 정치활동 지역사회와의 낮은 

연계
이민 절차

모국의 사회, 가족 문화적 가치

를 기반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한 조직간 경

쟁과 이민자 인프라의 약화
경제 발전

다언어/다문화 - 번역과 영어 서비스

 

2) 일반지역사회조직

일반지역사회조직은 일반적으로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리더십 고취에 적극적인 지역에 기반 한 단체를 말한다. 

이들 조직은 민간 및 정부 기관에 자신의 요구를 피력하기 위해 다수의 지역

사회 주민들을 동원함으로써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말하려는” 조직의 활

동으로 특정 지워진다. 이민자와 난민들은 이미 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도시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인구통계학적 변

화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수의 일반지역사회조직들이 이민자 집단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부응할 수 있고, 이민자만의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게 되었다.

보다나은 오클랜드를 위한 연합(People United for a Better Oakland)과 같

은 조직들은 회의를 스페인어, 영어, 베트남어 3개의 언어로 진행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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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모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단체 대표는 “이것이 단지 중요한 행동계획의 의사 결정에만 활용되는 것

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

는지에 대해 진정한 토론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물론 더 오랜 시간이 필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다.” 라고 말했다.

새로운 이민자들의 필요와 이해를 포괄하는 영역의 확장은 조직이 해결해

야할 문제에 대한 재조정 및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카고에 위치

한 북서지역 시민 위원단(Northwest Neighborhood Foundation)은 최근 지역 

거주자 중 불법이민자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도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 허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렸다. 한편 아이다호 시민 행동 네트워크

(The Idaho Citizen's Action Network)는 지금까지 미국 태생의 백인중심 조

직이였으나, 최근 라틴계 이민자를 위해 농장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법안 통

과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는 많은 유사한 사례 중 극히 일부에 불가하다.

<표 Ⅴ-2> 일반지역사회조직의 일반적 특성

주요 강점 과제 주요 이슈

지역중심 국가정책 파급역량 부족 교육 개혁

일반 거주자와 이민자간의 통

합 지원에 적격 

이민자 통합 지원을 위한 자원의 

부족
경제 발전

다언어/다문화적 부분이 반영

된 내부절차

기존의 조직 행태가 이민자들의 문

화적 경험과 정치적 취약성을 고려

해 수정해야 할 경우도 발생함

이민 절차

새로운 이민자의 참여를 용이

하게 하는 지역중심의 리더십 

구조

- 주택

 

3) 이민자권리옹호단체

이민자권리옹호단체도 자조지원조합과 소수민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단체

와 마찬가지로 이민자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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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이민자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이민자가 직면하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 초기의 서비스 제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적 

운동을 도모하고 조직하는 것 또한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최빈곤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을 필요로 하

기 때문인데, 종종 이런 정치적 활동이 생존을 위한 일상의 문제보다 이차적

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일리노이 연합

(Illinois Coalition for Immigrant and Refugees)은 미등록 이민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제화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으며 시민권 신청 절차의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단위의 자금 모음 운동을 추진했으며, 공공 혜택

을 신청하는 이민자를 위해 일리노이 주 정부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

원하였다. 이 밖에도 오레곤 주에 있는 CAUSA는 법안을 영어로만 표기하는 

방식을 금지시키고, 오레곤 주의 2개 국어 교육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저지

시켰다.

이와 같은 단체들은 풀뿌리 조직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와 정책적 활동을 

병행하는 단체이다. 구성원 중 대부분은 변호사나 조직가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들이 일하는 주요 활동 분야는 정책 분석, 주정부 혹은 연방 정부에 대

한 정책 활동이다. 이는 이민자 단체를 비롯한 노동, 종교, 정치 분야의 단체

를 파트너로 하여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

<표 Ⅴ-3> 이민자인권옹호단체의 일반적 특성

주요 강점 과제 주요 이슈

주정부/연방정부의 정책개입 자금과 자원의 부족 이민정책개혁

정책적 활동과 풀뿌리 조직의 

동원 가능 

기존의 거주자들로 구성된 인종차별 

금지 활동 단체와의 연계 부족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처우

종교, 노동, 지역사회 단체와 

같은 주요 운동 영역과 연계하

여 사업 추진

국가 정책 개입에 대한 과열 경쟁 인종/언어 차별

모국의 사회, 가족 문화적 가

치를 기반
 -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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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로스오버(Cross Over) 조직

본 연구에서 검토한 대부분의 단체들은 이민자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몇 단체들은 비이민권 지역사회

에서 있어 왔던 정책 활동, 서비스 노동자 권리 운동, 경제 발전과 같은 전통

적 접근을 이민자의 특정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적용하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단체들은 특정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이민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구비해야하는 이중 의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에 위치한 중국진보연합(The Chinese 

Progressive Association, CPA)은 일주일에 4일씩 방문 서비스(drop-in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CAP는 경찰 폭행, 노동자 권리, 주거문제 등을 조

직 캠페인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스턴에 위치한 Viet-AID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국 이민 노동자 중재(the Korean Immigrant Workers Advocate, 

KIWA)가 발족한 코리아타운 레스토랑 노동자 연합(The Restaurant 

Workers Association of Koreatown)과 같은 다수의 단체들이 이와 같은 형

태의 조직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RWAK의 경우는 직접 행동, 협상, 지역사

회 동원 등을 통해 라틴계와 한국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권리 캠

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이 캠페인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가장 성공적인 노동 

운동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표 Ⅴ-4> 크로스오버(Cross Over) 조직의 일반적 특성

주요 강점 과제 주요 이슈

지역중심
특수한 성격을 가지며 폭넓은 지지를 

얻기 어려움
주요 이슈를 도출하기에

는 설문에 참가한 해당 

단체의 수가 매우 적었음

 

 

기존 단체가 해결하지 못한 구

체적인 요구사항을 해결 

새로운 인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기존 주류”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

고 함

후원자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함

일반 기존 세력 및 같은 분야의 “동

맹자”로부터의 반대에 직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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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북미의 경우, 소수민족 이민자 지역사회를 위한 사

회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상호부조, 성(姓), 친족 단체와 같은 비공식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어 왔다. 사실 소수민족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전문 

사회서비스는 1970년대 이전까지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1965년 이

민 및 국적법 개정안(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mendments)의 통

과와 함께 소수민족 이민자(대부분이 아시아계와 라틴계)수가 급격히 증가하

게 되었다. 새로운 이민자들의 이와 같은 급속한 유입은 사회 서비스의 수요

를 급격히 증가시켰지만 기존의 비공식 지원 시스템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

기에 역부족이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서비스 조직들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이민자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했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하면서 

저소득층 중심의 지역사회가 지역 수준에서 사회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재

정적 기회를 얻게 되었다(Wei 1993).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이민자로 구성된 사회 복지사가 양성되었고, 이들은 이민자 사

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위한 공공 지원 

요구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소수민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단체들은 자조지원조합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할 수 있는데 자조지원조합들이 초반의 “다리” 역할을 했다고 하면, 소수민

족주도의 비영리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정착” 지원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의 활동이 이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분리

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조지원조합들은 소규모의 단일민족 조직으

로 유급 무급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소수민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규모가 자조지원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특성화된 서비스와 

국적이 다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이민자 집단의 다양한 요구와 일반 

사회서비스간의 틈을 좁히기 위해 서비스 제공 방식의 통합을 꾀하고, 문화

적 요소에 기초한 실천적 모델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러

한 이민자 주도의 지원 단체들을 초기에는 시민들의 지원을 받은 풀뿌리 원

조 단체에서 시작하였지만, 차츰 수백만 달러의 복합 비영리 단체로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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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Sohng and Chun 2005).

다. 결혼이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립 전략에 대한 제언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북아메리카에서는 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논쟁이 

기존의 동화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다문화를 포용한 통합주의 이민 사회서비

스 전달체계를 제도화하는 방법론에 집중 되어 있다. 다문화 통합주의는 손

님으로서 혹은 시혜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던 결혼이주자와 이주민을 주류

사회의 타자가 아닌 함께 살아야 할 사회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그들의 다양

한 경험과 문화를 인지하고, 사회적․정치적․문화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담론이다. 

또 한편 다문화주의 담론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그동안 억눌려 왔던 주류 

사회의 수많은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들의 권리주장과도 연결되어 있다. 북

아메리카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초기에는 이주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

기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점차 국내 주류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소수자들의 문제도 다문화주의 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정할 수밖

에 없었다. 

최근 들어 한국정부는 이주민, 특히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응

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대응한 세계 각 국

가들의 정책 방향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우리’ 사회의 기존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주민의 적응 내지 동화를 촉진

하는 데 주력하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문

화 정책은 민족이나 종교 또는 문화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존

중하는 인정의 정치를 전제 한다(엄한진 2006). 이런 면에서 한국 정부가 정

책기조로 본격적인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단계는 아니며 정책 내용도 다문화

정책으로 평가되기에는 미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다문

화주의에 기울어져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앞으로 결혼이주자와 함께 어울려 사는 한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는 현재 온정주의적 시선을 넘어 대등한 이웃으로 이들을 주체화 시키는 과

제가 큰 도전이다. 결혼 이주자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하는 외국인이자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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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존재일 뿐 한국사회의 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 이주

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주체성을 지원할 지원 전달체계를 수립하는데 북아메

리카의 경험이 앞으로 한국적 다문화주의 모델 정립전략에 레퍼런스가 될 시

사점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물론 한국사회가 다문화 되어가는 역사나 과정

은 북미나 서구와 다르지만 이러한 변화가 수반하는 사회 정치적 이슈는 크

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다문화적 감수성과 문화다양성의 고양이 사

회․문화․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 라는 입장이 21세기 다문화 주의의 주류

를 이루고 있다.

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 기관들은 현재 수천 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이 부분에서 다루는 모델은 멀티서비스 센터를 중심으로 이 모

델이 어떻게 다양한 이민자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

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실천적 원칙의 주요 요소를 파악하고, 한국

적 다문화주의 모델의 정립 전략을 정리함으로써 이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주요 활동 원칙

 (1) 발전적 접근

이민자 주도의 지원 멀티서비스 센터(이하 “멀티서비스센터”)는 특정한 사

회적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사회서비스

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멀티서비스센터의 발전적 접근은 서비스 

범위가 협소한 사회문제 모델 방식을 뛰어넘은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

다. 사회적 오명, 불명예, “체면 차리기”와 같은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다수의 

이민자들은 기존의 일반 서비스 단체에 필요한 도움을 꺼리고 피하는 경향이 

있다(Kitano 1970; Sue & Morishima 1982).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멀티서비

스 센터 접근은 발전적 서비스를 통해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안녕이 지원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들의 서비스 대상

이 사회적으로 수치나 오명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잔재형(residual 

welfare)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편적(universal) 

사회서비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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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통한 예방 중심이 발전적 접근의 근간을 이룬다. 이 말은 멀티

서비스 센터의 서비스 지원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많은 수의 이민자 가족들이 적절한 육아 시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연구조사에 근거하여 센터에서는 육아 서비스를 미

리 제공한다. 청소년 센터와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언어, 문화 교육을 보편화

한다.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은 특히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활동을 

보급함으로서 청소년이 범죄, 폭력, 약물남용 등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Zhou 1992). 이 밖에도 개인 단위가 아닌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공도 일반화되어 있는데, 세대 간 갈

등 해결을 위한 부모 훈련 프로그램과 가족 캠프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2) 교육적 접근

이민자에게는 적절한 언어 구사와 직업 기술, 자급자족 수단 확보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이다. 언어적 장벽은 이민자의 일반 노동 시장 진입을 방해하

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최근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자신의 모

국에서 습득한 직업 기술과 교육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일터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멀티서비스센터들은 제2 외국

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 기타 직업 훈련과 같은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과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이러한 교육 서비스

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음에 따라, 이와 관련해 센터는 거리 박람회, 라디오 

토크쇼, 지역 소수민족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수민족언어로 된 신문 등을 이

용해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교육 워크숍, 관련자료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이민자 가족들은 대략 3가지 영역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영역

은 크게 부부간의 문제, 부모자식관계, 아동학대 및 배우자 폭행과 같은 가

정 폭력 문제이다. 이에 따라 멀티서비스센터는 가족 서비스 영역에서의 이

민자 그룹을 지원하고 가족 관계 문제 해결을 돕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본 

단체는 이민자들의 언어로 상담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워크숍, 도서관 

자료 제공, 미디어를 통한 공공 교육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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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와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위한 교육 시리즈를 제작하기도 하며, 일반 학

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 부모, 학교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특히,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다문화 시민사회를 위한 교

육에 적극 참여한다. 문화 간 만남의 기회와 다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지역

사회 단체들에게 교육 홍보하는 역할에 앞장서며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적극

적으로 수용하는 대화의 광장을 적극적으로 지원, 후원하고 있다.

 

(3) 포괄적 접근

이민자들은 이민이전 단계(혹은 출발단계), 이주단계, 정착 단계 3가지 과

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단계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물리적 적

응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적응도 함께 수반한다. 이

민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다층적 문제를 감안하여, 멀티서비스센터는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케 

한다. 타국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어느 곳에

서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어느 곳에서 전화와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지, 어떻게 은행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등의 일상생활

의 문제이다. 만약 이런 기본적이고 다양한 영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요구

들이 때에 맞추어 신속히 제공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의 적응이 지연될 

것이다. 

이민자 서비스의 또 다른 특수한 측면은 가족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함께 영어 수업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동안 이들의 어린 자녀들이 육아시설에서 함께 보호를 받으며, 10대 자녀들

은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노인복지 센터에

서 체스와 다과를 즐기고 있는 모습은 쉽게 목격할 수 있는 모습이다.

구직활동은 이민자의 정착과 사회 통합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멀티

서비스센터는 이를 위해 전 방위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이들에게 직업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언어교육, 고용서비스, 창업개발 3가

지 영역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규모 창업개발 및 훈련은 창업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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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창업자 훈련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멀티서비스센터는 새로운 이민자

들이 문화적･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취업과 창업을 이룰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멀티서비스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정보와 소개

◦사례관리, 지원 및 네트워크 서비스

◦상담 및 치료 서비스(적응 및 정신 건강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상담)

◦보건 서비스(지역사회보건 프로그램, 건강교육, 예방 아웃리치)

◦가족 및 청소년 상담(아동 학대/방치 방지 및 치료 서비스)

가정폭력 피해자 서비스(부모지원 그룹, 교육 및 워크숍)

가족폭력 인식 서비스와 지역사회 교육(돌봄 지원)

◦직업 재활 서비스

◦청소년 서비스: 방문센터(Drop-in-centers), 청소년 아웃리치

학교중심/연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여름 청소년 임파워먼트, 

구직 구인 지원, 교육과 직업 서비스, 임파워먼트 훈련

◦주택 서비스: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 제공 

◦고용 서비스: 직업 훈련 및 구인 구직, 인턴쉽,

청소년 경력 개발, 여름철 취업, 노인층 파트타임 프로그램,

소규모 창업 개발 및 훈련, 창업자 훈련 개발 프로그램

◦이민과 법적 지원 서비스: 법적 지원 서비스, 번역 및 통역, 

시민권 관련 수업과 평가

◦노인 서비스: 가사도우미 서비스, 노인 방문 센터,

노인 가정 서비스와 상담

 

(4) 임파워먼트 접근

임파워먼트는 이민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워진 환경에 대해 폭넓은 결정권

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Ⅴ. 다인종 ․ 다민족 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197

시민권, 정치적 참여가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두 가지 도구들

이다. 하지만 소수민족 이민자 대부분은 선거민주주의가 금지되거나 발달이 

미비한 국가에서 온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정치적 참여를 통한 임파워먼트

는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된다. 시민권의 중요성과 시민으로써의 의무를 

이해하는 과정은 이민자 임파워먼트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에 멀티서

비스 센터는 시민권 교육, 투표 등록, 투표 집계, 당선자를 위한 초당파적 자

금 모음 행사 등을 이해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리더십 훈련과 지역 일반 혹은 비영리 시민 단체 의사 결정 위원회나 

이사회 등의 회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을 활발히 진행

하고 있다.

(5) 네트워킹 접근

이들 멀티서비스 센터들은 지역 사회 아웃리치 서비스를 통해 이웃, 병원, 

경찰, 학교 위원회, 지역 센터, 미디어 조직 등을 방문하여 이민자들이 이들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일반 

서비스 조직과 소수민족 관련 미디어와의 연계는 멀티미디어 센터의 또 다른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이다. 센터는 고도로 전문화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

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를 성공적으로 연계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예를 들어 아동 학대, 가정 폭력, 심각한 정신 

질환, 약물 남용과 같은 특별한 케이스를 처리해야 할 경우, 다른 단체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적시에 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민자 집단을 대표하여 센터의 활동가들은 연계 단체들에게 문화적 특수성

을 감안한 치료를 요청하고 설명하는 것도 또 다른 업무 중에 하나이다. 이

민자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큰 일반 사회에서 인식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들 활동가들은 또한 지역사회와 일반 단체 위원회와의 연

계를 위해 활동도 지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자원봉사 활동 및 멤버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센터 

활동과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원 활동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다. 자원 활동가는 센터의 일상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그들만의 다양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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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 없이는 센터의 운영이 불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센터의 중추적 역할을 이들은 수행하고 있다. 멤버십

을 통한 센터 운영은 조직의 중요한 미션이다. 센터들은 보다 많은 이민자들

을 회원으로 모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회원 규모가 늘어나면

서 지역사회의 지도층 및 이사회 임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센터의 중요

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이민자들의 필요와 흐름을 이

해하고 보다 많은 자원 봉사자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6) 문화인지적 접근

이민자 지원 서비스 각 분야의 최전방에는 이민자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

는 활동가들이 배치되어 있다. 신청 등록에서부터 초기 면접, 전문 서비스 지

원 전 과정에 걸쳐 센터 이용자에게 익숙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센터의 포스터, 예술 작품, 브로셔, 전시물, 배경 음악 등에서 서비스 이용자

들의 문화적 특성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 이러한 “고향 같은 느낌”의 접근은 

이민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

로 최근 등장하고 있다. 특히 초기 이민자들에게는 주위 환경의 문화적 친숙 

정도가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라. 소결

종합하여 정리하면 소수민족 주도의 멀티서비스 센터는 보다 폭넓은 서비

스를 이민자 커뮤니티에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 둔 실천적 모델로 

등장하였다. 멀티서비스 센터는 이민자 지원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역할, 즉 

(1)문화적 요인을 가미한 서비스를 제공, (2)이민자를 대표해 이들의 이익을 

옹호, (3)이민자 지역사회의 교육과 개발을 지원하는 활동을 매우 성공적으

로 수행하고 있다(Guo 2006). 이들의 주요 활동은 직접 서비스와 정보 소개 

서비스, 이민자들을 대표한 이익 옹호 활동, 기존 일반 프로그램의 개선 활

동, 사회통합 지원, 이민자 지역사회와 일반 사회와의 소통 지원, 이민자 지

역사회의 교육과 개발 촉진, 새로운 이민자와 공공 영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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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계 활동, 언어와 문화의 전달자 활동, 자원 및 지원 활동 네트워크 제

공, 인종 및 문화적 정체성 지원을 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모델이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결혼이주자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한국사회에 통합

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이 모델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한국사

회에 통합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멀티서비스 

센터 접근으로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적 사회서비스로 자리해야 하고, 서비스의 제공이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예방적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주민을 위한 언어구사, 직업기술 훈련 등을 제공하고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홍보교육도 실시하며, 또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

여 일상생활에 부딪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멀

티서비스 센터의 성장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구

직활동을 돕는 것과 리더십 훈련을 제공하는 것 역시 멀티서비스센터에서 하

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보다 먼저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외국의 사례들이 보여

준 결론은 주류사회가 주도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는 이민자들이 처해 있는 구

조적, 제도적, 불평등과 문화적 특성을 간과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따라서 소

수민족 이민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성

공적이지 못했다고 결론지였다(Banting & Kymlicka 2006; Bommes and 

Geddes 2000; Carens 2000; Reitz 1995). 

사실 기존의 일반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다문화적 조직 모델을 소개하는 등 

이민자에 대한 서비스의 적절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려 

왔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요구가 구조적, 정책적, 프로그램 및 조직 운영에 

통합되어 제고되지 않기 때문에 “겉치레”에 불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소수민족 이민자들은 그네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전하고, 문화

적 자긍심과 임파워먼트를 돕는 자조모임이나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일어나

고, 이런 자조 단체는 소수민족 주도의 비영리 단체를 구성하여 이민지원기

관들로 성장하면서 이민자 집단에게 언어와 문화에 뿌리를 둔 사회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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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소수민족 주도의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특수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문화적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없는 결혼이주자와 

이민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조직으로 인식된다. 이들 기관 활동

의 핵심은 언어와 문화의 결합이며 주류사회에 팽배한 인종차별주의로부터 

해당 집단의 정체성을 통해 집단 임파워먼트를 촉진한다. 이들 기관들은 또

한 자신들의 고객들이 보다 넓은 사회에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정

보, 참여의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자신들의 고객을 대표해서 관료사회

와의 소통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넘어

서 소수민족 지역사회의 영향력, 재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들의 다양성과 특이성에 대한 강조는 사회 서비스 

제공방식의 통일된 표준을 없애고, 결국 협소한 인종 혹은 문화적 방식의 정

체성 정의를 통해 사회의 결집이 아닌 사회의 파편화를 가져온다고 지적되기

도 한다. 결혼이주자와 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미래는 보다 넓은 사회

적･정치적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가 점차 진행되고 있는 

이때 소수민족 중심의 기관들이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통

해 정부 예산이나 기금모음 등에서 다른 집단들과 서로 경쟁하는 것은 경계

해야 한다. 서비스 단체와 이들의 지도층은 단순히 특정 그룹만을 위해 일하

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 및 문화적 집단들과의 광범위한 협력을 꾀할 수 

있는 다문화적 포용과 사회통합의 전략을 동원하고 발전 시켜 열린 민주사회

를 이룩할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을 키워야 한다(Sohng & Chun 2005). 따라서 

이 소수민족 주도의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다민족･다인종 중심으로 결성된 

다양한 단체들과 조직, 자조 모임, 종교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이민자들의 민

주적 시민사회로의 참여를 촉진하고, 포용성 있고 융통성 있는 열린 문화 사

회를 이룩하는데 결집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수민족주중심의 인프라 지원이 결국 다른 언어와 문화 이민

자들의 주변화(gheto)를 영속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수

민족주도 기관들 존재의 당위성은 실업, 저임금, 3D직종 등을 얼마나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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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결하고,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민자들의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

고, 전문적 양질의 서비스를 이민자에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당위성을 가름해

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인들에게는 다문화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다문화 시민교육

을 실시해야 한다. 문화 간 만남과 교류, 인권, 평화 등을 주제로 한 통합 교

육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새로운 다문화 가치를 장려해야 하며, 종교

단체, 문화․예술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다문화 시민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병행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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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급증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으로 인해 

현재 많은 사회서비스들이 이들과 그 가족에 제공되고 있으나, 이들이 낯설

은 한국 땅에서 살기 위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생애주기별로 나타날 수 있

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시스템은 아

직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해 우리는 생애주기에 따라 나

타나는 위험에 노출된다.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가

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최근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이것

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체계에서 사회서비스의 중요성

과 제도화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 급여 위주의 

복지제도 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서

비스 내용들이 전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

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대인 중심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체계에서의 사회서비

스의 중요성과 제도화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혼이민자

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한데,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견지해야 하는 관점은 사회서비스

가 단순히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에 집단

적으로 대처하여 각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이를 통하여 자율성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사회서비스를 보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는 이들

을 복지의 수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이들이 자

율성을 증진하여 우리 사회에서 임파워먼트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

이라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위기에 대한 보편

적 대응, 즉 각 생애주기에 따라 그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 내용을 다르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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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다. 개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화된 형태의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는, 사회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적 

연대의 형성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

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의 단일성에 대한 주장보다

는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와 다름에 대한 인정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어

야 한다. 제5장에서 살펴 본 이민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미의 국가의 예에서 

보면, 사회서비스가 지역사회에 근거를 두고 멀티서비스 센터에 중심으로 제

공된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

공되는 잔여적 성격의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주민이면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

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자체가 보편적 권리의 행사이며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지역 사

회를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촌지역인 경우는 이러

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우리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부족하

거나 열등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를 받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만

이 차이와 다름에 대한 편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에 대한 차별까지도 

소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28쌍의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심층면접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2장에서 살펴본 사회서비스 목표, 개입

분야, 서비스내용과 연관하여 생애주기의 단계별 정책과제를 제언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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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국초기-가족관계형성기

가. 사전 정보 제공 및 교육의 확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입국 초기부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무

엇보다도 입국 전에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치 못한 경우 초기적응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최근 정부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을 시작

으로 국제결혼 희망자에게 현지에서 사전정보제공 및 교육, 상담 사업을 전

개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좀 더 많은 예산 지원

과 이 사업을 3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외의 관련 국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전교육은 여성결혼이민자 외에도 한

국인 배우자에게도 실시함으로써 국제결혼생활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요청된다.

입국 후 가족형성 단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나 부부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

되, 교육의 목적을 외국여성의 한국사회 이해에만 두기 보다는 부부의 상호

문화이해에 초점을 두어 이제는 좀 더 발전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결혼 당사자 외에도 이들 가족 대상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화

적 민감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연구결과에서도 가족의 결혼이민자

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언어를 배우려는 배우자나 가족의 태도가 한국

사회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수용도와 이들의 자긍심을 높

여줄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해 보인다.

나. 한국생활안내 도우미제도 체계화

남편과의 인터뷰에서 입국초기에 외국인 배우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르쳐 주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매우 힘들었음을 발견하였다. 

대부분 이들의 경제활동의 불안정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역할 수행이 남편에게는 부담이 되고 갈등적인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여성 입

장에서도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남편 스스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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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서비스 기회를 놓치기 쉽다. 여성결혼이민자

의 한국사회 적응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 입국초기에 한국생활을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좀 더 체계화하고 보편화된 서비스로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개발과 멘토 결연 맺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가능한 한 한국생활에 익숙해진 여성결혼이민자를 서비스 제공

자로 공동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국생활안내를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와 책자 제작은 여러 부처에서도 실

시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출입국 시 체류 및 국적취득에 관한 

정보제공, 사회보장제도와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제공, 지역사회 내 서비스 

기관에서의 정보 제공 등 부처별로 자세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발간되는 계간지 등 안내 책자는 

생활안내와 정보제공이 시급한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인상을 준다. 좀 더 실

용적이고 많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통역서비스 제공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입국초기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여 혼자서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하였

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초기의 행정 절차 모두를 전적으로 그 배우자인 남편

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적취득 신청을 할 때 그 배우자 역시 

행정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이를 알기 쉽게 영상물 등

을 통한 교육방법도 제안되었다.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는 국

적신청과 배우자의 친인척 초청 시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현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각국의 언어

로 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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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입국초기-가족형성기의 정책과제 

단계 생애주기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1단계

입국초기

-가족형

성기

사전정보제공 

및 교육의 확대

한국어 교육
- 자국 언어로 한국어 교육

-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 향상

통역서비스 제공
- 이주초기 한국어습득이전까지 출신

국의 언어로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공

한국문화 및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

이해

- 결혼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부부대상 

교육 확대 

- 남편 및 가족 대상 교육의 다양화

상담 및 부부교육 
- 국제결혼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교류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한국생활

안내 도우미 제

도 강화

멘토링제도 활성화

소식지 등 안내책

자의 실용화

- 이미 결혼이주를 경험한 여성과의 연

결로 일상생활상의 문제 해결

- 현 안내책자 제작의 보완

행정절차의 간

소화와 통역서

비스 제공

국적취득 및 초청

- 영상홍보물 교육

- 국적취득 시 상담의 내실화

- 배우자 가족 초청 시 절차 간소화 및 

기간 연장

2. 임신·출산전·후기

가. 임신 및 출산지원 강화

임신․출산을 전후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는 큰 어려움이 정보부족과 

언어문제이다. 이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동양육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료관련 통역 

서비스도 강화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후조리에 있어서도 산후

도우미제도의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농촌에서는 이보다는 산후조리원을 선

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선호하는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출산기야 말로 고향의 가족과 음식 등이 가장 그리운 시기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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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최근 친정가족 초청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나,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수적인 한계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정가족의 방문기간 동안에 질병 등 위기로 인해 사회적 지원이 어려울 때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다. 차라리 국내 거주

하는 같은 국가 출신자들로 하여금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

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외국인 상

점이나 편이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등에서 이러한 상점이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강화

일부 국립의료원과 전국의 몇몇 의료기관이 외국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

나 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신·출산기 전에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함

은 물론 외국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홍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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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임신 및 출산전 ․후의 정책과제

단계 생애주기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2단계
임신 및 출

산전․후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 

임신 전과 임신 중 

관리

- 관련서비스에 대한 출신국의 언어로 

된 안내책자의 발부

- 상담 및 교육

- 외국인 상점이나 편의시설 운영 지원

을  통한 자국 음식지원

산후관리:

산후도우미지원확

대 또는 산후조리

원 이용 지원

- 산후관리제도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확대

- 농촌지역의 특성상 방문하는 산후도

우미보다는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나타남

- 이주초기 한국어습득이전까지 출신국

의 언어로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공

예방접종 및 육아

정보 제공

- 아동 연령대별 육아정보(이유식, 운동

법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

- 통역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강화

통역서비스의 강화 

및 내실화

- 의료기관의 통역 서비스 제공 및 홍보 

확대

3. 아동양육기: 아동취학전·후기

가. 아동양육지원 강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문아동양육 지원사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5개월로 한정되어 있어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서

비스 기간을 몇 개월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이 후의 활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

한 안내나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가정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원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가족의 경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볼만 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최대한

의 효과를 거두자고 한다면, 담당인력의 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화되고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결혼이민자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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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도하는 방안, 사회서비스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서비스의 목적

과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지역에 어

떤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

므로 이들 보육시설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도 원활하게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양육지원을 받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중의 하

나는 행정구역상의 문제로 바로 옆 가까운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

고, 먼 거리에 있는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행정

구역의 구분 없이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결혼이민자가족의 경우 확대가족에 대한 의무나 가족원 중 환자 등 보호부

담이 많거나 경제,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상태가 많아 사회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육서비스

를 개선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에 대한 가족 간의 역할 분담, 정부 차원에서의 

사회서비스의 개선이 요청된다.

나. 아동교육 및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

자녀의 교육에 관한 문제는 자녀교육 방식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는 존재하

지만,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도 자녀들의 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편 불안감과 염려를 보여주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나 한국의 학교체계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부모역할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며,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 비교적 잘 적응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현재 우리사회

의 학부모 모임에는 결코 적응하기 어려움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부모에 대한 무시와 차별적인 시각이 가장 크

게 작용하고 있었고, 또한 교육환경의 과도한 경쟁 심리와 학부모의 낮은 의

식수준은 다문화를 수용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사교육을 필수로 알고 

정보를 나누지 않으려 하거나 자신의 자녀교육에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다

문화에는 관심이 없는 한국부모의 경우 외국인 엄마와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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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

로서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학급이나 

학부모 회의 등에서 일반 부모 대상의 다문화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의 예의범절과 자녀의 사회성 증진을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자녀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

도록 독서 지원 서비스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교생활에서 이

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분

위기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문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하고 학

부모의 다문화 인식의 제고 등을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Ⅵ-3> 아동양육기: 취학전 ․후기의 정책과제

단계 생애주기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3단계 아동양육기

아동양육지

원 강화

방문아동양육도

우미제도 확대

- 지원기간 연장 및 시간 조정

- 행정구역 구분 없이 가까운 곳 이용가능

토록 조정

사례관리제도 

도입

- 방문아동양육도우미 서비스 이후 이용 

가 능한 서비스 안내와 자녀양육에 대한 

가정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함

- 담당인력 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별화

된 서비스 계획 수립

보육시설이용지

원확대 

-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아이의 성장에 따른 육아정보 제공 강화

- 농촌지역 농번기 보육시설 확대 운영

아동교육 및 

다문화공유 

지원 강화

취학기의 아동

교육지원 

- 규칙 및 예절 교육 강화

- 책 읽어주는 서비스 확대

- 불편한 통학환경 개선(농촌)

- 방학 중의 프로그램 활성화

-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 지원을 위

한 상담서비스 : 부모, 아동, 멘토링제도 

강화

다문화공유지원

-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면 홍보

- 다양한 문화자원 유지를 위한 지원: 각

국별 자녀 모임 지원 등

- 일반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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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시장(재)진입기

가. 사회참여 통로의 확대와 의미부여

면담 대상자 중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이 되고 한국어 실력이 되는 결혼이

민자들 경우 현재 센터나 복지관의 아동양육지도사, 방과후지도사, 학습지 

지도사, 상담 통역사, 문화강사 등 자원봉사자 형태나 준전문가 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교실 등 교육활동에 열심히 참여함은 물론 

가족의 협조가 뒷받침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새로 이주한 결혼이민자가족을 

방문하여 한글교육이나 자녀양육을 지도하게 됨으로써 사회참여의 의미도 

찾고 급여수당이 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서비스의 일자리창출로도 볼 수 있지만, 결혼이민자들 경우는 본국 출

신의 이민자의 적응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지도하므로 보람을 갖게 되고 상대방 결혼이민자에게도 효과적이며, 생

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나 멘토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가족 내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 다만, 이러한 역할이 쌍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사 대상의 정기적인 수퍼비젼이나 지속적인 교육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센터 담당자가 이들 준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지

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요청된다. 

나.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방안

여성결혼이민자의 장점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중 언어 전문가로 교

육,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현재 일부 대학

이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상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 다문화 전문가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결혼이민자 적성에 맞는 취업교육이 지속적으로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필요에 비해 취업가능한 일이 적어서 저임금 노

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취업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정규직 취업을 위한 고용촉진 지원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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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 노동시장 (재)진입기의 정책과제 

단계 생애주기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3단계
노동시장 

(재)진입기

사회참여통로

의 확대

취업교육의 질적 

제고

- 취업교육 시 각국 언어별 보조강사 

배치

- 자원봉사에 의지하고 있는 강사진의 

전문성 제고

- 프로그램 수준 체계화

- 취업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지원을 통

한 고용촉진지원제도 모색

- 수퍼비젼의 제공

자기계발을 위

한 지원방안
적성에 맞는 교육

 

-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

점을 살릴 수 있는 취업교육 개발

- 이중 언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

5. 전(全)단계

가. 한국어교육의 다양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면접 내용을 이해할 정도로 비교적 한국어

를 잘 구사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한국어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에 대한 자신

감은 부족하였다. 잘 하면서도 ‘부족하게 느끼는’ 점이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

라기 보다는 가족과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어 학습을 통해 노력한 만큼 주변에서 인정과 격려가 좀 더 필요

한 것으로 해석된다.

언어습득이나 마스터는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성취감을 느

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아마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기 보

다는 초급 단계의 교육에 몇 번 참여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 연

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 초급이나 중급 교육과정 후의 고급과정의 

개설이 중요해 보이며, 단계적 교육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개별학습에 대한 

안내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방문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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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부서, 담당자 대상의 교육 확대

사전조사에서도 보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서 등의 담당자들이 불친절하

거나 제공되는 정보나 서비스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서

비스 제공자의 문화적 역량에 따라 서비스 효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담당

자와 관련 기관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담당자 외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에 좀 더 경험이 많고 성의 있

게 지도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희망하였다. 행정부서나 관련기관의 담당자 

대상의 교육이 미흡한 실정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

고, 이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표 Ⅵ-5> 전(全)단계의 정책과제

단계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전(全) 

단계

한국어 교육의 다양화 한국어교육

- 교육기간 연장

- 강사진의 질 향상 

- 체계화된 한글 교육

- 방문학습 기회 제공확대

행정부서, 담당자 대상

의 교육 확대

문화적 역량 

증진 교육

- 행정부서의 관련 담당자의 다문화교육 

확대 및 강화

-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와 다문화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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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 e-lerning 시스템 개발(시청각 자료 

개발 및 배포)

국립중앙

박물관
다문화 사업계획

∙엄마아빠 문화배우기(몽골, 베트남의 문화 체험)

∙나도 큐레이터

∙국경일별 외국인 행사 

<부록 1>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국 및 소속․산하기관 다문화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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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사업명 ‘08년 사업내용

국립국어원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추진

결혼이민자 위한 한국어교육

자료 개발

∙부부 공동 한국어 학습 교재, 한국어문화 안내 

가이드, 한국어교육을 위한 지역어 동영상 교재 

방송을 통한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용 교재(초급)를 방송 프

로그램으로 개발

방문학습지 개발
∙방문교육용 교재개발(이주여성용, 미취학아동

용) 및 시범사업

도서관 

정보정책 

기획단

다문화가정 도서관사업 지원

∙’09년이후 도서관에 다문화 전용자료실 설치, 

이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이민자 사서도우미 

채용

국립중앙

도서관

작은도서관

진흥팀

∙작은 도서관 조성, 이주민 국적별 자료수집 및 

언어프로그램 운영

다문화지식정보

포털 구축

∙다문화 포털서비스 모형 개발 및 다문화 대상

국 국립도서관과 연계

국립

중앙극장
청소년 예술제

∙아프리카 청소년 합창단 공연 및 세계 각국의 

전래동요 소개 

∙다문화가정 아동 초대

국립민속

박물관

이주민 대상

민속교실 운영

∙어린이박물관 다문화교육상자 ‘아시아의 친구

들’(다문화체험공간)

∙찾아가는 박물관 ‘아시아와 놀자’ (아시아의 장

난감, 동물과 상징 등)

∙다문화가족초청 박물관 나들이 (월1회 총9회, 

매회 50명 이내)

국립국악원

찾아가는 국악원 ∙국립국악원 연주단(30명) 방문 공연

주한외국인

국악문화학교
∙가야금, 단소 등 국악실기 강습

이주노동자를 위한 특별공연

∙미얀마, 몽고, 아프리카 등의 전통음악 및 부채

춤, 판굿 공연

∙국립국악원 연주단 및 문화동반자 사업 참가 

아시아 예술인 참여 

창작국악인형극

‘발해공주’ 공연

∙이주민에게 전통설화 소재 공연의 관람기회 및 

할인혜택 제공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다문화 체험수업

‘반가워요! 아시아’

∙서울지역 초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아시아 6

개국 중 1개 나라의 문화 체험 기회 제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8), 다문화정책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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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의 범주

◦국적 관련법상 외국인 뿐 만 아니라,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도 대상

※ 국적취득사유 : 출생·결혼·귀화·복적·인지·입양 등

◦외국인 중에서도 90일미만의 일시 체류자는 기본적으로 제외, 사실상의 장기거주자

(불법체류) 포함

□ 외국인주민 현황

◦외국인주민 총수 : 891,391명(남 54%, 여 46%)

- 인구의 1.8%, 시·군·구별 평균 거주외국인 수 3,842명

※ 법무부 체류외국인(ʼ08.5) : 1,142천명
◦유형별로, 외국인 근로자 437,727명(전체 외국인주민의 49%), 국제결혼 

이주자 및 자녀 202,392명(전체 외국인주민의 22.7%)

※ 기타 유학생·상사주재원·외교관 등이 171,104명(19%)

◦국적별로, 중국이 57.8%(조선족 42% 포함), 동남아 22.2%, 남부아 3.7%, 미국 3.0%, 

대만 2.3%, 일본 2.7%

※ 동남아 :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 남부아 :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부탄, 몰디브 등

◦지역별로, 경기 31.2%, 서울 29.2%, 인천 5.5% 등 수도권 65.9%, 영남 17.7%, 호남·

제주 6.4%, 강원·충청권 10.0% 거주

□ 시·군·구별 거주분포

◦외국인주민 다수거주 시·군·구(1만명이상)

- 영등포(39,793), 구로구(28,818), 금천구(19,432), 관악구(14,461), 용산구(12,586), 

광진구(12,555), 동작구(11,517), 성동구(10,255), 서대문구(10,115), 수원시(25,019), 

성남시(18,344), 안산시(36,387), 시흥시(16,665), 화성시(24,119)등

◦외국인주민 소수거주 시·군·구(1백명미만)

- 울릉군(58)

□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조선족(중국)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 구로구(25,889), 영등포구(35,338), 금천구(16,585), 관악구(10,934), 안산시(19,947), 

수원시(15,649), 성남시(12,297)

◦동남아 출신 외국인주민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 화성시(11,680), 안산시(6,613), 시흥시(5,355), 인천 남동구 (5,476), 김포시(5,701), 

김해시(5,748), 천안시(5,627)

<부록 2> 외국인주민 현황(ʼ08.5월 실태조사 결과)

자료: 행정안전부(2008) 내부자료.



230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부록 3> 결혼이민자 지역별 체류 현황

구 분
합    계 국적 미 취득자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 계 144,385 16,702 127,683 102,713 13,711 89,002 41,672 2,991 38,681

서 울 36,532 6,754 29,778 24,048 5,406 18,642 12,484 1,348 11,136

부 산 7,287 773 6,514 5,431 717 4,714 1,856 56 1,800

대 구 4,436 382 405 3,424 333 3,091 1,012 49 963

인 천 8,291 1,217 7,074 6,068 1,087 4,981 2,223 130 2,093

광 주 2,807 181 2,626 2,094 165 1,929 713 16 697

대 전 3,032 394 2,638 2,196 345 1,851 836 49 787

울 산 2,431 149 2,282 1,797 127 1,670 634 22 612

경 기 39,395 5,316 34,079 27,770 4,281 23,489 11,625 1,035 10,690

강 원 3,636 173 3,463 2,665 144 2,521 971 29 942

충 북 4,160 221 3,939 3,015 182 2,833 1,145 39 1,106

충 남 5,874 249 5,625 4,284 197 4,087 1,590 52 1,538

전 북 4,947 135 4,812 3,565 104 3,461 1,382 31 1,351

전 남 5,919 101 5,818 4,501 83 4,418 1,418 18 1,400

경 북 6,503 202 6,301 4,894 144 4,750 1,609 58 1,551

경 남 7,934 360 7,574 6,057 314 5,743 1,877 46 1,831

제 주 1,201 95 1,106 904 82 822 297 13 284

자료: 행정안전부(2008) 내부자료.



Abstract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Sun-J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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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 Sohng

International migration is not resistible. In August, 2007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South Korea are about one million, which 

consists of about 2 % of the total popul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the number of marriage migrants have also increased, and stands at 

97,236 in 2007. Since the number of marriage migrants have risen, 

the Korean social society previously identified as a nation of one 

people, needs to  now transit to a multicultural one.

In 2006 the government adopted a policy in order to integrate 

migrants into the society. Among the migrants, the government has 

paid  a special attention to marriage migrant women because they 

have to settle down as a member of community. Most of Marriage 



migrant women have a lot of difficulties in settling down as they are 

not familiar with the Korean language, customs, and culture. In order 

to help the women it is necessary to provide social services. Social 

services for migrant women should be designed to empower them and 

make them manage risks that they may encounter during the course 

of their life. In this respect, this study recommends social servic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on the basis of results found through 

interviews of 28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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